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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 리 말 

蘇聯의 改章 開放政策으로 야기된 신데당트의 國際情횡는 급기야 2차대전이 

후 冷戰의 상정이었던 독일의 統一을 가져왔다蘇聯올 시발로 한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자유화 民主化의 물결이 冷戰의 孤島로 남아있던 韓半島에 

도 파급되고 있다. 南北韓 총리회담， 일본과 북한의 早期 國交正常化 합의， 

韓國과 蘇聯의 수교， 그리고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주었던 南北韓 화해 

분위기， 南北韓 축구， 영화， 죠~ 0 1. 
口「

-, ;:::! t::: 
.ll!. iT -，δ-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진행되고 있다. 

불과 몇년전에만 해도 예측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우리 민족의 최데의 관 

심사는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民族相爭이 재발되지 않도록 빨半島에 평 

화룹- 정착시키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민족의 統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네 과거의 南北韓은 분단정권 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지면서 적대감과 

-불신감이 증폭 심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그간의 남북관계는 대화와 타힘보 

다-는 분쟁과 갚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과거 남북의 양정권은 이 갈등-과 

대칠을 解決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룹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면상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과나 최근의 신데탕트 움직임은 南北뺀 관셰의 전흰-

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친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한 정책도 냉전적 사고 

l잉-식 에서 탈피히·여 새보운 사고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80년대이전 

의 體뿜IJ體爭意、誠， 대팍적대감 고춰 정권유지용 안보논리 등에서 빗이나 닷 

族￥n解. ~1끊新 --의 차원에서 새로운 사고와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는 신데땅트의 새로운 상황속에서 南北韓의 정치 군사적 대립관 

계 갑- 어떻게 조정하고 극꼭해야 하는가릅- 살피고자한다. 이 룹 위해서는 

1990년대 國隱↑휩勢의 펀화가 韓半島에 이떠한 영향을 띠치는지 삼펴보고 기 

존의 님-꽉관계의 -특정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j휩~t핸간의 갈등--을 제도화하 

기 위한 평화체제의 구축방향올 제시하고자 한다. 
- 5 -



ll. 1990년대 新데당트 園際蘇序와 轉半島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따른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 

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동서 양진영의 平和共存論으로 나타났다. 美蘇 정상 

률은 1989년 12월에 몰타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2차대전이후 

지속되어온 冷戰올 종식시킴은 물론 새로운 미소협픽시대의 개막을 _ï:!. /‘1:처 0 
。-， - 1 ---

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구미지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히았지만 

동서 양대진영사이의 낡은 이데올로기적 대절은 무너졌으며 군축이 광법히히-

게 실현되어 전후 冷戰體制의 뼈대인 얄타체제의 붕괴갈 낳았디. 그펴고 

동서 화해 와 美薰協力體制는 상당기 간 深化 構造化될 전 망이 다. 

이러한 미소주도의 冷戰體制의 약화와 신데당트 國際按序는 각 지역문제에 

있어서 美薰 영향력의 약화와 그에 따른 國際秋序의 지역화괄 의비한다. 

즉 각 지역국가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대화콜 풍하여 해결하거나 정치 경제 

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고 축소지향적인 훤事政策을 동한 안정된 세렉 균핑의 

유지 및 상호 신뢰 의 구축을 통해 平和룹 유지 할 수 있는 地j따安保원펌1] -낀-

모색할 것올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韓半島에 있어서 I행[혔秋I子의 

지역화는 문제의 韓半島化룹- 의미하게 되었다. 

蘇聯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똑 演設(1986.7.28) 과 크라스노야브.스크 演

設 (1988.9.16 ) 에서 아-태 지역의 국가뜰에게 기회의 균등， 선택의 자유룹 인 

급하고 이 지역의 平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具體的으로 안 

보 및 군축문제룹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 안료회의 개최룹- 주장히-기도 히-였 

다. 또한 미소는 1990년 6월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유럽의 冷뺀1失序의 해 

체룹 가져온 미소의 협력이 아시아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래서 韓半홉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동의 분쟁올 해결하기 

위한 相효熾力옳 다짐하였다. 韓半島문제에 관하여는 미소는 두 가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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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당면한 긴장완화책으로 남북간에 각료급협의 또 

는 고위급회담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럽에서의 군축 및 상호신뢰군축 모델이 

韓半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1) 

이러한 國際慣勢의 영향과 더불어 1990년대의 韓半島는 몇가지 중요한 변 

화가 예상된다. 먼저 북한내부의 政權交替의 가농성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후계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동구의 §왕草에 

서도 보여지듯이 開放과 改華의 물결이 북한에 따급되면 김정일 후계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있을 것으로 據想、된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폐쇄정책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의 장기집권과 부자상속은 심각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것이다. 더구나 현재 김일성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멀지않은 將來에 북한정권의 뺏化의 가능성이 存在한다. 이후에 동장하게 

될 후계체제는 김일성정권과는 달리 다소 開放的이고 융통성이 있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南北韓간의 協商과 對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또한 한국도 民主化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대화 

의 장애가 되는 여러 제도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 

국내외의 이러한 변화요인들은 장 · 단기적으로 南北韓관계의 개선을 {足進할 

것이다. 먼저 북한을 對話의 테여블로 나오게 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 

고 신뢰를 쌓는 토대를 만들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韓半島에 平和룹 정착 

시키고 군-비 를 감축함으로써 冷戰의 비용을 민족경제의 발전으로 돌릴 수 

있올 것이다. 이는 민족의 염원인 紙一올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 

에 기존의 冷戰的 사고와 政策에서 벗어나 새로운 절서에 부웅하는 사고와 

政策의 실시룹 통하여 민족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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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南~t훌훌間의 훌훌훌훌과 對話

1. 南北훌훌 훌農의 性格

훌훌훌이란 “당사자들이 각자 미래의 灣在的 지위가 兩立될 수 없다는 것 

올 알고 있고 상대방의 의사와 兩立하지 않는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는 경 

쟁상태’로 正義할 수 있다 2) 갈등의 종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分類펠 

수 있으나 라포포트 (A. Rapopo r t) 는 갈둥올 싸움(f i gh t s) , 게임 (games) t 포콘 

(deba tes) 의 세가지 유형으로 分類하고 있다 3) 싸움형태의 갈등에서는 상대 

방이 제거되거나 사라져야 하므로 싸움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加雲함으노써 

구축시키나 굴복 파괴시키는데 있다. 게임유형의 갈등에서는 상대방이 제거 

되어야 할 적이 아니므로 게임의 規則내에서 상대방에 가해룹 한다. 토콘 

형태의 갈둥에서는 행위자는 상대방의 心像을 자신의 심상에 調￥11펼 수 있 

도록 諸導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세뇌， 설득， 대체될 심상에 대한 의 구

심제거 등-의 手段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칼둥의 처리방법에는 중재 (arb i t ra t i on) , 조정 (med i a t i on) , 쉽 상 

(negot iat ion) , 법적 해결 (judicial settlement) , 비공식적 합의 (informal 

consensus) , 폭력 (violence) 등이 있다. 그러 나 국가간의 갈등은 항상 힘 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갈동은 본질적으로 常存할 수 있는 要素이며 

이의 효율적인 관리는 ‘갈둥의 制度化’룹 圖짧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관계 

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둥개념에 따라 南北韓의 갈동의 기본성격과 유형올 살펴보자. 

南北韓간의 갈동의 기본척인 성격은 南北韓에 분단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속에 

서 주어진다. 2차대전의 종결에 따른 韓半島의 해방은 統一된 독립곽가의 

- 8 -



建設이란 민족적 과제를 부여받았으나 美蘇의 분할점령과 좌우익의 루쟁은 

남북에 각각 ，社슐主義政權과 資本主義政權의 요
 
E 립

 

i 
( T 가져왔다. 분단이 격렬 

한 계급투쟁과 정치투쟁의 흩物이었기 때문에 남북의 정권은 상대 방의 否定

위에서만이 그 존립이 가능하였다. 더욱이 한국전쟁은 남북의 폐허화 뿔만 

아니라 민족에게 뼈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심어 분단의 內面化률 가져왔다. 

이후의 남북관계는 協商과 對話보다는 상호비방과 부정 그리고 約爭과 對決

로 특정된다. 

남한의 역대정권은 自由民主主義體制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숭공 또는 반공· 

올 제일의 기치로 내세우고 북한올 타도해야 될 적대세력으로 規定하였다. 

북한도 천변과 노동당 규약에서 명시하였듯이 ‘寶本主훌훌의 사상올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해 견걸히 투쟁함올 바탕으로’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社會主議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과업올 왼·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사 

회의 주체사상화와 共處主義 社寶를 건설하는데 있고’ ‘남조선에서 미제국주 

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주장하 

였다 5) 

이러한 南北韓의 시각은 상호부정과 일방만에 의한 숭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시각에서 는
 

하
 

o 

π
 

연
 

남북의 갈등은 제로섬게 입 (zero - sum game) 

유형 에 접 근한다고 할 수 있 다. 라포포트의 갈등유형 에 따라 남북갈등올 

고찰하면 기본인식에 있어서는 싸웅형태의 갈둥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잠재화된 갈둥이 전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南北韓 서로가 억제된 

올
 

스
 
님
 

모
 

보였다. 이는 빼爭이 잦아지고 論度가 높아지는 때에는 그 이후 

對話와 協商의 제의들이 많았다는 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이 된다 6) 싸움유 

형의 갈둥에는 한국전쟁의 경험에 기초하여 안보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군비 

경쟁과 군사대치， 체제경쟁， 국제적차원에서의 외교경쟁 둥이 포함되며 韓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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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내의 정룡성 확보 노력이나 각자의 정책에 따른 통일의 성취시도 I 。

‘,) '-一

게임유형의 갈둥에 접근한다고 보여진다. 자신의 이데올로기룹 확산하려는 

노력은 토론 유형의 갈둥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갈똥은 혼 

합적인 성격올 지니고 있으며 정치 군사적 갈동행위 즉 상호비난， 군사적 

충돌 혹은 간첩활동 둥 직접적 상호작용의 형태와 外交舞뿔에서의 경쟁적 

행위， 개벌이슈에 대한 비난 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의 南北關係는 냉전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제로섬적 政策指

向과 증강일변도의 軍備훌훌爭 등 정치 군사적 대결과 갈등·으로 특정지워진다. 

2. 南北對話의 性格과 爭點

그동안의 南北對話룹 살펴보면 韓國은 인도적 문제와 같은 비정치적 문제 

들올 우선적으로.고려해야 한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장호해 

온데 반해 北韓은 韓半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포괄적인 방안올 제시하었고 

統一올 위해서 정치적 혁명적 접근방법을 主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7 ) 

韓國은 용이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南北韓間

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분신을 선뢰 보 

회복하여 가는 것이 對話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로 보고 적십자회답， 

경제회담 둥 비정치적 회담의 개최를 主張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70 

년부터 1988년까지 한군은 북한에 29회 제의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이 

.무력포기에 관한 宣言 또는 協定의 練結’ ‘상호신뢰구축방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軍備統制問題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상호신뢰 

구축의 분위기 조성올 제일 중요한 첫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8 ) 

반면에 북한은 政治協商올 통한 일괄적 남북문제의 해결올 도모하여 대민 

족회의 주장 3자회담，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南北韓 제정당 사회단체 연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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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획률 主張하는 둥 정치 군사문제에 압도적 비중을 두었다.그동안에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비교척 변하지 않고 일관된 제의롤 하고 있는 부분운 

(1) 통일이 북한정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 (2) 미군철수 

와 미군보유의 핵무기제거룹 지속적으로 主張하는 점 (3) 협상에서 정치 

군사적 측면올 강조하는 점 (4) 점진적인 단계론을 부정하고 일괄적인 해 

결방법올 제시하는 점 둥이다. 

그런데 南北韓은 상대방에 대한 심한 不信때문에 상대방의 提案올 심충있 

게 분석， 검토하였다하기 보다는 상대 방의 提案에 담긴 戰略的 의도를- 파 

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提案올 비방하거나 그에 대해 

i훨提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북한의 提案은 결과로서의 군축을 선 

전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로는 과정과 절차 및 

순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한면 햄話의 상대에 대해서도 韓國은 북한정부와 한국정부를 유일한 대화 

의 상대로 여기는 창구의 단일화 논리뜰 주장한데 비하여 북한은 한국정부 

의· 정통성올 문제삼아 對話의 상대를 정당， 사회단체， 재야 동 민간차원으 

로 擁大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말까지만 해도 남한 

정부를 對話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회담에 참석하는 한편 별도로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정치 

협상을 제시， 對話의 擁大를 꾀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납한정부의 정통 

성을 문제삼아 對話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중반에 이르러 남한정부가 

안정되자 3자회담올 제의( 1984. 1. 11) 하는 둥 입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9) 이후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 로잔느 체육회담， 그리고 최근의 

체육회담， 남북총리회담 둥 정부간 對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과의 平和協商練結 제의， 3자회담 제의 그리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추 

진 둥 협상대상의 전환을 시도하였올 뿐만 아니라 문익환목사， 임수경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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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민련둥 일부 재야단체와의 범민족대회 개최 합의， 최근의 남북영화제， 

읍악제 개최 둥 민간차원의 활話도 적극 제의하고 있다. 

南北훨話에서의 북한의 입장과 자세， 주요 이슈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남북간의 對話와 交流에 있어서 정치 군사문제는 주요 爭點이 

될 것이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철수， 韓半島의 비핵지대화， 정전협정의 꾸和協定으로의 

대체 UN 가입문제， 군축의 절차와 내용 둥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선군축 

후신뢰 혹은 군축과 동시에 교류의 병행 입장과 韓國의 선신뢰 후군축 입 

장이 혈立될 것으로 보인다. 

IV. 南北韓間의 훌훌훌훌管理 方向

- 統一指向的인 平和體制의 훨훌葉 

그동안의 南北關係가 갈등과 대결로 점철되었다면 새로운 國隱快I환와 ~族

和解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1990년대에는 對話와 교류룹 통한 Rh*統-

의 토대를 형성하는 方向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적대의식과 정 

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止揚하고 韓半島에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는 南北

平和協商體制의 구축이 요구된다. 平和의 실현은 불신과 대결에서 빗어나 

서로 상이한 체제의 존립을 인정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올 

완화하고 政治 軍事的 信賴를 구축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 2f5-

和를 보장하기위하여 책임있는 남북정부간의 協議올 통하여 기본협정올 체걸 

하여 관계를 正常化시키고 축소지향적인 군사적 균형올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韓半島의 冷戰構造는 美蘇를 포함한 주변 4대 강국의 利害의 대 럽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주변강대국들의 協力과 제도적 보장이 뒤따라야 韓半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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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平和빠制를 구축할 수 있다. 

1. 빼효빼힘j의 짧定 

韓半島에 平和體뿜j빼훌훌훌의 선결요건은 南北韓이 분단이후 각기 상이한 발전 

의 갈올 걸어온 현실에 대한 相互認定이다. 즉 냉전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체제경쟁의식이나 정통성주장은 상대방의 실제를 부인하게 되고 제로섬적 

(ze ro-sum game) 政策指向올 나타나게 한다. 이것응 서로의 혈話와 協商올 

부정하는 것이므로 힘의 대결에 의한 일방의 숭리만옳 추구하게 한다. 

지난 40여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각기 고유의 寶本主훌훌와 社會主훌훌의 발 

전전략에 따라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그것올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고 蘇聯파 동구의 개방 개혁의 정책에서 보이듯이 

현실사회주의의 문제점과 병폐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릅에 면숭하여 

북한 社會主義體制를 부정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南北關係개선에 바람직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체제콸 認定한 가운데 對話와 교류를 

통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7. 7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밝혔듯이 북한율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라 民族共同體 건설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한 것은 南北關係에 

대한 인식이 ‘적대개념에서 同伴者擬念으로’ ‘대결에서 協力으로’ 전환하였다 

」 겨오 
'c" ~、 E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다만 선언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때 북한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낳올 수 있율 것이다. 

한편 북한도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社會主훌훌의 훌해의 완수’라는 統一政鷹

과 대남 혁명노선올 포기해야 북한이 제의하는 여러 방안과 회담에 신뢰훌 

줄 수 있습 것이다. 북한의 일관된 통일방안인 聯郭制案은 60년대의 ‘과도 

- 13 -



척’인 형태에서 ‘최총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10) 이 변화의 기저에는 남한 

과 북한체제의 相互짧定과 共存이라는 기본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간 

북한의 호전척인 대남정책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룡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져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 

그러 나 최 근의 南北轉외 융직 임 은 훌훌半훌의 2ft和定훌에 매 우 고무척 인 인 

식의 변화률 보여주고 있다. 즉 南北關係는 체육교류， 총리회담， 영확제， 

융악쩨 개최 풍에서 보여주듯이 상호 실체률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화뿐만 아니라 南北韓의 相互體制認定올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南北韓간의 상호불가첨 협정과 평화협정 둥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 주변국가들의 교차숭인은 남북정부의 실체를 국제적으로 인정， 合

法化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교차승인이 ‘두개의 조선’ 정책을 추 

진하는 것으로 永久分斷化를 획책하는 읍모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의 움 

직임에서는 이 입장에 조심스런 변화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한 - 소 수교를 합의하고 · 중국과도 가까운 시일내에 무역사무소찰 

교환하기로 하는 둥 북방정책올 적극 추진하자 北韓도 美國 및 日本과의 

판계개선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北韓과 美國은 1988년 12월 북경에서 참 

사판굽 수준의 활話롤 시작하였다. 또 89년 10월말에 미국무성 동아세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를 지낸 첼슨 시거를 평양에 초청하여 美國과의 대화수준 

율 대사관급으로 격상할 것과 장소도 북경이 아닌 제 3 의 장소에서 하고 

그 회수도 늘랄 것을 요구 하였다. 그리고 日本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의 

방북시에 일본파 북한의 조기 수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이러한 옵 

칙임은 北韓이 실질척으로 남북 교차승인을 받아 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w 加入問題는 신중율 기 합 펼요가 있다. 현채 園際的으로 남북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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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이 진행되고 있고 남북화해와 대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때에 남 

북의 합의없이 유엔단독가입율 추진하는 것은 北障율 고립시키고 南北빼係률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북합의시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 

이다. 

2. .t톨統뼈j의 方向

南北韓 1f~t를휩j 구축에 최 대 의 핵 심 척 인 문제 는 軍훌問題이 다. 南北韓은 

해방후 약 40 여년 동안 相互不흠과 적대감정으로 일관해 오면서 엄청난 군 

사버지출에 따른 경제척 손실은 물론 무력의 중대로 홉혼E的 위기의식이 상 

숭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군사력중대는 상호대결의 악순환과정이었다. 현재 

훌훌半島에는 약 4， 600여대의 탱크， 1 ， 300여대의 전투기， 150만명에 가까운 병 

력이 포진하고 있다 12) 지상군만으로 보면 北韓과 南韓은 세계 6위와 7위 

의 병력보유국에 해당된다. 따라서 軍備統制는 民族 共同體 전체의 운명뽕 

만 아니라 南北統一올 앞당기는데 긴요한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 冷戰

構造를 혁파하고 協力體制를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원래 軍備統制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보다는 전쟁의 가능성을 줄 

이며 전쟁의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줍이고 과잉군사비에 의한 재정압 

박올 줄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韓半島에서 軍備鏡빼j가 제기되는 필요성 

은 위의 일반적 이유뿐만 아니라 남북의 특수한 여건에서도 찾아진다. 

첫째， 民族共同빠 개념에 입각하여 韓半훌에 ~~IJ體뿜j를 구축하고 통일에 

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정치 군사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南北

韓의 군축은 相互信뼈를 천제한 것이지만 군축율 롱하여 相互價뼈률 중진시 

키고 첨진적인 南北韓의 긴장완화는 물론 상호간의 2p:和協定이나 불가첩선언 

이 이루어져 이를 바탕으로 상호발전과 民族和解 및 民族統i융 이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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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정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남북간의 경제척 부담에 따롤 軍備鏡制의 필요성이다. 1987년말 현 

재 남한의 군사비는 약 57 억불(헤P의 약 5 %)이며 북한은 약 40억불 (GNP의 

약 21%) 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3) 이는 군사비가 南北韓 양측에 주는 

부담이 매우 큼율 보여준다. 특히 北韓이 군축문제를 강조하는 것은l‘) 군 

사비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南韓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北韓은 경공 

업 첨체에 따른 산업간의 불균형， 과중한 외환도입에 따른 외채문제， 기술 

인력 및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기본적인 산업인력의 부족 그리고 식량사정 

의 악화로 경제가 심각한 곤란에 빠져있다고 한다. 더구나 동서화해의 분 

위기속에 천반척인 군사비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國際覆境올 고려해 본 

다면 南北韓 군사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장기적으로 南北韓을 國際體옮Ij에서 

뒤쳐지게 할 위험올 가지고 있다. 

세째， 순수한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전쟁을 방지하고 군사적 균헝과 안 

전울 유지하기 위해서도 軍備統制가 바람직하다. 즉 남북간의 軍備統뿜Ij의 

실현은 우발적인 사고에 따른 충돌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낮은 수준으로 

軍事力 均衝올 유지함으로서 相互간 안정을 보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冷톨￡構造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2차대전이후 冷戰의 

산실이었고 세계에서 군사력의 밀도가 제일 높은 韓半島에서 軍備統뿜Ij가 시 

작되어야 한다. 

결국 군비통제는 南北韓간의 平和體制를 확립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平和統一의 길을 마련하는데 그 목표룹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軍備

統制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南北韓은 軍事問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군축의 방향과 절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차이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北韓은 先군축 혹은 

군축과 신뢰구축의 병행을 주장하는데 반해 韓園은 先신뢰구축 後군축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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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있다. 그런데 지난 40여년간 척대척 관계와 상호불신하에서 군비경쟁 

율 가숙해온 南~t빠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약속이나 政賣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변에서 납확 

모두는 상호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남한이 점진적인 접근율 

취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군축율 통한 信賴構藥’이란 일괄적인 해결방법을 

체택하고 있다. 그러나 군축안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셀현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합의사항올 실시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군축의 방향은 정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후에 

밟는 것이어야 한다 15) 실질척인 군축의 단계를 

먼저 政治的 信賴構藥은 ，--1-닙 
1:i -=;- 상호간 교섭상대로의 認、定 및 정부간의 회 

담과 교류를 롱하여 조성된다. 南北韓간 그1λ1 
。" 비공식 접촉올 가능한 한 

늘려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입장에 대한 신뢰감을 키워나가고 동시에 λ‘的，

物的， 知的 交流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호 중 

상 비방의 중지， 인도주의적 접촉과 교류의 실현， 經챔홉協力， 북의 혁명노 

선의 폐기 둥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軍事力의 운용올 통제 (arms operational control) 하여 군사적 신뢰 

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軍事的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1) 南北韓 쌍 

방의 軍훌力과 의도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軍事博報의 교환과 통신의 

유지 (2) 주요 군사활동의 공개를 통하여 군사력의 기동， 집중， 이동， 훈 

련의 운용척 통제의 모색 (3) 기슐공격이나 무력충돌 방지릎 위한 규제조 

치로써 비무장지대의 平和地帶化 모색 (4) 불가침 선언 퉁이 있다 16)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방적 방법과 쌍방적 방법이 있다. 일방척 방 

법은 고르바초프의 소련군 50만명의 일방적 減縮宜를이 유럽의 굳축율 가져 

오게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南北韓이 양보가능한 것올 일방적으로 훌름하 

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북한의 참가유도와 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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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중단 둥율 고려할 수 있고 북한에서는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병 

력외 일부롤 후방으로 분산배치하거나 攻훌型의 배치룹 방어전력 위주로 바 

꾸는 것동율 생각할 수 있다. 쌍방척 방법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것 

부터 설천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單훌委員會와 같은 기구룹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상해 가야 한다. 

이러한 홈뿔柳훌後에 南北韓은 실질적인 軍縮協商율 시작해야 한다. 즉 

훌훌力의 구조훌 홍제 (arms structural . control) 하는 단계이다. 軍事力의 構

造훌t뼈l에는 훌훌力의 증강 통결( f reez i ng) , 증강 제한(li"mi ta tion) , 감축 (red-

uct ion) 이 있는데 聊半島에서는 ‘촉소지향적인 軍훌力의 균형유지’ 즉 군비 

감축이 되어야 한다. 남북의 軍縮園商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 

되 어 야 한다 ' 17) (1) 轉半島의 군축은 南北韓이 상호균형 된 적 정 규모의 방어 

천력율 유지하며 궁극척으로 共同安保體制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군축은 병력중심보다는 武器體系中心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장비감축 

에 상웅하여 상비전력의 감축， 그리고 예비전력의 감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주한미군의 감축은 南北韓 군축과 연계하여 실현한다. (4) 국제합동감 

시단 동올 운용하여 감시， 검증하고 합의사항 위반시에는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의 훌縮協商시에 주한미군과 핵무기， 한미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작전동 

쩨권문체가 핵심척인 쟁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방의 相互認、定 문제 

에서 볼 때 韓園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과 군사정전위원회의 수 

석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군축협상에 있어서 韓國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南北對話의 

주요한 중단이유가 되었던 팀스피리트훈련은 원활한 南北활話를 위해서 중지 

혹은 규모의 촉소훌 고려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 

수는 빼半훌에 .和가 정착되고 구체척인 군축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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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삐) 北韓은 韓半島의 비핵지대화률 가장 큰 이슈로 

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전에 핵무기를 철거하는 것도 北韓외 신뢰와 

양보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핵무기는 군사전략척 혹면에서도 빠빼내 

에 있율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單縮協商에는 많은 제약이 가로 놓여 있다. 먼저 北뼈외 군사핵 

에 대한 정확한 청보를 모른다는 점이고 더불어 南北韓의 전략개념과 무기 

체계， 표준 및 배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의 극북율 위해서는 구체척인 

연구와 논의가 더욱 필요하며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훌훌추.릎의 平和定톨올 쭈|한 園際빼겨 方훌 

韓半島의 평화보장은 단순히 南北韓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주변국가들 

의 이해조정과 協力올 바탕으로 하는 지역적 안보체제의 구축과 깊이 연관 

되어 있다. 현재 韓半島는 물론 동북아에서 평화보장올 위한 가장 큰 장 

애는 한국전쟁이후 심화 확대되아온 冷戰構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미， 일 삼각안보동맹과 북한， 소련， 중국의 군사동맹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 대립은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서서히 붕괴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南北韓과 美 綠 中 日과의 관계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소련과 수교， 중국과 무역사무소 설치합의둥 척극척인 북방정 

책의 추진으로 어느 정도의 목적올 달성하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의 지속 

척인 접촉올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일본과도 조기수교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관계가 정상화되면 兩者的이든 多者的이든 :Ifl.~條約 체결율 추진 

해야한다. 1ftlO條約안에는 한국전쟁의 종식은 물론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주권폰중， 현 국경선 빛 휴천션의 보장， 분쟁의 평화척 해결원칙 퉁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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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롤 토대로 韓半훌 평확보장울 위한 남북과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윷빼安保*홉률 구상활 수 있다. 이것운 노태우 대흉령의 UN 연설 (1988. 10. 18) 

에서 제의한 東北亞平和t끓훌훌슐의 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노태우 대풍령은 

빼半훌훌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의 지속적인 平和와 번영옳 구축하기 위하여 

빼半島 주변세력으로 이른바 미， 소， 중， 일 및 남북으로 구성되는 동북 

아명화협의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한편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소련의 구상도 옐싱키협껑에 의거한 유럽安傑協力會議와 유사한 형태의 집단 

안보체제를 구촉한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합의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세바르나제 前 소련외무장관은 일본과 북한올 방문하기 

에 앞서 南北韓올 포함한 미 소 중 일 둥 주변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常設化를 언급하였다 19) 이러한 국제회의의 상셜화를 통해서 韓半島에서 무 

력사용의 금지와 南北韓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간섭 및 군사적 지원의 증 

지， 南北韓간의 내정불간섭 동의 원칙이 합의되고 對話의 교류룹 통해 紹

爭올 해소시켜 나갈 수 있올 것이다. 

V. 맺 음 말 

그동안 南北韓의 敵훨關係는 서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과 장애가 되었 

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척으로는 비민주적 요소를 合理化시켜 주었고 경제 

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올 방해하였으며 과다한 군사비지출로 경제에 

큰 부담율 주었다. 또한 민족동질성올 크게 훼손하였고 고유의 민족문화의 

왜곡과 변질올 가져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우리 민족만 ‘冷戰의 

孤훌’로 남아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韓半島에 平和를 정확시키고 민족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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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으로 南北關係는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련과 동유럽에서 시작된 신데탕트의 영향이 세계질서룰 재편하면서 

聊半島에도 파급되고 있다. 南北韓은 이제까지의 ，~爭對爛型 軍훌훌훌爭에서 

~和追求型 相互빼力톨훌뿜j로 전환율 모색해야 한다. 냉전시대의 南北韓 관계 

가 대결과 갈둥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갈퉁올 제도화하고 신 

뢰를 회복해야 할 時期이다. 이것은 南北協力關係의 制度化블 롱하여 平和

體뿜j를 수립 공고히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統一올 지향하는 기초블 다A l' e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국내외질서를 여는 1990년대의 南北韓의 갈둥은 平

和體制의 수립올 통해 제도화되고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平和體制

의 확립은 南北韓의 相효認定속에서 서로의 신뢰를 쌓고 그를 바탕으로 군 

비를 축소시켜 轉半島에 전쟁상태콸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종식시킴으로써만 

可能하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韓半島의 冷戰構造는 주변 강대국들의 利

害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韓半島의 平和體制는 국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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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 리 말 

tIt界홉를훌는 숨가쁘게 변하고 있다. 소련에서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 

련의 굽격한 변화톨 초래하였고， 드디어는 전통척 共흩王훌훌 포기하게 만 

둘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레이건 대용령파 협상끓에 INF‘조약율 체 

결하는데에 성공하였다. 

부시행정부와 고르바초프정권은 구라파에서 전략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軍爛를 줄이는 협상올 계속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 

스노스트 정책에 힘입은 동구라파는 소련보다 한발 앞서는 內政改華올 단행 

했다. 풀란드， 체코， 헝가리 둥이 民主化 되었고 보수척인 루마니아도 차 

우세스쿠를 몰아내고 혁명율 수행했으며， 동독운 곧 서독과 병합하게 되었 

다. 

이러한 園際慣勢는 극동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1975년 주은래에 의하여 

제창되었고， 둥소명이 집권한 이래 실천에 옮겨졌던 改草政策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급변하는 經홉政策은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게 되어， 1989년 6 

월에 천안문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86년 블라디보스톡에서 행한 演設에서 고르바초프 

는 소련이 태평양국임을 宣言했다. 1988년 크라스노야르크에서 고르바초프는 

동북아세아에서 평화수립을 천명하였다. 또한 1989년 5월에 둥소명과 고르바 

초프는 톨上흩談올 가졌으며， 소련과 중국간의 軍備縮小健商에 박차를 가했 

다. 가까움 용고공확국도 內政改훌율 단행 하여 民主化률. 실 험 하고 있 다. 

한국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圖際빠혐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과 중국， 또한 

한국과 소련의 友好빼係가 급진전했으며 한국파 소련의 圖交正常化가 올해안 

에 이루어 지리라고 예견된다. 또한 북한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과 일본과의 園交빼係도 正

- 27 ~ 



'*化 되리라본다. 

이와 더불어 南北빠빼係의 개선훨 조짐도 보이고 있다. 남북한도 세차례 

의 총리회담울 가겼으며 제4차 총리회담은 내년에 開{崔될 훌定이다. 

과연 이같은 사태가 무엇올 의미하는가? 분명한 점은 동북아세아에 있어 

서 平和외 가능성율 높여주고 있고 韓半島릅 중심으로 열강국이 켜대척 경 

쟁이 아닌 데땅뜨롤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制度化

되었먼 냉전상태가 총말율 고하게 된것이다. 

이갈온 변화가 북한 軍훌政驚의 변화롭 초래하였는가? 물론 세월이 가면 

북한의 훌훌政策도 현실척 변화를 수용하리라고 본다하지만 현재의 여건 

에서 북한이 軍훌政策을 변경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국제적 데땅뜨 

볼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본적인 軍훌政覆에는 변화가 없다고 봅수있 

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첫째， 어느 사회에서나 單훌政策은 가장 보수적인 정책이다. 국방은 성격 

상 합부로 변화시킬수가 없다. 따라서 國防政廣 입 안자는 항상 최 악의 경 

우를 대비하면서 전략과 전술올 수립한다. 

둘째， 軍훌뭘略의 변화에 앞서 사회척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技術童命

이나 사회척 변확가 있은후에야 軍훌政策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 현 

재 북한의 변화조짐운 보이나 혁명척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政治빼훌造의 변화가 혼히 전략적 변화룰 수반하게 된다. 북한에서 

정치쩍 동요가 있옵운 볼명하나， 김일성이 생흔하는한 政治홉造의 변화룹 

기대하기가 어렵다. 

넷째， 정치 및 군사지도층의 변화가 있율때 훌훌政策의 변화톨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엄청난 세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지도 체제 

에는 변화가 없다. 이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북한의 전통척 軍

훌훌훌훌에셔 변화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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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北轉의 軍事 Doctr ine 

故 소쿄로프스키(Soko I ovsk i y) 소련군 원수는 군사 독트린율 쟁의하기롤 

‘未來의 'i爭에 대한 태도， 천쟁의 본질， 전쟁올 위한 경제적 및 도턱척 

준비， 군사조직 및 전투를 위한 준비 둥에 대한 정치적 평가 및 신념율 

의미’한다고 했다. 즉 軍훌政策은 한 국가가 지니고 있는 軍훌的 신조 즉 

독트련에 기초하여 세우게 되어있다. (소코로프스키. 1975: 38) 

이제 북한의 單훌的 信條의 기초가 되는 원칙율 몇가지 만 살펴보자. 

첫째， 북한의 군사이론은 맑시즘과 레닌이즘이란 정치척 이념에 근거를 

두고있다. 이들의 이론은 특히 민족해방올 위한 戰爭論울 강조한다. 즉 레 

닌에 의하면 전쟁이란 사회변천의 결과이며， 숲體的 사회의 변화는 정치로 

서 대표된다. (레닌， 1932) 전쟁은 정치의 계속이며， 전쟁중에도 정치는 

계속된다. 전쟁이란 사회변화의 변중법적 결과이기에， 계급이 존재하는한 피 

할 수 없는 결과이다. 

륙히 전쟁운 帝園主훌훌에 의해서 시작되며 종국에는 혁명으로 연결되어 민 

족 또는 억압되어 있는 階級의 解放올 초래하게 된다. 이같운 개념에서 

를때 천챙온 2개의 군이 전투장에서 전투하는 것 이상이다. 륙 전쟁은 大

聚의 천쟁이 되며 피지배자의 해방운동이 된다. 

이는 傳統的 戰念의 軍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 

서 군은 民間人이 外交에 실패했올 경우 정치적 목표를 위한 최후의 수단 

으로서 만 사용된 다. 하지 만， 민족 혹은 民聚篇放의 전 략개 념 에 따르면 궁의 

역할이 방대하다. 군은. 국가의 방어에도 사용되지만. 선전， 교육， 위생， 

大業외 협Ib 및 청치교육 둥에 종사하게 된다. 결파객으로 군은 A民.이 

되어야 한다. 인민군은 시민과 비교적 홉合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民族解放의 신조즐 기초로 한 인민군은 2개의 목척이 있다. 첫째는 북한 

- 29 -
• 



율 방워하는 것이고. 를째는 남한율 해방시키는 것이다. 김일성 자신도 民

훌를放을 강초하면서. 인민굳의 사명올 ‘미 체국주의자들파 꼭두각시， 지주， 

차를가. 친일파톨 를아내는 것이며. 이로써 뼈朝뺨율 해방시켜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인민군옳 강철파 같은 간부의 군대로 키우기 위 

하여 인민운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1971: 28) 

이 홉念은 몇가지 천략쩍 의미가 있다. 북한은 民族解放草命과 民主草命

이라는 재념율 병합하여 民聚民主훌빼이라는 개념울 수립하였다. 이 해방전 

략에서는 노동차， 농민， 지성인 둥의 정치척 聯合厭繼이 필요하다. 또한 

민혹혜방율 성취하기 위하여 인민군은 幹部化된 군인으로 정치문제콜 처 리할 

수 있는 군인이어야한다. 즉 정치적 지원올 국민으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군운 천투만 하는 군인보다는 民짧과 함께 일합 수 있는 

인민군이어야 한다. 김일성은 강조하기를 “인민군은 현대무기， 전투방법， 현 

대기계， 군사학둥 現，代厭이 요구하는 능력율 키워야한다. 또한 군은 노동자， 

농민， 또는 다른 인민을 항상 도와야한다. 인민군이 정치적으로 강화되면 

薰敵의 군이 될 수 있다.’ (김일성， 1974:279) 

를째로， 北빠운 군사천략 독트린의 일부로써 모핵동의 전략사상올 도입하 

였다. 특히 모빽동외 大聚훌훌월(Mass-! i ne) 과 릎久厭(Protracted warfare) 은 北

뼈厭略의 일부가 되었다. 모택동은 군이 大聚의 문제에 항상 관심올 두고， 

大業生活율 組홈化하는 역합올 하면 厭時에 大樂의 도움올 받올 수 있다고 

교시했다. (Iaozedong, 1954: 135) 모태동-은 간부화된 군은 항시 大累올 존중하 

고 大業융 도와주고， 大聚율 보호해 야 한다고 역 썰 하였 다. 

이러한 인민군은 빼通性이 있어야 한다. 륙히 척의 후방에 챔루하여 적 

외 뒷천에서 싹율 수 있는 농력이 있어야 한다. 후방외 교란이 계축되면， 

정부군은 피혜가 심한 後方厭뼈에 개입되어야 한다. 이것이 극심하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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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율 상살하게되는 지구척인 內홉L으로 이행 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인기훌 잃게되면 政府單은 천의률 상실하게된다. 이것이 

지구전외 시작이며， 륙히 장기척인 게휠라천을 계속하려면， 척의 배후에 거 

검기지훌 훌훌保하여야 한다. 이 이론은 몇가지의 천략척 의미가 있다. 이 

재념은 正規厭과는 닮리. 척의 천방에서의 전루력율 제거시키는 것으로 끝 

나지 않는다. 중요한것은 국민의 뭘爭意훤、률 제거하는 것이다. 축 게릴라전 

율 지축하여 척군율 육체척 및 정신객으로 피곤하게 만돌어 前方율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인민군은 후방에 첨투하여 국민율 젤득， 협박하여 정부군올 배반 

하게 하여 정부군의 지지기반율 와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략온 

후방 民間A 사기를 저하시켜 후방올 파괴시키고 정신적인 結束力올 제거시 

키는 것율 엄的으로 한다. 

김일성도 이갈은 모태동의 전략올 제5차 勞動薰 中央委員슐에서 제시했다. 

여기서 김일성은 ‘전쟁의 운명은 현대무기나 軍事的 技術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김일성， 1970: 87) 즉 전쟁의 승패는 인력과 물자가 

전방 뿐만아니라， 척의 후방에서도 오랜기간동안 공급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즉 전쟁의 離利는 사병과 장교간의 同志、愛， 군의 의식적 기율， 

單과 大聚사이의 혈연파 같은 一體感形成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척으로 

우세한 척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北韓의 전략 독트련율 신봉하는 指導部에서는 현대천쟁에서 기술적 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전쟁의 숭리는 園民全部가 참여하므로써 척이 후퇴활 

수 있는 길율 막는데 있다고 믿는다. 또한 北韓은 월둥한 조직력과， 사회 

의 결속력， 인민군의 훈련동으로 賣本主훌인 한국과 결천하여 오랫동안 지 

행을 합 수 있기에 결국 피곤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한국의 大聚이 정부에 

반항하여 봉기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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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北빠의 천략은 陣圖빼民외 지원율 필요로 한다. 김일성은 누차 

홉一율 위하여 환국에셔 훌빼훌율 창설하것옳 주장했다. 즉 한국의 혁명당 

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둥과 聯合삐總율 구성하여 大聚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大業외 지원율 받으면 혁명군은， 노동자， 농민， 지성인， 학생둥의 

연합천션율， 톨뻐爭을 위한 길로 先훌할 수 있다. 김일성은 또한 全圖의 혁 

명율 위하여 3가지 농력율 키울것율 제창했다. 즉 北韓의 정치， 경제 및 

군사력외 강화， 정치혁명율 통한 南韓 훌命力를의 강화. 한국인과 園際草빼 

역량의 강화 둥이다. 물론 현단계에서 국제혁명 역량은 중요하지 않으며， 

北빠과 남한에셔외 혁명역량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이는 모태동이 사용하였 

먼 천략이다. 이 천략이론은 몇가지 單事的 의미가 있다. 물론 대량보복에 

의한 速功뭘율 무시하는 것은 아니되， 남한올 패퇴시키려면， 게렬라전이 효 

과객이며 이에는 계속척인 민중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1합報의 收集，

필요한 보급의 충당， 지 리적 요건의 파악은 게 랄라전에 절대 필요한 것 이 

다. 고로 인민군윤 A民이 되고 A民大聚올 이해하여야 한다. 

씻째로 중요한 北뼈의 군사독트린은， 김일성의 항일투쟁 經훌훌과 한국전쟁 

의 *훌훌에서 연유한 것이다. ~t韓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크게 선전하고 

있다. 전문섭 (1979 : 39) , 또는 김일성의 전기를 쓴 백봉 (1969) 에 의하면 혁 

명에 성공한 이유는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험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한다. 여 

하혼 일본파의 투쟁， 한국전쟁 과정에서 얻은 전투경험은 北韓의 군사전략 

외 훌훌이 되었다.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정치이념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에도 상당한 

명향율 주었다. 주체사상은 한국혁명율 위한 공산주의 이념파， 자기나륨대로 

외 民族主훌률 결합시킨 政治理念이다. 김일생운 이률 인민군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없l홈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인민군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혁명천쟁에 숭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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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앞본외 강력한 .없가 민혹해방율 방해했고， 미국의 압도쩍 군 

사력이 남한의 해방율 억쩨하였다고 주장한다. 北轉의 지도충은 째래식의 

굳사력 만 갖고는 統一이 어 렵 다고 본다. 즉 강력 한 民業의 훌훌起만이 강력 

한 外敵율 물리철 수 있다는 것이다. 

外빼훌의 강력한 힘을 두려위한 北韓은 항상 룡얼율 논할때， 외국군의 

철수률 주장하고 있다. 외국군이 폰재할 경우， 월남에서 경험했듯이， 게릴 

랴전율 활용한 지구전이 외국군의 철수를 강요하는 가장 했果的인 방안이라 

고 생각한다. 고로 민충의 협조와 봉기가 더욱 필요하다. 이갚은 훌期厭율 

할때나， 척외 후방율 훌홉L시키는 전술율 사용하는데 주체사상은 현실척 軍

훌作厭에 도용이 된다. 

滿빼에서 遊훌厭율 할때나， 한국전쟁동안에 김일성은 악조건에서 전루를 

수행해야 했다. 빨치산은 흔히 主力部隊와 보급이 차단되었고， 통신이 두절 

되곤 하였다. 대피처의 부족， 식량난， 때로는 탄약의 부족 속에서 고립되 

기가 일쑤였다. 상부로 부터 적절한 지시를 받지 못할때 전반척인 軍事作

厭에 지장올 초래한다. 

이 경우 고립된 빨치산은 독자척인 능력을 키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김일성은 ‘인민군은 한손에는 총올 들고， 다른 

손에는 방치와 호미를 들어야 된다”고 교시하였다. (김일성 t 1968: 13) 즉 

인민군은 慣報의 획득， 필요한 물자의 획득， 때로는 무기의 제조둥을 독자 

척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훌빼軍은 혁명을 위하여 스스로 작전올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A民單이 철저한 사상교육을 받읍으로써， 군의 자신감 확립파 충 

성심율 공고히 해야한다. 그리고 인민군은 국가에 충성하고， 결속력이 있는 

자주쩍 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主빼的 군 또는 自主的인 군은 작천상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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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굳용 지역의 초건에 j톨JI할 수 있어야 한다. 군온 해당지역외 민간인 

과 밀확되어야 하며 민충율 이끌어야 하며， 民聚으로부터 폰경율 받아야 

한다. 군온 자연환경율 이용합줄 알아야한다. 륙 군은 어떠한 역청에셔도 

스스로 작천옳 수행 혜 야 한다. 

主H思뺑‘온 政治的인 외미에서는 외국세력， 륙히 한국에서 미국세력을 몰 

아댐율 의미하고， 훌훌的으로는 게릴라 지구전율 수행할때， 자주척인 군인이 

됨옳 외미한다. 측 北韓의 중요한 군사 독트린의 요소는 民族 • 民聚解放戰，

릎久厭， 主l톨的 軍옳 내포하고 있다. 또한 소련전략의 영향올 받아 한국전 

쟁에서 보듯이 숲面厭율 기초로한 速功뭘도 감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 

다. 

m. 北韓의 軍事政策

위에 기슐한 군사독트린은 北韓의 軍事政策에 기초가 되고있다. 北韓의 

훌훌組훌은 표면상으로는 소련의 편제를 사용하고 있고， 戰關數範도 소련의 

명향율 받았다. 하지만 1956년 이후 제도 및 조직， 교범은 계속 답습하나， 

單훌훌育의 내용이 점차 주체 및 게렬라 지구전을 고려해서 再編되었다. 

北뼈인민군의 훈련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첫째는 용기이다. 용기는 다른 

군파민중율 지도하고 이끄는 농력을 키운다. 둘째는 육체적 단련과 전투력 

율 위한 강한 의지， 셋째는 책임감， 넷째는 기율， 즉 군의 法과 規約에 

륙총할 수 있는 능력， 다섯째는 組熾뿜力이다. 組훌훌族力은 군의 해체된 단 

위룰 조칙할 수 있는 능력옳 키울뿐만 아니라， 세포조칙율 통해 민중을 

초칙합 수 있는 능력율 키우기 위함이다. 여섯번째， 악초건에셔 전투를 계 

속할 수 있는 훤耐力， 일곱번째는 인민군이 척총척으로 송리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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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念파 낙관력인 견해외 수립， 여넓번째는 結束力과 톰빼行짧롤 합 수 있 

는 능력， 아홉번째는 노동자의 혁명적 기질의 습득， 열번째는 당과 훌뻐훌 

훌에 대한 컬대척인 충성심 퉁이다. 

이 10개 單훌훨11훌 강령의 이행은 군사 독트린과 연관이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I .i 1 i tary lind를 갖고 있다고 . 볼수있다. 인민군은 民聚解放

천략율 위해서， 훈련이 안되어 있는 민중올 조직하여 혁명세력으로 전환시 

켜야 한다. 이 목척올 위해서 군은 민중과 군의 結束力옳 유지하는 한편. 

인민군과 당과의 結東力율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結束力율 창출하기 위하여， 

인민군은 혁명사상을 대중에게 전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훈련 

기간동안 인민군의 民聚解放훌훌b에 대한 이해가 강조된다. 

게릴라전을 확산시켜 수행하려면 먼저 군대가 존경받올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게릴라전은 육체척으로， 정신척으로 강인해야 한다. 게릴라전은 지루한 

천투이고 孤立狀顧에서 수행해야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인내력과 紀律이 필요 

하다. 그리고 고립해서 전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인민군은 구조대와 보급 

이 반드시 올것이며 혁명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 인 

민군은 이 전투기간에 당해 대한 충성심이 확고해야 한다. 또한 자주적인 

군인이 되고， 자기부대를 덤主的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식， 탄약， 보급품 

둥을 직접 구해야 하며， 적의 후방올 교란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전올 수 

행해야 한다. 이같은 작천은 厭術的 明確性과 기동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인민군은 본인과 이를 따르는 무리들과 혁명과업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야하 

며 이 10개의 군사 훈련강령올 충실이 수행하고자 한다. 

主빼思想은 北韓의 전 반척 軍훌政策에 명 향율 주고 있 다. 北뼈의 군외 

규모나， 厭빼力이 韓園보다 우세합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군을 제외하면 

육군， 공군력은 단연 앞서고 있으며， 北韓의 전반척인 재래식 군비도 우세 

하다. 北뼈이 게릴라 천에 치중율 하고 있으면서도 째래식군비의 우위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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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려는 이유는 바로 主빼意뿔에 기인한다고 불수 있다 . 

.. 톨톨 lt爭 동안에 미군의 개입으로 武力統一이 실패하였다. 천쟁동안에 소련 

과 충공군외 구원으로 참패는 변했으나， 전쟁이 악화되면서 소련과 중공은 

北聊에 休빠하도륙 강요혔다. 특히 소련은 전쟁초기에는 北韓을 격려하였으 

나， 소련의 이익에 불리하자 휴전율 강요했다. 결국 北韓이 배운것은 외국 

외 지원이나 외국군올 벌로 신뢰합 수 없으며， 독자척인 군율 유지해야한 

다는 것이었다. 

만일 빠톨과 천쟁율 하게되면 .. 훌훌쁨만 아니 랴， 미국의 지원군과도 전 

후률 혜야한다. 이 청우 소련과 중국이 참여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轉園軍과 훗軍에 대처하려면 우선 재래식 전투에서 한미 연합군올 일차적으 

로 격파하면서 동시에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韓園의 

지형척 이유때문에 韓半홉에서의 전쟁은 최종척으로 지상군에 의해 결정된다 

고 믿기에 北훌훌은 엄청난 규모의 지상군올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력 

도 지상군의 보조역할올 하기위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6.25전쟁때와 마찬가지로， 기회가 주어지면， 재래식 군 

비훌 사용한 速功厭으로 통일올 이루고자 할때， 北韓은 군사적 선택권올 

갖기롤 원하고 있다. 결론척으로 軍事政策을 韓園과는 달리， 외국에 의존하 

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主빠的 공격， 방어， 主體的 統一올 단독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옳 보유하려는 北韓의 軍事政策은 그들 나름대로의 주체 

사상율 반영하는 것이다. 

北뼈의 土兵힘|훌 계획과정 또한 군사독트린올 반명하고 있다. 물론 장교 

외 훈련과청은 더욱 철저한 것이지만 사병교육과정율 보아도 “인민군”율 만 

률려는 시도를 엿툴수 있다. 일년 466시간의 훈련중에 무려 122시간이 정 

치쩍 강의로 130시간이 單훌었術힘|훌으로 배정되었다. 이에 비해서 무기사용 

및 사척훈련율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120시간이며， 교련시간이 22시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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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천율 위하여 20시간， 체육시간이 24시간， 나머지 시간은 공학계용， 위 

생교육， 독도법사용 둥에 이용하고 있다. 결국 25페센트의 시간융 정치교육 

율 위해서 사용하는 셈이다. 

政治훌育의 주내용은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이다. 군사작전， 공학， 정치 

교육 동은 전투시 자주척인 인민군으로 양성하기위한 중요한 교육이다. 또 

한 北훌훌軍은 게 휠라 교육을 철저 하게 받는다. 數育內容율 보면， (1) 도시 

와 농촌에서 게릴라 전법， (2) 위력있는 특수탄약 사용법， (3) 척을 독살 

시키는 법 (4) 간첩첨투방법 (5) 야영법 (6) 기습공격 (7) 매북 (8) 후 

퇴법 (9) 시얼파괴법 (10) 비밀정보활동 (11) 장애물 체거법 (12) A身傑

護法 둥이다. 또한 시한폭탄장치법， 향
 

。-n 무
 

권총사용법， 최루탄， 모터보트 

둥에 대 한 훈련도 받는다. 

그리고 인민군의 내척인 결속과 당에대한 충성심올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

將校률 배치하고 있다. 륙기할 것은 정치담당 간부는 의무병인 사병출신이 

나 민간에서 차출하는 경우가 많다. 인민군율 民聚과 運혔하려는 노력율 

입증하는 것이다. 정치장교는 당의 눈과 귀의 역할올 하므로써 당과 인민 

간의 결속올 도모한다. 

北韓은 正規軍外에 보안군(치안대)과 의용군올 보유하고 있다. 치안군과 

의용군(척위대)은 AK 소총， 기관총， 때로는 야포로 무장한다. 이들의 기본척 

임무는 인민군율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이 末衝隊의 훈련은 남자는 18세 

에서 4S세까지， 혼자사는 여자는 18세에서 35세까지 의무척이다. 예비군들은 

방어가 주목척이나 주로 장기화될 게릴라전에 대비한것이다. 이 기구는 당 

의 單훌훌員홈의 지시를 받고있다. 척위대는 도， 시， 및 심지어는 직장하 

부단위까지 조직되어있다. 1000명이상의 단위는， 76.2mm 야포와， 120mm 박격 

포. 14.5mm고사포 퉁으로 무장되어있다. 

예비군은 北.에서 몇가지 이유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北빼온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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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천쟁외 개념율 수용한다. 또한 지구전이 계속될때 . 예비군은 사회동원 

및 홈신시얼의 생치둥 정규군의 활동옵 보초하며 게릴라전이 계속되면 게릴 

라천에도 창여해하 한다. 

또한 빠톨외 인구는 北빼에 버하여 두 배가 되므로 잠재척인 훌훌力운 

빠률이 월륭히 높다. 이에 대쳐하기 위하여， 北韓은 군의 복무기간을 늘리 

고， 예비군옳 증가함으로써， 인구의 차이에서 오는 결함올 보충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비군은 民間A율 용솔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이제까지 北陣의 군사 독트린에 근거한 戰略政第올 논하였다. 하지만 北

빠옹 기회가 생겼율 때는 大톨先制춤웰 및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 

다. 예로써 현재 北韓의 재래식 군비는 상당한 것이다. 현재 北韓은 93만 

이랴는 陸軍올 유지하고 7만의 海軍올 유지하고 4만명의 空軍력을 양성해 

서 전체의 병력은 1 ， 040， 000이나 된다. (1989, I 1 SS 자료참조) 北韓은 750대의 

제트전루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北韓이 126대의 水陸兩用짧을 보 

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50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개의 

땅굴율 파놓았고. 대량외 병력이 單훌分界總 근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은. 北韓의 숲面攻훌 가능성이 늘 폰재한다는 것올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北韓의 훌훌훌戰略 뿐만 아니라 軍事組織도 소련의 영향올 받았 

기 때문이다. 6.25때의 전면적 攻훌戰略은 미군의 간섭이 없었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다. 숭리의 가능성은 역시 軍事力의 우월성이었다. 현재 北韓

의 군사객 우월성이 지속되고 미군철수가 실현되면 北韓의 전면공격 가능성 

율 배제할 수는 없다. 

혹히 현채 北훌훌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봉학해 있다. 경제문제，‘ 여 

타 공산국가들의 뺏身， 무리한 권력계승 개인숭배 및 철저한 전체주의의 

문쩨， 상대척으로 뼈뭘의 *훌꺼I훌農 및 外交活뼈의 성공 둥은 北韓올 괴롭 

히고 있다. 이런 시기에 체제를 유지하고， 住民團合올 위하여 전면전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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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위험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IV. 北韓의 軍隊와 鏡一政策

김엎성은 北.. 율 요새화해서 첨투불가능하게 하고 남한의 혁명과 미군의 

철수훌 륭해 民族鏡一율 달성하며， 世界社흩主훌훌 훌命융 위해 노력할 것율 

누차 강조하였다. 이같은 목척율 이루는데 인민군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 

다. 즉 北韓의 統一政策은 군사 독트련과 軍훌政策에 기초하고 있다. 

北빠은 統一율 위하여 훌훌園에· 혁명기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고， 해외에도 

군장비와 군의 고문단율 파견하였으며 여러 장소에서 김일성은 억압받은 민 

중올 해방시키겠다고 누차 선언했다. (김일성， 1968) 김일성에게 가장 중요 

한 것은 北韓의 요새화와 남한의 민중혁명이다. 

· 北韓의 공격전략은 기본척으로 韓圍統一올 염두에 두고 수립되었다. 北韓

의 공격전략율 수행하는데에는 미국과 일본이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과거에 

미국은 北聊의 統一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北韓은 항상 韓園에 주둔해 있 

는 미군의 철수， 韓半島에서 핵무기 철수， 韓美合同험11鄭인 팀스피 리트의 중 

지 동율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0년 9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南北韓 總理

*談에서도 이정율 분명히 하고있다. 

北韓이 훌훌圍파 전쟁율 수행할 경우， 설혹 미군과 대치하여 채래식 전쟁， 

혹은 게릴라천율 일으킬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이다. 北韓의 압도척인 單훌力에 대해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 

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北韓은 쩨3세계를 통해 혹은 

미국의 여론을 동원해서 미군철수를 부추키고 있다. 

다읍의 걸림돌은 일본이다. 北韓은 누차 훗 • 日 · 韓圖의 同盟빼係률 혜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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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北훌훌은 훌훌團의 *훌에I톨훌훌훌과 그에 따혼 훌훌力의 

장째력 개발율 위한 일본의 도용율 염려하고 있다. 韓日純빠路力은 미국의 

국동정책에셔 聊半훌에 더많은 이해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北韓은 종 

종 훌훌톨에서 일본외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미국이 太平洋同盟關係를 형성한 

다고 비난하고 있다. 판문첨에서의 소요， 圖際的 여론화 둥올 용해 北聊은 

일본파 미국이 훌훌半島에서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t 

이제 鏡一율 위한 北韓의 軍事政策의 실현과정올 살펴보자. 제 1단계는 물 

롤 6.25천쟁기이다. 北聊은 소련의 전략옳 답습하여 남첨율 감행했다. 측 

충격군과 기동군의 개념율 도입하고 화력과 기동력율 중심으로 정지합이 없 

이 치열한 공격올 시도했다. 또 北韓은 기갑， 포병과 보병의 협조에 의한 

3각 攻훌形願률 취했다. 하지만 北韓은 실패하였다. 그들은 실패이유를 몇 

가지 지척하고 있다. 첫째는 대대척인 擬甲의 전진이 韓圍의 지형조건에 

척합하지 봇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둘째는 후방교란작전의 실패 , 셋째 

는 남환군의 저항력에 대한 과소명가， 넷째는 미군의 참전 둥이다. 

終~이 된후 북한은 전쟁후유증을 치유하며， 북한의 軍事戰略에 대 한 재 

평가와， 김일성의 군사사상에 의한 전략이론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소련군사작전 방법올 대폭 수정하고， 중국의 경험올 재고하여 나름 

대로 북한에 맞게 군사 독트린올 개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서 1960년까 

지 북한은 單훌力의 동원 보다는 政治的 공세를 중심으로 대남작전올 세웠 

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한국에 聯했統一論율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갈은 정치객인 방법이 실패하자， 북한은 다시 統一政策 올 軍事

的 정책으로 천환하여 소위 민중의 민주주의 혁명론율 강조하였다. 북한은 

반역자， 反動官훗， 위션척인 정치인에 반기률 들 연합천션율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혁명지하조직을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김일성은 한국에 엄 

빠의 共흩훌組훌훌율 세우라고 교시하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첫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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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외 혁명세력율 유지하고， 둘째 훌뼈훌율 재건하고， 셋째 국민률의 혁명 

의식율 높이고 넷째 혁명세력옳 중대시키고， 다섯째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사이에 聯合厭總율 형성하고， 여섯번째는 반미를 위한 연합천션율 

형 성 하는 것 이 다. (노동신 문 : 1966) 

이 전략은 민중봉기률 중심으로 미군철수를.꾀하고 척당한 시기에 북한이 

單훌的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같은 軍훌力율 사용한 統一政策이 1966년 

이후는 캠차 노골화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聯좋P힘j를 제시 

하면서 또한 7.4공동 성명올 공표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또 북한은 대량간 

첩 첨루를 시도했고， 김신조를 위시한 特攻隊를 한국에 침투시켜 혼란율 

야기 시키려 하였고， 땅굴올 굴셀하고 통혁당과 같은 지하조직체를 재건하 

려 시도하였다. 이와함께 미국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美國興論올 움 

직여 철군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휴전선 근방에서 계속 분쟁올 야기하였고， 

薦民 및 심지어는 미해군에 속한 배를 납치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군사적 

활동이 1976년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북한의 전략은 한국올 월남화하려는 군사전략에 따른것이다. 

이 전략은 한국에서 內홉L올 도모하고 이를 북한이 軍事的으로 지원하여 미 

군올 철수시키려는 통일전략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의 이같은 

軍事力동원은 규모는 척었지만 1980년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미안마에서 테 

러로서 한국의 지도자를 살해하고자 했고 대한항공올 폭파하여 공포감을 일 

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單事力을 사용하여 統一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점차 변질되기 시작 

하였다. 軍事的 방법올 서서히 전환하면서， 南北훨話에 웅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스스로 대화를 요챙하기도 하였다. 1972년 7.4공동성명 발표후t 1973 

년에 시착하여 수차의 政治슬鼓을 가졌다. 결국 1990년 9월에 열린 南北細

理*짧도 이갈은 政治흩談의 결실이다. 또한 1971년에 시작한 적십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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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규모외 남북가혹방문이란 결실율 가져오기도 하였다. 1984년에는 組휴 

*數올 시확했고， 1985년에는 남블국회의원 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9 

년에 스포츠회담율 체의해서 그동안 수차에 회담율 가졌다. 그 결실로 

1990년 9월에 시작한 아시안 게임에서 南北훌훌이 共同慮훌팀율 갖기로 합의 

보았다. 

이갈이 북한이 훌훌力보다는 정치척 鏡一方法율 더 강조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圖際軟序의 변화이다. 중국과 미국이 데 

땅뜨률 이루고， 公式빼홉롤 수립하였으며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중국 

에도 民主化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패레스트로이카를 시행하여 內政改黃

율 하면서 미국과의 冷厭올 종식했다. 

이로써 얄타체제는 무너지고 미소의 協力時代가 열렸다. 최근 페르샤만 

사건율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과 소련은 공동대처 하기로 헬싱키에서 동의하 

였다. 또한 소련은 블라디보스톡 宣言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의 宣言에서 韓

半훌의 쭈和的 해결올 원한다고 천명하였다. 한국과의 공식적인 수교도 이 

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소 

련과 중국은 1989년 둥소명과 고르바초프가 頂上슐談올 가졌고， 중국과 소 

련의 국경지대에 주둔한 병력을 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제 미국과 소련 

의 굳촉합의에 이어 중국이 군축에 참여하기로 한것이다. 결과 동구라파는 

民主化되고， 동서독이 平和的인 統一을 이루게 되었다. 

이같은 圖際的 명화무드는 북한으로 하여금 軍事力올 사용할 명분을 제거 

하였다. 북한의 統一율 위한 軍훌的 행위를 圖際的 테러 행위로 비난올 

받고 圖際社홉에서 고립옳 초래할 뽕이다. 북한은 圍內繹빠問題를 타개하고， 

홉際的 고립율 면키 위하여， 미국파 일본과의 園交 正常化릎 이루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는 영사급 화담올 북경에서 수차 가졌고， 일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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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외 부총재인 가네마루가 북한옳 방문하므로서 북한과 일본과의 톨톨交正常 

化가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v. 北韓 軍훌훌廠야흩 願向

이 같온 圖際的 데 탕트와 훌훌半훌의 政治的 변화가 北韓외 軍킬"i略의 대 변 

화률 초래 하였는가? 園際빼爭율 平和的으로 해 결하려 는 국제 척 분위 기 가 北

韓의 武力範一 의도를 좌절시켰는가? 北韓의 근본척인 군의 구조가 변혁될 

것인가? 물론 이같은 질문에 펼자는 부정척일 수 밖에는 없다. 

園際훌序가 변하고， 韓半훌의 주변정세 또한 데땅뜨 분위기이기 때문에 

軍事的인 행위가 국제척인 지탄올 받올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北韓의 態

度 뺏化를 가져오지는 않올 것이다. 이미 머릿말에서 4가지를 지적하여 :ft 

韓의 군사체계가 변치않으리라고 주장하였다. 北韓은 과거에도 어려운 환경 

에 처해있던 일이 있어서， 圍際的인 압력이 있어도 北韓은 서둘러서 자체 

의 변화를 추진하지는 않올 것이라 보인다. 아직도 北韓의 군사목적은 韓

圍統一에 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파 축척된 경험에 따라서 北韓의 軍事

政策도 다소 변하리라 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의 單훌厭略은 소련의 명향율 많이 받았으며 초 

기 軍의 幹部들 또한 소련에서 교육율 받았다. 김일성， 남일， 김웅， 유경 

수， 최현， 펼우창 둥이 소련에서 교육올 받고 소련군과 전루에 참여한 경 

험이 있다. 소련군의 지휘하에 이들은 북한 초기의 군율 편성하고 훈련율 

실시하였다. 중국군에서 활약하던 武훔율 위시한 중국출신군도 이 조직에 

편입이 되었다. 

이 시컬 北韓의 훌훌厭l용은 기갑율 중심으로， 보병， 포병， 공중지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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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圖同作lt으로 빠롤 기풍력으로 률파구률 형성하고 보뱅이 굽히따랴 천 

진하여 깊숙히 첨루하여， 척의 후방율 유린하는 것이었다. 후방의 공격에 

성공하면 척의 退路를 막아서 재집결할 기회를 주지 않는 작전이었다. 

또한 임표가 지휘하던 중국군도 초기에는 대부대를 중심으로 기동력을 사 

용한 지속척인 攻톨흩~.홈옳 사용하였다. 하지만 점차 유엔군의 공중공격이 

심해 산악에 숨어서 후방 깊숙히 침투하는 厭빼方式율 사용하였다. 하지만 

기동수단의 부족으로 작전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특히 중국전략은 정 

면의 척 진지률 돌파한 후 後方으로 전진하며 거점지역올 확보하고 뒤에 

오는 지원군과 합쳐서 척의 허리를 쩔러 적군올 分散시키는 전술이었으나， 

기동수단의 부족으로 後尾로의 진출이 어려워서 결국 보병 위주의 全面戰이 

되어 많은 회생자를 냈다. 또한 평야보다 산악지형이 많아 소련식의 전차 

를 중심으로한 전투 수행이 어려웠다. 

이갈은 6.25의 경험이 김일성 나름대로의 戰略전술을 채택하게 된것이다. 

김일성은 軍훌厭略의 기본원칙에서 첫째 산악전과 야간전투의 강조， 둘째 

소부대활동과 대부대 활동의 배합， 셋째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넷째 戰

爭훌훌의 지배척 요소 파악， 다섯째 결정적인 攻활作戰의 이행， 여섯째 현 

대 및 재래식 무기의 공유， 일곱째 입체전의 강조 둥올 제시했다. (육군 

사령 부， 1987: 117) 

이에 따르면， 6.25동안 유엔군의 制空權 장악으로 산악에 숨거나， 야간전 

루률 많이 이용했어야 했다. 그리고 대전차부대의 공격올 연대나 중대단위 

의 천차부대률 나누어야했다. 韓園厭爭동안 중요했던 것은 遊훌戰이었다. 특 

히 後尾에 떨어졌던 훨치산이 후방올 교란함으로써 유엔군 전투력에 차질올 

주곤하였다. 

김일성이 후방에서 民聚훌命율 강조하고， 後方훌퍼地城의 확보률 강조하는 

것은 역시 한국천쟁동안의 경험에서 온것이다. 결정객인 攻훌作합의 실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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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빼.01 서율검령 후 며훨 지체한 것이다. 이것은 그후외 작천에 폰 지 

장을 가져왔다. 또한 유엔굳의 우세한 現代武器는 충공군의 인해전술에 큰 

치명타를 주었다. 

최근 김일성은 모태동이 사용했던 包團짧澈厭옳 강조하고 있다. 즉 약한 

지역율 집중공격하여 후미에 진출하여 척율 포위하고 기동력율 사용하여 포 

위한 지역을 섬멸하는 방법이다. 6.25때 北韓軍이 갱지하지않고 공격 (non

s top-march) 하여 척의 후방울 차단하는 방법과는 달리， 이는 소규모의 廠關

接念으로 연대， 대대， 충대단위률 이용하는 厭術이다. 측 방위력이 약한 

지역올 기습하여 진군하면 즉시 작은 단위부대에서는 척의 退路를 막고， 

樓動力으로 섬멸하는 것이다. 척올 포위하되 작은 단위부대로 하여 적에게 

재집결방위나 퇴각할 수 있는 시간올 주지 않는 것이다 . 
• 

이갈이 하려면 機Ib部隊의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즉 많고 작은 여러지 

역을 포위해서 기동력으로 제압하려면 많은 수의 전차와 장갑차가 필요하다. 

北韓이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밀집， 전진방어태세를 취하는 이유도 이같은 

攻훌戰略에 기인한 것이다. 北韓이 立體戰올 강조합은 산악지대나 하천이나， 

大路에서 전투를 할 경우， 기갑， 보병， 포병올 이용하되 전략적으로 가장 

톨勢한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전략올 전개한다는 것이다. 

北韓은 륙히 소위 작전에서 예상밖의 차질이 발생활 것올 경고하고 이에 

대처토록 군의 流動性 및 홈뽀通性올 강조하고 있다. 즉 척의 전면에서 각 

자가 약한지역을 선제 침투하고 포위하여 섬멸하면서 진군올 하면， 小單位

部隊가 활동하기에는 부대간의 전진속도가 不均홉율 이룬다. 이경우 指揮系

統이 차단되고 物흩補給이 지연된다. 공격전선이 넓고 기동성이 높으면， 진 

군의 불균형은 생기게 마련이다. 확히 置江作없， 심야전투， 공수작천， 또는 

수륨양용정옵 사용한 진군둥 전투의 多樣性 때문에 극심한 공격션의 불균형 

이 발생한다. 이때문에 김일성은 각 단위부대의 自給自足， 즉 자주척 천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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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혹면에셔 인민군은 北빼의 독트린에서 제시한 주체사상율 전투시에 

도 충요시한다. 北빠의 군사훈련 10대강령이나， 륙수훈련은 이같은 不행홉前 

훌에 대비한것이다. 흑 이것운 상부의 作厭 不均홉올 하부에서 스스로 해 

결하는 방법이다. 

北빠의 現代훌훌없略 • 政寶은 6.25천쟁， 항일투쟁， 월남전쟁， 모택동의 유 

격천 소련외 세계제2차대천에서의 경험율 韓圖地形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때문에 혹공천과 지구천， 천면전쟁파 게릴라전， 현대전과 재래식전쟁에 필요 

한 무기의 배합， 화력전과 심리천， 야간전과 주간전의 대비， 전변을 속히 

톨확하는 전루에셔 후방의 혁명전율 겸비하고 있다. 

그리고 北빠온 오래된 전차 둥 낡은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MIG류 

외 천루기， 대공미사일 동 발천된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現代戰은 

청신쩍 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념을 강조하고 정신무장을 위 한 政i읍먼、 

想‘훌育에 많은 시간율 할애한다. 또한 게랄라전에 대비한 훈련도 시키고 

칙껍 용용하기도 했다. 

VI. 軍隊의 平和的 利用 可能性

륙한의 를I꽤'Bc鷹율 단쩍으로 표현하면 4대군사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축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이다. 

이감온 훌훌政鷹은 북한외 쟁치 및 經빠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 

혀 .흙흩業과 A力뺨理는 쭈和時에 군의 경제객 기여라는 챔에서 북한당국 

은 신청율 쓰고 있다. 

인민군의 욕객은 천시에 園家~찌톨 및 R톨뿜j 텀;훌훌 달성하는데 있고 平和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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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궐셔유지와 체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그리고 북한온 짧빠흩짧 

파 •• 力외 강화롤 동둥하게 취급하고 있다(김일성 : 1983). 또한 김일생은 

훌훌力과 빼빠力옹 상효 의흔쩍인 것이며. ..力은 생산수단외 컬과로 보 

고 있다(T. B lukher jee : 1983). 혹히 북한에서는 기술외 개발로 충공업과 경 

공업， 농업과 산업， 국방력과 인민생활의 차~1. 여성과 남성의 훌훌톨 톨 

여 야 된 다고 주 장한다(1 noue _ Shuhach i : 1984). 

또한 북한은 100만 이상의 常뼈軍옳 유지하여 막대한 군사버 지훌은 總

빼成長에 지장율 주고 있다. 북한은 지픔까지 오랫동안 쩨쇄적인 組휴政策 

옳 추진해왔다. 여러차례에 걸천 細휴計훌l에서 훌t홉主훌의 공업화 또는 자 

주척 공업건설율 추진했으나 이 자주척 細빠톨짧방챔은 자본동원에· 품제가 

생긴다. 이 閒훌훌體빠樓;念은 대외 의폰도를 줄이기 때문에 국내저축에 의한 

자본의 동원올 꽤해야 · 한다. 

북한은 이 閒훌훌經빠幕造를 이용하여， 軍훌目的올 위한 각종 기계공장， 정 

밀기계공장， 트혜터공장， 타이어공장 동올 건셜했다. 또한 經빠훌展올 위한 

인력공급이 또한 중요한 바， 인력공급능력은 繹훔훌展에 중요한 역할올 하 

지만， 군사능력 역시 인력공급 능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엄청난 상비군 및 

예비군의 유지는 뚫짜훌훌展에 큰 지장올 초래한다. 더우기 單훌力은 경제영 

역에서 가장 消톨性이 높은 經빠領城이다. 그러므로 병력은 평화시에 줄일 

수도 있다. 

륙히 북한은 군복무기간이 陸軍은 3년 6개월， 海훌과 空單온 확무연한이 

4년이나， 대개 장기간의 근무경향이 있다. 이는 군의 쭈和的 利用이 더육 

절실합율 말한다. 이갈은 맥락에서 인민군은 북무기간 동안 휴가기간이 척 

으며， 주말에 외훌도 객다， 여가톨 보내는 것도 주로 빼빼훌Ib이 아니면 

근방외 농가에서 일율 도와주고 있다. 군복무 기간동안 인민군은 건셜업， 

농사일 등에 창여하고 있다. 또한 빼神훌育외외 시간에 단위부대로 1民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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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풍농장이나 협동과수원에서 일율 하게된다. 또한 도로공사， 아파트건설， 

댐건얼， 가율의 곡식추수 둥 노력동원에 군이 널리 사용된다. 시골에서는 

군이 한글교육에서부터 전염병 예방에 이르기까지 활民 活動율 하게 된다. 

때로는 공작창에서 탄약생산이나 기계정비에까지 군이 동권되기도 한다. 單

의 노력동원에 거부감울 갖고 있는 지휘관도 있다고하나 현재 북한의 산업 

설태로 볼때 당연하다고 볼수있다. 

인민군은 꾸和時 광범위의 대민지원활동 (m i 1 i t a ry c i v i 1 ac t i on) 올 이행한 

다. 본래 軍의 民同化는 모택동의 개념이었으나， 중국군이 중국에서 민간경 

제에 준 영향은 크지 못했다 (Harvey . W. Nelsem : 1981). 모택동은 군복무기 

간동안에 군대룰 국가를 위한 노동자로 훈련올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 A民軍과 勞훌b者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상의 

이유와 경제적 가치의 효용때문에 군의 民間活動올 제약했다. 

이에반해 북한은 인구의 부족과 협소한 지리적 조건때문에 군의 民間活動

율 비교척 活性化 하였다. 특히 북한의 예비군은， 건설업， 의료사업， 가축 

사육， 가축예방접종， 집단 협동농장 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平和時 군이 

북한의 續빼成長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분명치 않으나 김일성， 김정일의 

연셜은 경제건셜에 있어서 군의 중요성올 누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 

에서는 한국에 비해 軍事目的달성을 위한 훌훌業훌훌展을 강조하고 있다. 

최 근에 와서 소련과 중국의 개 혁 , 韓園經濟의 발전 둥으로 압력 을 받아 

서 소비재 생산에 더욱 신경올 쓰고 있다. 특히나 園際的 平和의 분위기 

와 미소의 冷厭終짧둥은 많은 군올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큰 고민거리 

가 되고 있다. 

이같은 데땅뜨 분위기에서 많은 상비군올 유지하게 되어 북한은 상비군올 

경제건젤에 사용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軍은 부대운영올 위해 민간인 집단 

훨 

농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땅을 사용하게 되는 둥 경제적 효용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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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게 된다. 더육이나 군의 경제참여는 훌Ib力 中心외 참여이기 때분에 

기술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궁이 民n.ni톨빠와 혼합되어 있을때 전쟁이 밭생하면 민간인 대피나 

철수까지 군이 책임율 지게되기 때문에 천루력의 효율이 낮아진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후和時 군이 *훌애틀活Ib에 참여하면 상대척으로 군의 훈련 

시간이 줄어들며， 피곤한 군은 기율이 해이해지기 쉽다. 또한 군이 現代化

되면 될수록 군은 군의 륙수장비교육훈련에 시간올 할당해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전세계에서 일고 있는 화해 분위기， 전쟁을 통한 鏡一

가능성 감소， 인민군의 현대화 과정둥율 참작하면 平和時 인민군율 농률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북한은 군비축소를 해야 한다. 북한의 군비축소야말 

로 북한의 總椰成長올 룹고， 군의 효율성올 수반한다. 특히 平和의 목척율 

달성하기 위하여 군올 줄여서 民間經흙에 환원해야 한다. 거대한 규모의 

상비군 유지는 韓半島의 平和的 해결에 크나큰 걸림돌이다. 

VH. 맺 음 발 

지금까지 북한 軍훌政策의 이론과 실제를 논했다. 과연 북한의 軍事政策

이 얼마나 주효한가는 전쟁으로 시험해보기 전에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북 
• 

한의 單事力은 대단한 것이다. 전차， 장갑차， 대공미사일， 대공포，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잠수함， 어뢰정， 수륙양용정 둥 엄청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북한 單事政策理훌훌의 반명으로 이를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경제력올 낭비하고 있고 북한이 얼마나 이를 지속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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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ø.홈은 갱치의 한 수단이다. 륙히 여타 공산국가나 북한은 軍훌力과 

청치외 分훌化가 되어있지 않았다. 북한은 軍훌力옳 갱치의 수단으로 늘 

사용한다. 획근 북한온 다시 軍縮훌훌를 하고 있다. 3단계에 걸쳐서 10만 

으로 롤이자는 것이다. 분제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앞서 장비나 화력을 

먼저 률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엄청난 화력이나 장비률 어찌 신속히 

톨얼 수 있율련지 외문이다. 또한 군혹에 앞서서 북한외 군사 독트린올 

바꿔야 한다. 현째의 군사독트린이나 훌훌政賣율 이행하려면 10만의 병력율 

갖고는 도저히 어렵게 되어 있다. 

복한은 지금까지 單훌力율 統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다행인 것은 

획근에 북한이 統一의 방법율 군사척인 면 보다는 政治的인 수단으로 이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 정치질서가 군사객인 방법올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平和統-옳 

훤한다면， 실질척인 중거로서 자체내의 軍爛縮小를 시작해야 할것이다. 엄청 

난 군비를 유지하면서 ~和統一올 제의하는것은 셜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상대방에게 의구심만 생기게 한다. 이것이 北韓의 統一政策에서 보여지 

는 논리의 모순이고 또한 北韓의 政策수립에 수반되는 고민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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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相훨的 持久力과 厭爭의 g흉敗 

.. 半훌에서 厭爭이 일어 나기를 바라는 사랍은 없겠지만， 홈若의 경우를 

個想‘합 때， 쩨일 먼저 提起되는 훌同中의 하나는 과연 南韓과 北韓이 얼 

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價想、의 함爭이 6.25와 

같은 훌期消홈厭의 性格율 가질지 아니면 최근에 話題가 된 Larry Bond의 

小혐 rRed PhoenixJ에서와 같이 不過 몇달안에 終結되는 速度'J:이 될 지는 

아무도 훌훨l합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長뼈厭이냐 速度厭이냐에 관계없이， 重要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오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相훨的 持久力 (Relative Staying Power) 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全面厭의 경우 일단 싸옴이 불고 난 뒤엔 곁잡을 수 

없는 運度로 賣戰되고 雨圖은 모든 力量올 動員하여 相훨的올 ~服하려 

하게 됨으로 結局에 가서는 이 相훨的 持久力이 戰爭의 購敗를 左右하는 

核心的 뺏數로 作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相對的 持久力은 바꾸어 말하 

면 敵활園間의 相훨的 厭爭逢行 i홈在力量이라고 불 수 있다. 

따라서 兩測의 戰爭邊行 i홈在力올 正確히 가늠할 수만 있다면 戰爭이 일 

어 났올 경우， 어느쪽이 얼마만큼 이길지를 대체로 據뼈u할 수 있을 것이 

다. 몫爭훌行 i홉在力이 이렇게 重要하지만 이를 뼈u定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作業이 아날 수 없다. 敵활圍의 實際的 軍事力에 관해서도 홈홉性이 

缺如된 推뼈u밖에 합수없는 경우가 많은것올 생각하면 i톨혼E力율 分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쉽게 理解할 수 있옳 것이다. 

1990年 여 륨 훌훌半훌의 軍훌同題를 冊究하는 .門家둘파 훌의 政훌훌決定훌들 

융 서울에서 만나 南北韓의 相활的 持久力에 관하여 인터뷰할 홉슬률 가졌 

었다. 인터뷰의 性格上 A짧的으로 뽑은 願本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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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홈홉외 內容을 톨I系的으로 分析하지 않겠다는 前提下에 이루어진 단순한 背

톨없明에 不過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과외 探R톨뿔話에서 얻은 印象은 相

활的 홈久力 또는 없爭훌行 i톨在力톨이 얼마나 分析하기 힘든 職念인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北韓의 厭爭훌行 i홉在力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J는 質問에 대한 

이들 훌門家들의 답변은 매우 多樣했다. r글쩨， 참 어려운 質問이다J r計

훌하기 어렵다』는 톨훌論올 비롯하여 『겉보기 보다 별 것 아니다J r아주 

훌하다j퉁 나륨대로의 推定옳 하는가 하면， 어떤이는 『攻훌能力이냐 아니면 

防훌力톨이 냐 ?J r在來厭이 냐 아니 면 制限核的올 말하느냐 ?J 또 r南北韓만의 

싸용이냐 아니면 鐘大園이 介入하느냐 ?J둥 質問者에게 厭爭의 具體的 版絡

율 指示토록 要求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이는 『戰爭速行 i훌혼E力이 란 무엇 

율 훌、味하는가 ?J고 職念의 定훌훌를 밝혀 달라고하기 까지 하였 다. 

이 一運의 인터뷰를 統計的으로 內容 分析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專門家들 

과의 훨話를 통해 넓게 는 戰爭훌行 灣在力훌이 라는 觀念에 관해 , 좁게 는 

南北韓의 相활的 持久力에 관해 대체로 세가지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었다. 

첫째는 戰爭훌行 홉在力톨이란 多元的이고 複合的인 變數로서 單純하고 直

繼的인 分析의 훨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未來戰에서 어느 나라가 며 

훨 또는 몇주일융 버틸 수 있올까하는 據測은 人命과 戰爭物質의 一 日平均

消훌훌度에 근거하여 대충 헤아릴 수 있는 數順의 水遭올 벗어 날 수 없다 

고 본다. 빼神과 肉빼와 物홈가 椰然i빠가 되어 쓴
 

뉘
 식
 

總力戰에서 物寶

에만 근거한 接近方法은 相혈的 持久力올 計算함에 있어서 하나의 必要條件

이지， *홈훨로 充分條件은 될 수 없음이 自明하다. 

따라서 最近에 훌뀌j된 園防白홉(園防部 1989) 에서도 'x爭遠行 i홉在力에 

대해 아래와 갈은 홉월的 記述밖에늠 할 수 없었음올 理解하게 된다. 

『천쟁수행 잠재력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수행올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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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제력， 파학기술력， 행정력 둥올 망라한 총체적 국력으로서 흉상 

뭘爭持빼能力융 의미한다. 전쟁 잠재력 요소중 가장 중요한 인척자원， 경제 

력， 산업능력， 과학기술 수준을 중심으로 남북한올 비교해 보면 

첫째，A.力자원측면에서 한국은 전체인구에서나 동원가용자원(남자 18--45세) 

에서 북한에 비해 2배 이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은 4대 

單事路繼의 추구를 통한 ‘전인민의 무장화’를 이룩하여 차원의 군사확에서는 

단연 우세한 입장에 있다. 특히 북한은 평시부터 직장 및 지역단위로 철 

저하게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女子까지 동원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경제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7배 규모의 국민총생산량올 

확보하고 있다. 즉 1988년도 GNP는 한국이 1 ， 451 억 $이고， 북한은 200억 

$이다. 이러한 남북의 경제력 격차는 年平均 경제성장율올 고려해 볼 때，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경제발전에 

주력 하는 繹빼 優先政策올 추진해 온 결과이 다; 

셋째， 산업능력면에서 볼때도 한국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 

자동차， 선박 동의 생산능력과 발전시설， 철도 및 고속도로건설 동의 諸

基幹훌業에서 이미 북한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 

어 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民間塵業能力의 개발과 발전에 주력한 반 

면， 북한은 전체 산업능력중 군수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한 결과로 戰時

厭力化 측면에서는 북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넷째， 軍훌科畢技術分野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항공， 기동장비， 통신， 전자 동에서 급속한 성 장올 보이고 있다. 북한은 

야포 및 유도무기， 잠수함， 化生武器 분야에서는 자체 생산 및 일부 모헬 

올 모방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 

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훌千門의 放射뼈는 화학탄 발사 

에 이상적인 投훌手段이라는 점율 고려할 때， 이는 한국에 대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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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사위협요소가 되고 있다J(圖防部t 1989: 184-185). 

뼈防白톨에 나타난 南北훌훌 홉在力를의 比훌훌훌￥{톨가 비록 正確한 것이겠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몫爭이 녔율 때 南北빼中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룹 驚測

할 수는 없는 일이며 더구나 兩빼이 각기 얼마나 버틸 수 있율까룰 推算

하는 것은 거의 不可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빼홉의 .톨'.門홍들의 두번째 共遭된 見解는 厭爭훌行 i홉在力이란 지극히 

主홉的인 樓;念으로서 누가 내놓은 數{直든지 커다란 誤讓를 內包활 수 있다 

는 것이다. 또 陽想 또는 를際의 敵對圖율 混홉L에 빠뜨리기 위해 彼我의 

力를에 판환 ’"훌를 意톰룰的으로 훌훌作할 수도 있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圖內훌훌훌흩율 特定 方向으로 훌훌훌하기 위해 數뼈를 

上向 또는 下向 휩훌하는 可館性마저 排除합 수 없다고 하니 厭爭훌行 홈 

在力옳 客홉的으로 分析하려는 努力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切感하게 된다. 

세째， 軍指導者들 줌에는 厭爭훌行 홈在力을 하나의 *훌g훌的 훌훌로 보는 

데 홉훌훌률 느끼는 이들이 많고， 그대신 A力， 物흩， 톨b員톨를뽑j둥율 따로 

分훌혜서 比훌훌하는 것율 홉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올 훌見했다. 다시 말 

혜 훌의 톨훌훌들샤이에는 홉在力이라는 뺏훌가 政策決定에 效用性이 척다고 

보아 이 뺏흩k의 홉成要因들율 하나씩 따로 取됐하려는 便向이 훨하다는 돗 

이다. 

그러 면 '-l爭훌行 헤톨在力온 하나의 接念으로서 너 무도 複合的이 고 信뒀性이 

척으며 또 政鷹決定에도 큰 도용율 안 주기 때문에 이를 使用할 훌問的 • 

.훌的 센IfI直가 없는 것일까? 本章은 『결코 그렇지 않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j는 햄JI톰파 뼈훌훌위에서 '-l爭훌行 홉在力.율 考察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빠爭훌行 홉훈力이라는 훌;웅이 여러변에서 非했훌的이었읍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 홉念 自빠에 R건훌훌가 있어서라기 보다 이 樓;웅:율 뾰用하는데 正確한 意

味훌 훌훌훌하지 않고 막연히 빼빼的 力톨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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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t예훌훌行 헤톨훌力용 훌.이나 .훌에 있어셔 大빼히 I훌한 훌;용:입에 톨혐 

없으며， 計톨化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깊은 흙究가 훌 

훌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롤 웰視 또는 훌過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우션 여러가지 意味로 適用되는 없爭速行 i홉在力의 擺

;웅的 向훌훌홉롤율 톨톨系的으로 훌理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南北韓의 相뿔 

H인 持久力이 어렇게 룰化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뺏활 것인가 하는 훌 

훌훌 南北.. r.n _빼훌훌爭외 行願영를化툴 追빼;함으로써 分析하고자 한다. 

H. 厭爭邊行 灣在力의 擁;念的 考察

，~爭훌行 뺨在力를이 하나의 職念으로서 定훌하지 못한데는 크게 보아 세 

가지 理由가 있다. 첫째는 홉在力의 構成要素가 多械하여 어느 것올 包含

시키고 어느 것율 排除합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 둘째는 構成要素들 

사이의 關없가 樓合的이어서 그 相互作用올 分析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 

고 세째는 宜傳的 次元에서 본 홈在力과 實體와는 아주 相異할 때가 많다 

는 것이다. 이쩨 이 세가지 問題펴올 하나씩 檢討해 보자. ~ 、

가. 빠底훌훌의 多元性

，~爭훌行 홈혼E力의 뿔成흩톨素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홈在力의 意

味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헤훌在力의 훌、味를 確立하지 못했기 때 

문에 훌해的 • 톨際的 홉홉L이 若起되었고 그 意味블 分明히 하려는 것이 本

章의 훌‘톰이므로 여기서 훌훌理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를 解決하기 위 

해서는 홉在力율 톨格히 定훌하는 일은 保留하고， .念的 水뼈에서 厭爭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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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깨톨훌力온 대체로 이련 것옳 훗한다는 큰 뼈톰훌 짧定한 뒤 그 테두리 

안에서 홈在力에 대한 分析율 시작해야 할것이라고 믿는다. (그림 1) 이 이 

러한 테두리롤 나타내는 것으로서 훨훨圖間의 훨決빼係를 力:1:面에서 본 얼 

개이다. 

// \、

ft톨빼力 e;갖~~~ 
、、 /' 戰團力

圖家 A 園家 B 

그립 1. 겨훌面에서 본 對決關係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厭爭은 一次的으로는 兩國의 戰關力의 

훨決이지만 二次的으로는 없爭훌行 홉在力의 크기에 따라 그 結果가 左右된 

다고 할 수 있다. 없빼力은 厭爭邊行 홈혼E力의 一部로서， 싸옵이 시작된 

후에는 1 厭爭훌行 願혼E力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厭爭훌行 홉在力 = 戰關力 + a) 

라는 훌式이 成立된다. 여기서 戰爭훌行 홈혼E力의 核올 이루는 戰關力의 

합成要所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 보기로하자. 金俊逢 (1987) 에 의하면， 이 厭

빼을 훌現，하는데 適合한 軍밝造 및 指揮l훌험t 厭術數理， 兵力 및 編成，

훌빼와 훌城， 훌쩨톰支훌能力 및 톨톨制， f톨神'.t力을 위 한 數育힘11聊 .. 象 · 地

形동의 自~t률件， 많安 • 빠報， 有能한 휩部와 單隊의 훨둥이 자주 열거된다 

고 한다. 이들중 대표척인 훌훌素 몇을 골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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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뭘略 

'-t爭율 어떻게 치루느냐를 決定하는 것이 厭略擬念이며 이것이 없는 軍隊

는 핸들 없는 自빼車와 같아서 無用之物에 不過하다. 健全한 '.t略은 未來

에 얼 어 날 없爭의 形願를 훌想‘하고. 그 未來했에 最善의 뿔rß릎을 할 수 있 

도록 R훌制와 力를을 훌備하며， 順爭動훌후에는 戰關의 主혜훌#홉율 掌握할 수 

있는 方案올 훌훌究할것올 要求한다. 

韓園으로서는 가장 훌械해야 할 것이 北韓의 先制攻훌이므로， 韓園의 戰

略은 敵의 奇훌를올 許容하지 않는 것올 至上目標로 해야 한다. 또 敵의 奇

훨攻훌이 臨追하여 戰爭이 不可避해 질 때， 我빼이 先制攻활올 敢行할 수 

있는 能力올 傑有하는 것 이 重要하다. 

이 러 한 據防厭爭邊行能力올 갖게 되 면 그 自體가 敵의 先制攻훌올 막올 

수 있는 柳制의 機能올 훌播할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빠른 時日안에 

自主國防올 達成하여야 하며， 鐘大國들에 둘러싸여있는 立地條件올 홉해案할 

때， 어떠한 敵도 韓園을 집어 삼킬 수 없도록 有事時에 가시로 온 .2...2-
디 근 

감싸는 이른바 「고슴도치 戰略」을 採擇하는 것도 좋은 方훌의 하나로 생각 

된다. 

2. 軍構造 및 指揮빼힘j 

일단 定立된 戰略職;용:올 實戰에 옮기기 위해서는 能훨的인 軍構造와 指揮

體制가 要求되는데 이때 考慮해야 할 主要事項은 地理的 條件. 國民性， 指

導通信技術水揮 및 敵單의 構成둥이다. 特히 現代戰에서는 어떤 軍隊가 相

활圍의 同種의 軍과 對抗하는 것이 아니고 陸海空 立빼厭 또는 훌力厭의 

樓相올 띠게 될 것이므로 3軍렐立빠制 보다 合同軍이나 統合軍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일찌기 統合單뿜l를 選홉한 北韓에 활應하여 韓園이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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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同單 쪽으로 옳져가고 있읍은 多幸한 일이다. 

훌#훌造에서 또하나 훌훌훌한 것은 厭團部險와 支提部險의 比寧인데 훗園式 

모멜에셔는 共흩뼈홍률에 比혜 支훌部險외 柳成比寧이 훨씬 높다. 美園單隊

는 巧妙한 厭빼이나 없術보다는 「物톨攻혐」에 의해 敵옳 밀어 부치는 作厭

율 짧主로 싸워왔다고 해도 過름이 아니다. 훗圍같은 大圍力의 뒷받침올 

못 받는 韓圖으로서 , 그것도 厭빼部隊 中心으로 編成된 北韓의 軍隊와 對

흩훌한 상황에서， 훌圖式 모헬올 고집하는 것은 問題가 아닐수 없다. 

3. 뭘術敎理 

ø.홈樞念이 세워지고 이를 具現하기 위한 軍構造와 指揮體制가 確定되면 

.際로 各 厭빼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戰術數理를 定立해야 한다. 이 

때 가장 核心的인 要素는 卓越한 戰術數理를 開훌하고 實體에 옮길 수 있 

는 軍훌앨리뜨를 훌成하는 것이다. 政治將校가 軍事將校를 조종하는 北韓의 

경우， 非1톨門家가 훌門家보다 상위에 자리 잡읍으로서 嚴術的 測面에서 作戰

의 했寧性율 떨어뜨릴 可能性이 높다. 文民化로의 발걸음올 시 작한 韓國에 

있어서도， 軍의 훌門性올 提高하여 「직업적사명감」에 투철한 軍指揮官을 많 

이 활出해야 한다고 생각된다(安秉浩， . 1990). 

4. 兵力 뭘 빼成 

ø術과 裝簡가 아무리 現代化하여도 厭關의 主찮은 언제나 A間이므로， 

병 력 파 그 編成이 tl團力 훌揮의 核心要素가 된 다. 우선 軍隊의 規模는 

A口. 園民의 年홉別 쩨t成 및 單需支훌올 擔홉할 수 있는 園훌와 正比댐l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適正數의 兵力이 훌充되면 그다음 效率的인 動

員計'J율 빼立해야 한다. 모든 뭘家가 常簡軍과 動員훌簡軍， 그리고 平時編

成파 뭘時빼成율 遭切히 a빼훌함으로써 未來厭에 활慮하게 되는데， 韓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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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쳐톨에서 특히 留，훌해야할 훌핏은 A口의 3분의 1以上이 密集되 있는 홉都 

團이 休ø總에서 40km밖에 안떨어져 있다는 것과 北의 先뽑j攻훌이 있율 갱 

우 이는 「速度厭」이 훨 것이라는 정이다. 兵力의 數와 Ib員톨훌뿜l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이 兵力의 훨과 部像ft톰훌力이다. 첨단무기의 사용과 뿔뼈力 

의 t톨加로， 現，代웠에셔는 小部隊單位作몫의 훌훌훌性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 

졌기 때 문에 軍A個A의 能力파 部隊라는 葉團의 훌훌集力이 厭톨빼의 훌훌敗률 

판가톰하는 열쇠가 되었다. 特히 同族이 統口를 마주 대고 있는 韓半훌의 

경우 部隱單位의 톰P結力이 異民族댐의 싹움에서보다 훨씬 더 決定的 쩔劃을 

하게 되는 것은 再꿇의 옳地가 없다. 

5. 裝룹 및 훌城 

다른 모든 條件이 비슷하다면， 보다 더 優秀한 裝備를 가진 軍隊가 이 

길 것이라는 웹j斷올 내릴 수 있올 정도로 戰團에서 裝備는 必須的이다. 

軍의 現代化라면 제일 먼저 裝備의 現代化를 훌、味하게 된 것이 世界的인 

훌륭훌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이 裝備의 土훌化이다. 아랍과 이스 

라옐間의 수차례 ~爭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스라앨軍의 裝備는 어느 나라에서 導入한 것이든지 이미 完숲히 이스라엘 

化 되어 있었지만 아랍軍의 裝備는 大部分이 아랍化되지 못한 때문이었음올 

注目할 必要가 있다. 

北의 攻훌에 훨備하여 防훌의 자세를 維持하고 있는 南韓의 n:.휠톨에서는 

裝備 못지 않게 藥城에도 관심올 기울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홈里長城이나 

마지노繼같이 방대하기만한 엄止續은 無훌흉한 것이고 地形 및 氣象율 빼巧히 

利用하여 防훌가 時同율 벌거나 敵에게 一定地훌의 便用율 훤否함으로써 敵

율 殺훌地빠로 몰아 넣는 쩔뺑율 할 때 훌훌城은 그 했훌性율 훌훌椰하게 된 

다. 最近 거의 모든 軍훌地률 要훌化한 北韓이 休ft훌훌 南쪽의 탱크遭톰훌훌 

- 65 -



율 마치 東西빼間의 障톨훌인 양 돼題삼는 것은 웃지못할 넌센스이지 만， 어 

느 面에셔 보면 南빠의 훌훌城이 成功的임옳 反훌하는 것이기도 하다. 

6. .隔支훌純力 뭘 빠뼈j 

.톰외 規훌는 없爭規훌， 훌ltli엉 單隊의 .파 훌， 'i爭期間둥에 따라 달 

라지지만， 現代厭은 高度의 i업홈훌X이묘로 短期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結

훨이 나온다. 北韓單은 短鋼速決戰에 根훌한 軍需R률制를 樹立해 놓은지 오 

래되며 심지어 힘空홉에도 非常 脫出裝置대신 爆彈 積훌를올 t를加시키거나 

뿔빼외 훌훌톨化로 抗速거리를 延長시킨다고 한다. 지금까지 美園軍 軍需體制

훌 훌做혜 온 빼圖軍도 北에 比해 越훌히 큰 軍需能力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韓園型 未來厭에 뿔~J홉할 수 있도록 軍需體制를 改善해 나가야 하 

겠다. 

7. 했育삐훌 

i홈險文化가 制度主훌훌(I ns t i t u t i ona 1 i sm) 로 부터 職業主義 (Occupa t i ona 1 i sm) 로 

뺏홉하고 있는 것이 숲世界的인 便向이며 (Moskos, 1988) , 韓國軍도 결코 

뼈l外일 수가 없다. 一倒로 上옮올 無條件 服從하던 風土가 合理的이거나 

本A에게 有利한 뻐令을 選好하는 쪽으로 變하는 것은 不可避한 現象이다. 

그러나 이러한 뺏化에 잘못 활慮하면 園家가 要求할 때 A命올 殺屬하고 

財흩융 破훌해야 하는 軍이 그 本然의 任務를 제대로 速行하지 못하는 結

果흘 招來할 수도 었다. 

따라서 個A뚫主의 市#톨原理에 立빼한 職業主훌가 軍隊文化에 導入되 는 것 

옳 막율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되지만， 이 現象에 能動的으로 훨慮하여 

톨業主훌의 利己的인 要훌들율 最小限으로 빼制하고 오히려 單A1뽑個A의 自

E훌훌欲求툴 훌훌因으로 삼아 빼l度主훌와의 共存빼혐l를 樹立해 야 할 것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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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이 길만이 「主11思想」으로 武裝된 北훌훌單에 맞서서 옳바른 單紀와 土氣롤 

維持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인 훌育힘|훌의 方向이 라고 본다. 톡히 共흩흩톰홉 

옳 휩쓰는 自由化의 바람이 언젠가는 北韓社톨에도 밀어 닥쳐 唯一思想의 

뾰柳性이 률어 날 것으로 期待되는데， 이 때롤 훨爛해서라도 훌훌圖軍의 빼 

홈빼훌훌훌율 現代化할 것이 훌톨求된다. 

以上 뻐l示한 7개의 쩨흩成要所만 보아도 戰톨뻐力이 얼마나 多樣한 因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樓合빼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有形 • 無形의 要素를 包

含합 뿔아니 라 軍全빼에 관련된 要因에서 부터 兵力個A의 .質까지 總網羅

한 것이 톨t훌훌力이다. 이 厭톨빼力에 「플러스 aJ 한 것이 戰爭훌行 홈在力이 

므로 홈在力이란 戰念은 진실로 하나의 多元體가 아닐 수 없다 raJ 라는 

범주에 內包되는 것은 願在的 戰빼力올 除外하고 總體力 圍力올 나타내는 

모든 重要한 훌數들임올 想、定할 때， 戰爭邊行 홉在力올 톨훌系化하고 計量化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올 理解하지 않올 수 없다. 

나. 빠成훌윷同의 홈슴的 相關關係

ft爭훌行 i홈혼E力올 分析하는데 要素들의 多元性보다 한충 더 큰 어 려 움올 

주는 것이 構成훌훌素間의 複合的인 相互作用이다. 뺨在力의 總體를 決定하는 

것이 要素들이지만， 이들사이의 · 相互作用이 때로는 加減(더하기.빼기) 形態를 

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果除(곱하기 • 나누기)의 關係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흑히 園力율 재는데 있어서 가감보다 곱하기가 더욱 重要하다는 

데 대해 日本 京都大의 가쓰다 기찌따로훌授는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r*훌빠力이 바로 園力율 意妹하는 것은 아니다. 經빠大園이라는 것만으로는 

‘나무를 쌓아 놓은 집’에 不過하다. 따라서 *훌빠力外에 防衝力이 必要하다. 

그 위에 다시 圖民의 氣力， 精神力이 不可缺한 要素인 것이다. 단지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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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뺀빠力+防홈力+빼神力」이라는 훌式으로는 아직 不完숲하다. 나아가 「園

力=짧짜力 X 防衝力 X빼神力」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rXJ記號인 이상， 어느 

한 가지 要所가 rOJ이면 園力은 곧바로 「제로」가 되고 만다J (京쨌훌R問， 

1982年 11月 19 日 ) . 

聊뼈에도 널 리 알려진 Ray S. CI ine (1980) 의 「感知된 圖力指數J (Pe rce i ved 

Power Index: Pp) 는 더하기와 곱하기를 모두 使用하여 만든 總體的· 園力의 

指훌인데 

Pp = 能力 (Capabi 1 i t ies) x 公約 (Commi tmen t) 

의 形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Pp의 要因은 

Capab i 1 i tes = (C + E + I ) 와 

Commi tment = (S + W)로 構成되 어 있으며 

Capabi 1 i ties의 세 因子는 

C = Cr i tical lass = A口 + 領土，

E = Economic Capac i ty = 園民繼收入 + 5個分野의 生塵(에너지， 重要한 

非에너지 훌物， 製造業. 食樓 및 實易)

M = M i 1 i tary Capab i 1 i ty =戰略的 均뚫 + 戰關力 + 勞力 이다. 

ColiuD i tmen t 의 두 因子는 

따라서 

S = Nat ional Strategy Coeff icient 이 고 

, = Na t ional Wi 11 Coeff i c ient = (1)園家統合 (Nat ional Integrat ion) + 

(2) 園家의 指導力量 (St rength of 

Nat ional Leadership) + (3) 戰略의 國

益에 의 聯關度(Relevance of Stra

t egy t 0 Na ti ona 1 I n t e r es t ) 이 다. 

Pp = (C + E + 톰) (S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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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데 Cl ine은 다섯개의 聊成因子에다 그 因子가 가질 수 있는 훌大빼 

를 앓定한 뒤 世휴各圖이 그 因子에 갖는 스코어를 自身의 웹l홉에 근거하 

여 홈與하였다. 

Cl ine의 指훌에 있어서와 갈이 主홉的 웹j斷율 내리기몰 꺼리는 훌훌률은 

具톨I的고 홈홉的인 훌훌*률만옳 뾰用하여 總톨I的 圖力율 뼈u定하려 했力하였다. 

一뻐j로 Wilhelm Fucks(1960)는 園力 (1)율 A口 (P) 와 에너지 및 훌삐훌生흩 (Z) 

에 의거하여 .出하는 9個의 公式옵 만들었는데 그중 몇가지를 보면. 

I = p2z , 또는 p3/2Z , 또는 pl/2Z, 또는 PZ1/ 3둥이다. 

이와 비슷한 指훌로는 F. Clifford German(1960) 의 

G = 園力 = N (L + P + I + M) 이 있는데 

N = Nuclear Capabi 1 i ty 

L = Land 

P = Populat ion 

I = I ndus t r i a 1 Base 

I = M i 1 i t a r y S i ze 

Ge rman 指標의 特異性은 N올 두개의 범주로 나눠 核武器傑有園엔 r2J 非傑

有園엔 rlJ의 스코어를 廳與함으로써 核傑有園의 相훨的 力톨올 높인 점이 

다. 

이밖에도 總빼的 圖力율 옛l定하려 만들어진 指標들은 不知其數로서， 總빠 

的 園力이 끊임없이 훌問的 挑~의 활象이 되어 왔읍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처럼 여러 종류의 圖力指標가 있으므로 해서 오는 홉홉L이 결쿄 척 

지 않았읍도 훌를이다. 그러나 한가지 多幸스러운 것은 이들 推훌률 사이 

의 相빼빼係가 相홉히 높다는 훌見이다. 다시말해 어느 指훌를 홉홉하느냐 

에 빼係없이 홉家들 사이의 相훨的 地뾰가 비교척 安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점율 톨톨系的으로 보여주기 위해 Richard J. 8tol1 파 licael D.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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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는 8個의 代훌的 톨力指훌률 홉홉하여 各 指훌에 근거 한 圍力의 JI圓

位훌률율 홉11的으로 比훌하였다. 圖力외 크기에 따라 매겨진 各 園家의 

빠位톨 뻐nk Cor relation율 뾰用하여 투개씩 比훌훌빼討한 바에 따르면， 總

28個 [ 8 x (8-1) /2] ~톨훌톨의 平웰 相빼흙훌는 0.821이 나 되 었고 가장 낮 

은 흙훌가 0.601인 反面 률홉f直는 無盧 0.935이었다. Stoll파 Ward의 ￡퓨究 

結훌는 매우 意味있는 것으로서， 各 .成要윷들의 樓合的 相互作用에도 不

빼하고 뭘力홉톨을 나타내는 指훌를 便用하는 경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보다 圖홍別 때홉位에 있어서 얼마만큼 더 훨하다는 一次的 웹j定이 可能함을 

示뿔한다. 

다. 톨빠과 훌빠의 乖훌 

ft爭훌行 홉在力율 分析하는데 세째로 어려운 댄、은 宣傳的 次元에서 各國

이 훌表하는 훌{直와 .빼와의 사이에는 큰 隔差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韓뼈이 톨블城으로 여기는 훨北韓 없力 70%繼올 뻐l로 들어 보자. 北의 攻

훌이 있율 때 北쪽 훌훌力의 70퍼 센트를 傑有하고 있으면 防響가 可能하다 

는 計훌에서 나온 이 훌{直의 軍事훌的 根據를 論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 

리의 빼心은 이 70회센트線에 언제 到훌할 것인가에 대한 政府의 훌뼈u이다. 

1979年初 韓圖政府 빼없촬들은 1985年경에는 南韓의 軍事力이 北의 70퍼센 

트에 이 룰 것 이 라고 내 다 봤다. 그러 다가 1985年이 되 자 이 들은 1990年代初

에는 쭉 70돼센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1990年 여롬을 맞아 이 홉定日은 

2000年代로 밀려 나고 말았다. 물론 70퍼센트繼 到運日字가 자꾸 運延된 데 

는 그 나톰대로 理由가 없지 않다. 우선 攻훌보다 防훌를 짧主로 해야 

하는 南빼의 視.角에셔는 防훌롤 위한 準備는 아무리 많이 해도 不足한 느 

낌이 률게되는 法이다. 6.25뿔 아니라 그후에 계속돼온 北의 圖內外 테러 

行훌에 南외 훌훌훌意뿔이 커지지 않율 수 없었옴은 누구도 否젊합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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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南빼보다 10年이나 일찍 시작한 單훌力뭘鐘計훌l에 힘입어 最小까지도 

北의 畢훌力 增훌速度는 南의 그것율 上뺑하는 정도였지 않는가? 

훌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厭力指훌에 근거한 r70퍼센트線 到훌日字」가 

자꾸 延期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원래 없力指훌는 多

樣한 武器톨톨系와 톨的인 훌훌톨 빼훌하여 部훌의 ft톨빼홉톰力율 相훨的으로 홈F 

<<하기 위해 만든 指훌로서(낯톨治， 1989) 어느 種度의 客.. 性은 維持합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1970年代 中盤부터 南의 年댐 單훌흩 支出이 北

올 능가해 왔음옳 불 때 南北의 軍훌力 比較에 좀 더 협훌的이고 說得力

있는 接近方法이 훌훌求되 지 않나 생 각된 다. 

fi톨빼力파 厭爭훌行홈在力의 홉푸톨에 主홉的 要素가 加味되 는 것 은 被害意、훌훌 

에 사로 잡힌 南韓뽕이 아니다. 北韓은 軍事力에 관해서는 宜름的 次元의 

훌明 만올 주로 내 보냈올 쁨， 아예 具體的인 홈料를 提示해 본 척 이 드물 다. 

이렇게 南北韓이 톨方의 相훨的 쨌力에 관해 正確한 빠報를 갖지 못할 

때 相互間 不信의 골은 더욱 깊어 지게 마련이며， 이 不信은 언젠가는 

시작 돼야 할 軍備統制와 縮小룰 위한 協商을 어렵게 만드는 根本原因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兩椰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重要한 課題中의 하나는 r，.t빼力 + 

aJ 인 '-t뼈훌行 홈在力올 計뼈u하는 데， 主觀的 要素들은 되도록 줄이고 그 

대신 客홉的이고 훔센톨性있는 홈협를 提供하고 使用하는 風土훌 造成하는 것 

이라고 본다. 이러한 짱園氣만 생기면 훔在力율 어떤 公式울 써서 計算하 

는가는 크게 rJl題필 바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南北韓軍훌力의 

홉合的 흠뿌센!는 『厭爭훌行 홈在力面에셔는 훌훌圖이 越훌히 톨홉하지만，Ib톨. 

훌力面에서는 南北.. 이 대체로 활훌하고， 힘tf홉률훌훌I力面에서는 ~t.이 훌홈뭘的 

으로 훌!륭한 것으로 웹I1톰된다J(뼈防部， 1989: 185) 는 식의 홈E述율 벗어 날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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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훌훌훌톨支出율 홈해 본 南北韓의 햄훌在力 比載

F톰北.외 ft옐훌훌行 해톨在力에 관해 홉;念훌理가 안돼 있율 뽑 아니 라 f홈뒀 

性있는 客홉的 흩料가 缺如된 현시점에서 兩빼의 헤훌在力율 相활的 持久力의 

.鳳에서 홉討하는 方法은 없올까? 

이에 대한 答은 이롤 바 「代理接近法J (Surrogale Apporach) 에서 찾올 수 

있는데， 正確한 計옛l이 어려운 本來의 樓;흩:올 대신할 수 있는 뺏數를 찾 

아 그 뺏훌의 뺏化패턴올 考흉하는 方法옳 말한다. 이때 「代理」로 쓰이는 

룰훌의 代表性이 높아야 합은 再꿇할 必要가 없는데 , 그러 면 南北韓의 戰

爭훌行 헤톨在力율 適切히 代表할 수 있는 뺏數는 무엇일까? 本章에서는 그 

러한 뺏훌로 軍훌I흩支出올 횡톨했는데 이는 두 가지 理由에서이다. 

첫번째 理由는 理꿇的인 特性율 띠며 한마디로 하자면 年間 支出된는 軍

훌흩는 一뼈의 '-t爭훌行 홉在力의 總톨과 正比例한다는 命題에 根據한다. 

單훌흩 支出의 決定要因이 多樣하고 뿔合的이며 또 時間에 따라 뺏하겠지만， 

일 단 決定된 훌훌費는 그 園홍의 防衛에 대 한 意志、와 能力올 나타낸 다고 

불 수 있다. 園家의 安숲올 뿜障하기 위해 이 정도의 희생은 견디겠다는 

合意가 훌出되고 그 合意를 나타내는 가장 代表的인 徵表가 軍事寶라고 믿 

어진다. 두번째 理由는 續훌的인 것인데， 軍훌費와 園力올 타타내는 指標들 

사이에는 統計的으로 아주높은 빼빼關係가 存在한다는 事實이다 (Rumme 1, 

1972) 

그러 면 南北韓 훌훌흩 支出의 뺏化를 追歐하여 tt爭훌行 i홈在力율 類推하 

는 方홉으로는 우엇이 i톨合할까? 여러가지 훌t뼈가 可族하겠지만 여기셔는 

•• 支出에 판한 두 총류외 훌쩔율 考흉함으로써 빼北외 相훨的 홈久力율 

比훌빼함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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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作用-反作用에 根헤흩한 .t빼*훌훌 樓휠 

1953年 休뭘없定 以來 훌훌半島는 半ti爭 • 半平和의 狀願률 維持해 왔으며 

南北韓은 흩史上 그 類뻐l률 찾아 보기 힘 든 軍簡훌훌爭율 치 루어 왔다. 

1980年代末 부터 시작한 冷厭終짧파 共흩톰홉의 톨톨뽑j룰化에도 不拖하고 두 개 

의 빼圖사이에는 엄청난 긴장이 남아 있읍은 否짧합 수 없는 사실이다. 

또 世휴的인 훌縮의 무드를 遠行하여 南北韓은 裝備와 헬훌城에 있어서 軍훌 

力올 t톨훨하는 1홉向을 보이고 있어 韓半島는 世界를 휩쓰는 自由와 開放의 

물결이 미치는 못하는 死角地帶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南北韓間의 활決狀願는 하나의 力畢關係이고 이 力畢關係를 分析하기 위하 

여 T.W. Park (1980, 1982, 1986) 은 兩園間의 軍훌均衛올 軍備鏡爭의 뼈 

面에서 考蔡하였다. 이미 指觸한 바와 같이 軍事費가 戰爭透行 總力훌올 

代表한다는 前提아래 이 冊究들이 選行되었음은 物論이다. 

Richardson式 軍備鏡爭 훌型올 韓半島에 適用시킨 이 冊究의 結果로 南北

훌훌間의 軍爛훌훌爭은 몇가지 特定한 類型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發

見되었는데， 周知하다시피 Richardson式 模型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刺載」

(St im비 us) 에 의해 作動되는 形態를 취하고 있다. 첫째， 敵뿔園들은 外部로 

부터의 危齊에 適慮하여 담圍의 軍簡를 t를加시킨다고 想、定되며 이 危齊要素

는 相훨圍의 軍훌훌支出 水繼에 의해 뼈tl定된다고 본다. 둘째의 假說은 軍備

支出이 自園의 緣빠에 주는 負擔에 관한것으로서， 相뼈圍 軍費의 水揮이 

自園의 軍賣를 율리게 하는 흙因으로 作用하지만 自圍軍爛의 水뼈은 未來의 

軍備追加支出에 하나의 혐j約이 된다는 것이다. 이 두번째의 훌數는 보흉 

흉했要윷라고 불리운다 Richardson 훌型의 세 번째 뺏數는 敵활圖이 서로에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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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갖는 不빼 또는 .惡‘感 (Gr i evances) 으로서 훌 •• 훌爭올 始動시키는 健

뼈j훌劃융 하는 것으로 假定된다. 이 세 決定要因으로 홉成되는 「作用一反作

用」외 .t빼훌옐훌 훌훌및은 보용 아래와 같은 敬分方程式으로 훌現된다 

dx/dt = ky - ax+g (1) 

dy/dt = lx - by+ h (2) 

여기셔 i는 時間율 나타내며 x와 y는 각기 X圖파 Y園의 軍事費 支出 水

뿔율 훌示한다. k와 l은 防衛係훌라고 부를수 있는데 敵園 總 軍훌費의 

훌훌位에 相H릎해서 올리는 自園의 單훌훌 t를加寧율 意、味한다. 이와 反對로 

a와 b는 훌훌係數로서 自園 軍훌費로 부터 오는 總흙的 負擔率올 나타낸 다. 

마지 막으로 g와 h는 單簡鏡爭의 始훌훌홉에서 뼈u定된 兩園의 相훨에 대 한 不

滿율 表示하는 常훌이다. 이 두 方程式올 풀이하면， 軍寶의 t를1JQ寧은 敵國

의 훌훌 水훨(危빼要素)과 正(플러스)의 휩數關係， 自園의 軍費 水揮(負擔

훌훌윷)과는 훌(마이너스)의 關係， 그리고 不滿要素와는 正(플러스)의 關係를 

갖는다는 것이다. 

本來의 Richardson 模型(方程式 1과2) 도 重要하지만 韓半島의 現實에는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次敵分方程式올 使用하는게 좀더 흉當할지 모른 

다는 생각에서， 위의 班究에션 이 두가지 模型들올 함께 分析하였다. 왜냐 

하면 南北韓의 政策決定훌들에게는 現年度의 單賣支出 水핵휠 쁜만 아니 라 敵

홉의 軍흩支出 t를加훌도 아율러 考慮돼야 될 훌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危홈의 뼈面에서 불 때， 比較的 객은 軍費를 가진 나라가 갑자기 大規樓

投흩률 하는 경우가 훌흩過多支出이 낮은 增加훌올 보이는 경우보다 더욱 

톨훌혜야 할 활훌이 되는 것은 自明한 일이 아닌가? 本來의 Richardson 

훌型에다 뭘加훌의 ’P.률 더혜서 나올 것이 아래의 加速 • 減速 樓쩔이다. 

d~/dt2 = ky + • dy/dt - ax - c dx/dt + g (3) 

d2y/dt2 = Ix + n dx/dt - by - d dy/dt + 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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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dt2 와 d상/dt 2는 각기 X園과 Y園의 軍爛增加率의 뺏化速慶를 나 

타내므로 加速 또는 뺑速 훌型이라는 이륨이 불게 되었다 m파 n은 R톰뼈 

이 相활方의 훌활*톨加훌에 활.하는 危홈係훌이고 c와 d는 自홈외 훌톨*를加 

寧에서 起因하는 없l約係훌이다. k와 1, a와 b및 g와 h는 方種式 l과 2에 

서와 똑갈은 意味훌 지닌다. 

이 네개의 方種式으로 柳成된 훌훌型올 鏡計*理가 可能하도록 뺏形시킨 後，

1949 - 1983年 사이 의 南北韓 單흩 支出에 適用한 結果， 南韓은 軍費의 水

뿔에 (自圖이나 敵圖이나를 훌꿇하고) 敏感한 反應、율 보이는 反面， 北韓은 

軍활의 뼈加훌(특히 自園 軍費t를加率이 갖는 制動效果)에 錫敏하게 뿔t~훌하는 

것으로 나타갖다. 

이렇게 南北韓의 軍費鏡爭 機휩j가 다른 것은 兩圍의 政策決定者들이 서로 

相異한 ÐI홈的 思考方式올 갖고 있읍을 보여준다. 韓園의 視‘角에서 보면， 

分斷 以來 北의 危齊은 常存해 왔고 北의 越等히 큰 軍事力은 南쪽 사람 

들에게 不安의 根훌가 되어온 것이다. 相혈的 쳤勢에 놓인 韓園에 있어서 

는 防衝政鷹올 樹立하는데 北의 軍훌力 그 自體가 가장 큰 威齊的 要素로 

作用하게 되며 北韓 單훌力의 뺏化寧은 二次的 重要性올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와는 훨照的으로， 北韓의 軍賣훌훌爭 行願는 주로 軍費의 뺏化寧에 左右

되는데 두
 

느
 」

이
 

가지 理由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 相활的으로 훌륭흉한 軍

훌力외 所有圖은 빼활的으로 켰혐인 敵團의 *훌훌훌力엔 그다지 큰 빼心율 

보일 必要가 없율 것이나， 敵園이 厭力 t를혔율 시작하면 이를 나타내는 

훌흩의. 울加寧에 敏感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훨H릎해서 自홉의 .J훌 

t를加훌율 빼훌할 것으로 期홉된다. 둘째， 北빼에서 나오는 統합는 水빼율 

나타내는 1(字는 거의 없고 그 대신 前年度에 훨比 몇 돼센트나 「超過훌 

成」했는가만융 혐示하는 경우가 많다. 뭘加훌에 *훌홉율 맞추고 용칙이는 北

.. 의 社*~ 凰土에서 單톨가 결코 뻐I外가 될 수 없옴은 自明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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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南北빼뼈의 ••• 훌爭 훌훌는 南훌훌이 北빼보다 越훌히 톨홉한 훌훌力율 

갖게 훨 때 까지 계축훨 것으로 흩훨된다. 홉훌.이 톨혐혜진 뒤에는， 兩빼 

외 行뼈가 맞바뀌 어 北은 南의 全톨훌 軍훌力에 , 南은 北의 i훌훌 t를加훌에 

훌훌感하게 훨지도 모롤다. 

나. Stock-F low에 *톨훌흩t.톨支出 훌훌믿 

Richardson式 .톨I훌爭 훌훌!은 끽I훌훌훌의 水뼈율 높이고 낮추는 作用一反作

用의 「홉械的」 過훌훌율 짧主로 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 敵활圖間의 軍훌훌훌爭 

융 훌훌明하기에는 不足한 점이 없지 않다. 이률 補完하려고 考案된 것이 

훌훌톨로 톨買한 뼈防흩흩스토크(Defense Cap i tal Stock) 를 重要視하는 rStock

FlowJ모멜로서， 훌훌된 뼈防훌훌훌파 이의 決定要因율 分析하기 위해 軍훌費 

水遭뽕 아니 라 政治 • 繹홉 및 園際的 顧齊둥올 包含시 킨 複合的 模型이 다. 

Stock-Flow 훌型율 훌훌半훌 狀況에 適用한 最初의 뚫系的 班究가 Ward 

and Park (1988) 에 의해 훌行되었는데， 同 훌뮤究는 韓半島內의 單費支出과 武

훌훌훌훌에 따른 훌要한 軍훌的 · 非軍훌的 結果들올 計를化하고 몇몇 많存 h퓨 

究('ard， 1984; Ward and Mahajan, 1984; Ward and Mintz, 1988) 에서 훌훌 

農된 政治뚫홈的 接近方法에 따라 여 러 뺏數들옳 論理的인 理끓의 틀 속에 

훌理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틀은 一運의 數훌的 모헬들로 表現，되고 Con

tinuous Time Econometric 方法 (Bergstrom, 1983) 올 使用하여 範計훌理되 었 다. 

Ward and Park (1987) 의 數理 홉훌훌￥ 自빼는 非專門家에 게 는 大端히 難解

합으로 여 기 서 소개 하지 않꼈다. 다만 그들의 훌型을 南北韓빼없에 適用한 

結果 (1) 모든 係數들은， 두개를 除外하고는， 짧想、된 대로의 符號와 크기 

롤 가졌고 (2) 모렐에서 다시 聊j出된 單흩빼聯 數{直는 를際의 홈料와 크 

게 훌훌가 나지 않는다는 것옳 훌見하였읍은 意훌있는 일이다. 

內容面에서는 톨톨防홈흩 鷹買와 홉1톨配分사이의 聯빼율 홉흩理的으로 *4明한 

것 l파外에， 同 훌퓨究는 훌훌웰훌율 홉빼훌하는 데 있어서 톨際水뼈의 政治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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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훌외 .훌性율 홈示하였고 빼內의 政治的 • 經빠的 要困들이 훌훌支出율 뼈l 

限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同 훌훌l이 이처럼 높은 理꿇的 • 經훌的 휩明力율 

갖고 있으므로， 이에 훌훌한 政策톨훌(Sim비 a t ion) 도 障半훌 軍훌狀況에 대 

한 未來외 시나리오에 훌혈한 示훌力옳 갖는다고 하겠다. 

1983年의 .활톨 베이스로하여 圖際的 團內的 뺏흩k들율 1985年 부터 초급 

씩 톨化시킨 S i IlU 1 a t i on의 結果는 特히 우리의 빼心율 끈다. 여기서 홉한 

훌化의 方向은 北빼의 *훌훌的인 經헤를成훌， 園際的 危齊의 훌少， 그리고 南

뼈內의 국방비지훌에 대한 政治的 制約 深化 퉁이다. 이 實훌훌에서 가장 

두드러 진 結果는 南韓의 繹빠成長이 軍훌훌支出율 어느 정도까지 는 계 속척 으로 

增加시킨다는 것이다. 北훌훌 組애틀가 전혀 成長하지 않고 軍훌部門에 授與하 

는 社슐賣源에 뺏化가 없다고 價定하더라도， 南韓 細빠成훌의 一次的 했果 

만으로도 1994年까지 南韓의 軍흩支出올 90憶薦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北韓

의 軍費支出은 60憶薦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南韓의 政策決定者들이 軍훌部門에 쓸 수 있는 대P의 比率이 약 5퍼 

센트까지 낮아지면， 그리 큰 輔은 아닐지라도， 南北韓 兩빼의 軍費支出이 

조금 下向 調整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軍費支出에 대한 園內의 制約

이， 繹，.成長이나 園際的 危齊의 減少와 힐行하지 않올 경우 南韓에는 至

大한 影훌올 미치게 되지만 北韓에는 덜 深刻한 結果를 招來한다. 따라서 

Simula t ion의 끝 部分으로 갈수록， 南韓은 北韓의 軍훌力 水揮에 뒤지게 

되고 그 隔훌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南韓政府가 軍賣支出計'J올 늘리려고 하 

게 될것이다. 

마지 막으로 韓半훌內外에 서 危홈의 水뼈이 낮아지 면 南北轉 兩뼈의 i톨.支 

出이 천천히 *훌少하는 願向율 보일 것이며 이 때 減少의 *홈은 北"보다 

南빠의 경우가 훨씬 클 것으로 農훨되었다. 

지금까지 Richardson式 훌型파 Stock-Flow 훌뀔융 遭해 南北뼈間의 훌훌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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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율 살펴 보았다. 두 훌型 ’모두에서 軍톨I흩支出옳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홉뼈l는 「톨防과 꿇밟사이외 反比ßlJJ 빼係로 나타차다. 南北빼 兩園에는 園

內빼빠와의 톰빼係에 비추어 政治的으로 풍容합 수 있는 團防賣 支出의 水遭

이 있다고 믿어진다. 南훌훌의 경우 이 水훨은 GNP의 6퍼센트인 反面 北韓

은 이보다 약 4倍의 훌훌율 政府가 任意로 單훌部門에 授賣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톡히 北훌훌은 南韓의 軍훌力에 뒤지지 않기 위해 總細홈力의 1/ 

5정도로 계속 畢에 용k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水遭의 훌흩를 南北이 계속 支出한다는 隔定올 하면， 韓半島의 

훌張운 減少될 기 미 가 안 보이 며 兩뼈은 팽팽 한 單훌훌캉決狀態를 持樓해 나 

갈 것이다. 軍흩支出이 '*爭에 훌~~홉하는 能力과 意촌、를 함께 나타낸다는 

것율 前훌로 할 때， 軍활支出올 通해 投影되는 南北韓의 戰爭邊行 i홉혼E力 

도 훌上훌下의 줄다리기률 계속할 것이 툴림없다. 

IV. 結 論

「厭爭훌行 홉在力 ='-t團力 + aJ 라는 公式으로부터 시 작한 本章은 戰爭흉 

行 훔在力이 훌;念的으로나 톨際的으로나 얼마나 어려운 分析의 훨象인가를 

보여 주었다. 특히 一뭘의 홉在力옳 따로 빼立시켜 톨論하는 것은 별 훌、 

味가 없고， 特定훌에 활한 相훨的 持久力이라는 톨§홉에서만 했用性이 있음 

율 훨훌하려 하였다. 이 相활的 홈久力 自빼도 어떤 R度에의해 一律的으 

로 빼定할 수는 없고 단지 활決빼係에 놓여 있논 兩빼의 力톨올 서 로 比활 

하는데 도용율 출 수 있율 뿔이다. 

이러한 版絡에셔 활 때 南北훌훌의 相훨的 持久力은 어떠한가? 常훌훌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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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돗이 A力과 빼톰力 및 科훌技術面에서 %톨륭훌한 南뼈이 北훌훌보다 놓 

은 없爭훌行 헤톨在力을 가지고 있다고 껍게 홉定할 수 있는가? 아니면 훌 

톨支出의 .~훌에서 나타녔듯이 兩빼은 엇비슷한 厭爭力옳 갖고 있는가? 이 

톨間들에 활한 훔答은 未來에 일어날 厭爭의 性格과 厭爭 시작후 얼마나 

많운 홉在力를율 홉혼E力를으로 톨훌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만약 빼半훌에서 훌想、可族한 厭爭이 6.25와 같은 長期消홈厭이고 兩홉의 

軍쩌톨支훌홉톰力이 그런대로 維持필 수 있는 形顧의 것이라면 많은 可用寶源율 

가진 南聊의 置在力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覆見하는 

바와 갈이， 未來厭이 速厭速決의 숲面厭일 경우 南韓운 民需흩業을 軍需로 

빼훌활 時間的 餘格률 갖지 봇하게 된다. 오히려 都市化된 首都團의 A口

密集現象은 厭時 훌b톨톨톨制외 훌훌훌b율 妹害하는 障짧要素가 될 수도 있 다. 

따라서 現健點에서 내릴 수 있는 結論은 自明해 진다. 즉 뺑爭에 훨爛 

하는 能力파 意훌、의 表훌인 單훌훌톨 支出율 놓고 불 때 南北韓은 거 의 활 

等한 位置에 있으며 이러한 軍훌행衝속에 兩圍은 安定된 훨決關係를 維持하 

고 있는 것 이 다. 앞으로 南北韓빼係가 어 떤 모습으로 뺏할 지 라도， 統-01

라는 最終目標에 이르기까지는， 軍훌力의 t양衝은 非軍훌部門에서 解켜〈과 協

빼를 可能케하는 麗石으로 남아 있율 것이 分明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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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本 論文은 현재 남북한이 처해 있는 軍事環境올 분석하고， 특히 軍縮

모웰링에 의하여 남북한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適正軍훌力 規樓훌 決定

하는 데 그 텀的이 있다. 

훌훌力은 한 나라의 園家利益올 보호하는 데 있어 밑받침이 된다. 한 

나라의 국가이 익 중 가장 중요한 이 익은 安傑利益으로서 國民의 生存權

傑障이며， 생존권올 보장한다는 것은 바로 戰爭올 빼制하고 平和와 安定올 

維持하는 것올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이익올 추구함에 있어 타 국 

가와 빚어질 갈둥 속에서 自衛 또는 自己傑護를 위해 타 국가를 적극적 

으보 說得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軍事力이 존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변함없이 적용된다. 콜라우제비츠가 

일찌기 주장하였듯이 軍事力은 결국 園家政策의 最後 手段인 것 이 다 100 

년전 舊韓末 일본의 한반도 강점. 40년전 북한의 6.25남침 동은 바로 이 

러한 사실올 예증하고 있는데，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국가 및 국민 

들의 평화와 자유가 강대국에 의해 얼마나 처절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 하게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다. 따라서 軍事力은 國民의 生

存權올 傑障하는 最小의 必修條件이 된다. 

고르바초프의 둥장 이후 세계는 미소의 이데올로기 대결에 의한 冷戰體

制에서 신데땅뜨 體制로 가고 있다. 100년전의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은 

이제 더 이상 대안적 진리로서 그 영향력올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세계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國家 運營보다는 自國의 經빠利益올 중심으로 

한 國家 運營이랴는 方向으로 그 歷史를 選擇하게 되었다. 

19세기 낙관주의 철학자들1)은 經홈利益올 중시하는 塵業社슐는 戰爭止樓의 

社홉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물질주의가 팽배하면 역으로 이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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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바， 物質主훌에 대한 격렬한 反훌이나 

反뼈이 나타날 가능성， 즉 이상척으로 치장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열망으 

로 표현되어 目的連成올 위해서는 서슴없이 이 세계를 파괴할지 모룹 가 

능성은 상존하기 마련이다. 즉， 역사의 진행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현째와 같이 신데땅트 체제가 영훤히 지속되기를 기대합 수는 없는 것이 

다 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대국이었던 薰聯과 中共이 홈本主훌훌 園家들 

과 *훌빠的으로 빼力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南韓

과도 빼係改善율 원하고 있으며， 과거의 冷戰體制와 共훌主薰를 濟算하는 

이 세계척인 신데땅뜨의 흐름으로 인하여， 北韓은 독자적으로 냉전체제룹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南北韓의 軍縮으로 運結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앞으로 南北韓 軍事力의 少數精銀化는 필 

연척 파제로 부상합 수 밖에 없다. 

버록 군축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상황하에서는 어느 나라든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최소한의 방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군사력올 유지 

하려 고 노력 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적 군사력 건설 보다는 質的 軍事力

흩設을 선호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이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남북한 긴 

장완화에 대비， 지금까지의 軍事力 現代化 政農올 계속하면서 少훌~f홉錫化 

政훌훌율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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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南北韓 軍專力 比훌훌 

單뼈홉에 관한 모웰 링율 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간의 單훌力율 比훌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렐링율 위한 基本 뺏數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혼객으로 군사력은 有形要윷와 無形要素 그리고 군사력이 사용되고 

있는 作厭覆境에 대한 避뺑力의 續體的인 흉흥素의 結合으로 정의된다. 여기 

에서 有形훌훌훌는 A力， 武훌훌톨훌系， 支훌體系가 결합된 軍隊組熾율 의미하고， 

無形要.란 군 간부의 鏡훌力， tt-各， 웠術， 험11練， 빼神力 및 士氣 둥이 

복합되어 군대초직의 有效性 촉 戰關力 훌훌揮 程度를 결정짓는 要素이며， 

作厭훌境운 지형， 기상 둥 군대의 상대척 조건옳 제시하는 요소랴고 할 

수 있다. 다시 有形要素와 無形要素는 直接要素와 間接要윷로 나눌 수 있 

직접 
요소 

간접 
요소 

군 사 력 

l 유형요소| 무형요소 

인척요소 물척요소 

처‘- 략 
상비인력 무기체계 지휘체계 
예비인력 물자 정신전력 

국방비 

인 구 ·경제력 국민정신 
사회안정 
군사협력 
체제 

〈그힘 2-1) 군사력 구성요소 

작전환경요소 

• 지 형 

기 상 

는 바 直接要윷는 전쟁 중 직첩 운용되는 요소로서 A的要윷에 常簡 및 

훌備A力， 物的 要윷에 武훌훌톨톨系， 物홈， 園防賣， 無形要윷에 !용略， 指... 

系， 將兵의 *빠神ø力올 들 수 있으며 間接要윷로는 A的 要윷 중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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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외 A口， 物的 훌훌훌 중 그 나라의 經빠力， 無形要윷 중 園民情神， 社

슬安定， 單훌빼力 톨훌험j 둥이 될 수 있다. 군사력올 비교할 때 無形要素

와 作~l톨境要素는 정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비교하는 데 어려움 

이 있으며 따라서 주로 有形要素만 비교하게 된다. 

훌훌力옳 수준벌로 구분해 보면， 常備軍事力， 動員軍事力， 戰爭灣在力으로 

대벌될 수 있다. 常備單事力은 척의 위협에 대비하여 配置되어 있거나 또 

는 授入可能한 상태로 確傑되어 있는 現在 嚴力으로 즉각 사용가능한 군 

사력율 말한다. 動員軍훌力은 動員令 宣布日로부터 수일 이내에 동원되어 

투입가능한 군사력율 말한다. 嚴爭遠行 i替在力은 전쟁발발 이후 전쟁지속올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력， 경제력， 과학기술， 행정력 둥올 망라한 國力

의 水遭율 의 미 한다. 이 상의 세 가지 수준의 南北韓 軍事力올 量과 質의 

빼面에서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常뻐훌훌力 

北韓은 常備軍훌力에 있어서 攻훨用 武器體系， 즉 지상전을 위한 전차， 

해전올 위한 천투합， 잠수합， 공중전올 위한 천술기가 남한에 비하여 단 

연 우세 하기 때 문에 그들의 전 략이 방어 가 아니 라 攻擊 德主의 光制갑J"興 

에 있음올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비인력의 됨11練度에 있어서도 언 

제든지 기습 가능하도록 服務期間올 남한보다 3배 이상 늘려 훈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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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상비군사력 비교 

병 력 

사단(여단) 

남
-
만
 
-
개
-
때
-
개
 

-
뼈

.
 -o 

-
때
 

% 

-
뻐
 -
。-m 
-7 

-8 

꼬
 -
찌
 
---4 

북
 

, 비 교 

1 : 2.2 

1 : 1. 2 

1 : 2.3 

1 : 2.3 

1 : 2. 7 

o : 24 

1 : 1. 7 

l : 2. 8 -- 3.3 

1 (1) 5(1) 

만
 -
개
 -대
-
개
 -척
 -
획
，
 
-
개
 

M 

야
써
 
% 

mw 

째
 μ 
쨌
 

q
니
 n3 

훈련도(복무기간) 

군사비(투자비) 

2.5 - 3년 7 - 10년 

GNP 5%(23억불) I GNP 24% (22억불) 

※ 자료 1989년 국방백서~TIME JULY 2, 1990, pp. 2 

2. 動員軍훌겨 

動負軍事力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동원인력에 대한 평시 훈련 

시긴-은 열세하지 만 數的으로는 단연 優勢하다. 이것은 南韓은 先制 奇興攻

훌훌 참主의 戰略이 아니 라 防顆 짧主의 戰略으로 構策되 어 있음올 의 미 한 

다. 즉 평시에 즉각 작전 가능한 상비인력 배치에 역접올 두는 것보다는 

~t韓의 攻뿔올 받은 以後 防數를 위하여 動員할 수 있는 據備-戰力에 중 

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物資資源動員에서는 한국이 量的 • 質的측면에서 모 

두 우세하다. 즉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보유대수 변에서 한국이 북한 

대비 약5배로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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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남북한 톨원 뭘 예비와력 

단위 : 만명 

구 분 남 북 비 교 

동 원 사 단 14개 267" 1 : 1. 9 

혜비 동원인력 226.6 119.0 2 : 1 

인력 예비인력 792.0 324.4 2.5 : 1 

※ 자료 : 삐 ilitary 8alance 89-90 

3. 빠훌逢行 훌걷E겨의 比軟

전쟁사에서 보여주퉁이 전쟁을 일으키는 측
 

항상 단기에 표
 

모
 
「그

 
달성하려고 하나 전황에 따라 장기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폐 

이다. 따라서 長期戰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戰爭速行 漫在力이 있어야 하는 

바 북한은 남한보다 이러한 점에서 열세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도 

南훌훌은 平時 뭘爭柳制를 덤 的으로 防훌훌옳主의 '.t略올 構策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표 2-3 > 낱북한 전쟁수행 잡재력 

구 분 남 북 비 교 

G N P 1451억불 200억불 7.3 : 1 
인구 4천3백만명 2천3백만명 1. 9 : 1 

노동력 
산업 27% 30% 0.9 : 1 

비율 서버스 52% 43% 1. 2 : 1 
농업 21% 21% 1 : 1 

-까r} 훌 607억불 24억불 25 : 1 
-/rL 입 518억불 31억불 16. 7 : 1 

※ 자료 TI톰E J비 y， pp. 3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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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南北훌훌 軍事力 훌훌爭 40年

1. 南~t. 뺑빼A기 훌훌훌 

遭正 훌훌力은 l차척으로 척의 위협에 따라 상대척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0년간 북한의 상비인력은 줄골 풍강 얼로에 었었다. 60넌대 

북한은 40만율 유지하면서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 武훌훌빼系를 보유하고 있 

었는데， 당시 -한국운 북한보다 경제력이 열세하였기 때문에 톨 짧초의 單

훌力올 유지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북한보다 20만이 많은 60만옳 

유지하였다. 그러나 南韓의 60-70년대 줄기찬 維훔成長으로 常爛軍훌力을 

양척 증가보다는 賣的 提高(武器빼系 現代化) 方向으로 훌展시켰으며， 이에 

비해 경제력이 열세한 北韓은 量的으로 A力올 增加시킬 (90년 현재 104만)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南北韓의 끊임없는 軍簡鏡爭 實껴j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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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 남북한 상비민력 경쟁 

출처 : 한국-국방부 r국방통계연보J ， 1961-1990 
북한-IISS， The lilitary 8alance, 197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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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북한 軍縮흩談이 성사된다면 이러한 끊임없는 군비경쟁에 종지부 

롤 찍율 수 있올 것이다. 문제는 이느 規模의 人力 水遭으로 減縮해야 

하는가이다. 그것윤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A力의 훌과 톨， 武훌훌體系의 

，.과 ., 홈防賣외 規‘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간외 安保威齊

度3)에 따라 다를 것이다. 

南韓의 常爛A力 水準은 정원과 마찬가지보 전력증강사업 실시 이후 연 

팽균 3， 554명씩 *홈加하었으며， 北韓외 常佛人力 水準온 1979년파 1989년에 

대폭 增加하었는데， 이것은 徵集年없과 現投 服務期間의 延長에 의 한 것으 

로 판단되며， 륙히 북한의 현역 복무기간은 1973년부터 해군과 공군이 4 

넌이었으나 현역 복무기간율 연장하였고， 1974년부터 육군이 5년， 1976년부 

터 해 군이 5년으로 현 역 복무기 간을 연 장하였고 1979년부터 징 집 연 령 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춤으로써 현역 인력수준이 남한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5년부터는 해군이 다시 5년 내지 10년으로， 1989년부터 육군이 5 

년 내지 8년으로 현역 복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現，~ A力 水準은 現在

100훌 명율 초과하게 되었다. 

이상올 살펴볼 때， 北韓이 경제적 낙후에도 윌-구하고 현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現，홈 A力水準을 높이는 것이나 南北의 A力水準이 i漸i曾하 

는 것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相對國의 A力規模에 영향을 반은 걸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남북한이 나아간다면 2000년에 가 

셔 한국은 120 만， 북한은 160만올 상회하는 상비인력이 철 것이다. 이 

때 군사비지출은 이것의 유지를 위짜여 물론 새로운 新規授資틀 감안할 

때 남한의 경우 GNP의 6% , 북한의 경우 GNP의 24%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도한 군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향한 경이적인 

끓빠成훌이 가능할 수 잉겠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납복한이 상호 위협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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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않기 위해 신뢰구축과 함께 平和條約 練結의 필요성이 컬실합옳 

느끼게 된다. 

2. 南北聊 훌빼人力 했훌 

남한이 70년 중반부터 武器體系를 現代化하고 民防衛隊률 編成하자 북한 

은 80년대 들어 노동적위대의 연형올 45세에서 60세로 늘려 예비전력의 

증가률 꾀하였으나 아직도 수적으로 남한에 비하여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시간면에서는 북한이 단연 우세하다. 남한은 1990년 l월 

據備單基遭 編成年없율 35세에서 33세로 낮추어 수적으로 북한에 비하여 

우세한 예비인력올 다소 줄이는 데 노력하였다. 

< 표 3-1 > 남북한 예비인력 

단위 : 만명 

동원사단 예 버 전 력 

남 북 남한/ 륭원인력 혜버인력 기 타 
Ll킥- 한 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남한 북한 남한 남한 북한 

도 제 1 교도대 / 지역 노동 / • 님:’ L 。-

(개) (%) 전투군 (사단) 북한 전투군 적위대 북한 민방위 청년 

(%) (%) 근위대 

77 12 23 52 150.6 97.0 155 155.0 105.2 143 360.2 
(30) 

80 12 23 52 166.6 101. 2 165 176.5 308.4 57 424.2 107.0 
(30) 

83 12 23 52 186.6 105.0 178 220.9 308.4 72 495.2 
(30) 

86 12 23 52 210.6 111. 0 190 251.4 323.4 76 512.3 
(54) 

89 14 23 54 226.6 119.0 190 206. 7 323.4 79 537.3 81. 0 
(54) 

※ Military 8alance ’ 77--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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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홉備A力에 관하여 과연 2000년까지 어느 정도 중가할 것인가블 

예혹해 보면 南뼈의 경우 2000년에가서 1000만올 육박하고 北韓의 경우 

약 500만율 육박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據6홉)\力의 比寧， 즉 南韓 뺑 

北聊 1. 5 : 1이 2:1이 되는 것올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는 2배 이상의 

인구톨 가지고 있는 남한외 인구증가융이 현재의 1.1%에서 0.8%록 댈어 

지더라도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인구에 비하여 2 : 1이상으로 열세하기 때 

문에 남한의 예비인력이 북한에 비하여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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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다R 년도 

디 s. KOI따 남한 • N. KORF.A 욕한 

< 그림 3-2 > 남북한 예비인력 경쟁 

3. 홉北훌 훌훌 授賣톨의 훌훌爭 

훌훌훌g홈f.란 厭力t톨鐘(주로 武器짧系)을 위하여 投홈되는 圍防費로서 통 

상 국방비의 30%이상율 차지한다. 칸훌뿔는 常爛A力 維持와 密接한 聯關

율 가지고 있다. 즉 새로운 무기체계릎 획득하게 될 경우 이의 운용을 

위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증가하면 상비인력이 증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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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벼 

누계 

초반에는 

투자한 위하여 

90년대 

무기체계획득올 

사업으로 천력증강 

북한이 

경제성장파 

지난 

그간외 

있어서 

남한은 

單縮協北聊은 초반(91-92) 에 따라서 

40년동안 

전망된다. 

누계에 

90년대 것으로 농가활 률 

있어 누계에 

죠건이 

쭈자비 놓치면 시기물 이 것이며 현명할 것이 임하는 商에 

셔 주어 어려운 더육 군버협상에 패배， 판전히 갱쟁에서 

판단된다. 

훌훌園과외 

것으록 질 

근사후자비 누계 치 ( 1950-2000) 
단위 ; 해당년도의 

남북한 표
 백만불 

연 도 남 한 북 한 

1950 2 4 
1950 31 42 
1960 67 143 
1965 93 807 
1970 186 2, 557 
1975 810 5, 966 
1980 5, 941 12, 538 
1985 12, 580 15.895 
1990 24, 070 26, 260 
1995 44, 100 39.370 
2000 77, 080 55. 750 

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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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 신뢰구혹이 되면 훌縮 없商율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그 대상윤 정량화가 가능한 군사력 즉， 有形要素의 常備軍훌力이 훨 

것이 다. 다시 말하면 單縮훨象은 특히 相互 奇훌톨攻훌훌 戰略올 違行하는 데 

必훌훌한 常備A力과 武器體系(전차， 전숨기， 전투합， 잠수합)가 되어야 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在來式 戰力의 減縮훨象은 A力이다. 왜 

냐하면 A力은 바로 攻훌用 武器體系 훌用A力과 直結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單縮 모렐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常爛A力規模

(훌훌力 規樓)가 된 다고 하겠 다. 

힘뼈A力規樓(軍훌力 規樓)를 결정하는 모델링은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는 解椰的 모렐링으로서 A力規模블 決定하는 變數률을 하나의 解釋的 關

係式 (Analyt ic funct ion) 으로 만들어 常備A力規模를 從屬變數로 놓으면서 

산출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Wargame Simulation 방법으로 실제 常備人力에 

批入되는 戰爭狀況올 假想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시율레이션하여 戰爭目

的올 달성 하는 防職水灌 또는 戰爭 終結時間에 따라서 常備人力 規模룹

훌見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두번째 방법의 S i mu 1 a t i on Mode 1 i ng은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여려 변수둡율 집합하여 상호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시 

나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극히 주관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常備A力規模를 決定하는 方法論은 主觀的인 要素를 排除할 수 

있고 客觀性을 提훌시킬 수 있는 前者의 解釋的 方法論이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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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빼聯 훌훌 分析

遭正 常뼈A力에 관한 관계식울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변수는 제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사력옳 구성하고 있는 有形要素 륙 

상비인력， 인구 둥의 A的 뺏數와 국내총생산 (GDP) , 국방비， 무기체계 수 

준 둥의 物的 뺏數， 그리고 안보위협도 및 상비인력의 질 둥의 無形 뺏 

1(률 c ,J4-
를，- 있다. 그러나 모탤 추정에 직접척으로 이용되는 변수는 나중에 

분석하기로 하고， 세계국가를 상대로 國內總生흩 (GDP) 과 安뽑威齊度라는 두 

!훌훌k間의 關係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은 상관관계 (Cor re 1 a ti on) 를 발견할 

수 있다 5) 

(상관관계) 

국내총생산(GDP) 

안보위 협 도 (W때STATE) 

국내총생산(GDP) 

1.0000 

.0365 

안보위 협 도 (WARSTATE) 

.0365 

1.00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安짧威齊度와 國內總生塵(GDP) 의 두 變數 간에는 

相關빼係가 0.0365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두 변수가 어 

땐 표볼을 추훌하기 뀌한 그룰팽 변수로 사용되었다는 챔율 상기하면 이 

들 간의 낮은 상관관계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만일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면 두 변수 중의 하나는 비교 對훌園家룹 선 

정하는 데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樣本 톨힘家의 抽出

解*훌的 모렐링율 이용， 南北韓의 常備A力 規樓를 발견하는 데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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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첫번째는 지난 40년간 남한의 常뼈A力規樓의 영F 

ft.툴 Iì蔡함으로써 상비인력 관계식올 유도하는 방법이며， 투번째는 현재 

획소한외 방어제도로 명화와 안정율 누리고 있는 中 · 先進園으로부터 상비 

인력 관계식율 구하는 방법인 바. 첫번째 방법은 남북한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율 유도하는 결파가 될 것이므로 이률 지양하고 후자의 방식으로 남 

북한의 遭正 常뼈A力 규모를 도출해 보고차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세계 모듣 국가룹 비교 대상국가 

로 삼는 것이고. 두번째 방식은 우리 나라와 어떤 의미에서든지 類似한 

與件올 갖는 園家만올 比較 활象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방식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달라질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석적 모델링올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 방법으로 며홉 分析올 이용하게 되묘로 표본이 

되는 비교 대상 국가들간의 동질성 (homogene i t y) 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유사한 여건올 갖는 국가를 선정하여 비 

교하기로 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類似한 與件’올 갖는 국가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연구 목적상 남북한과 ·類似한 園防瓚境‘을 갖는 국 

가로 정의할 수 있올 것이며， 따라서 유사한 국방환경율 결정하게 되는 

요인들옳 검토하기로 한다. 園防覆境올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 

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인을 安傑的인 要素와‘ 經빼的인 要

素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하기로 한다. 먼저 經램톨的인 要素로는 일반적 

으로 그 나라의 圍民總生흩(GNP) 과 國內總生度 (GDP) 올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共흩主훌 園家도 비교 대상에 包含되는 까닭에 

圖內홉生흩옳 決定 要因으로 하는 것이 국민총생산율 고려하는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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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울 것이다. 그리고 安傑的인 훌홍훌로 安保威캠톨度 

(91뻐STATE) 란 指標롤 생각하기록 한다. 안보위협도란 그 나라외 안보위협 

상태률 가늠하는 척도로서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平和 狀態의 l부터 

테 러 및 休~狀態 4, 局地tt狀態 6, 숲面的인 世界厭爭 狀，廳룹 나타내 는 

9까지의 指훌로 얼청되어 있다 6) 

뼈北뼈 현재 休厭狀態下에서 130만올 휴전선 중심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安保威홉度률 4로 불 수 있다. 과연 남북한은 안보위협도 4에 걸 

맞는 군사력율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는가? 이것울 

산출하기 위 하여서는 軍훌力規模 決定에 관한 관계모텔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의 안보위협도와 유사한 標本國家를 찾아 회귀모헬링올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의 114개 국가 중 안보위협도가 4인 8개의 국가를 선별 

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1 > 표본국가의 선발(안보우|협도 =4) 

인구 상비인력 상비인력의 GDP 국방비 무기체 안보 

구 -닝‘L!:" 규모 質 계수준 위협도 

(백만명) (천명) (100 기준) (십억불) (백만불) (9 기준) (9 기준) 
베 E 남 57.0 900 21 11. 0 2, 200 3 4 
캄보디아 6.0 25 10 o. 7 60 1 4 
이스라엘 4.0 488 48 20.6 6, 461 8 4 
레 바논 3.2 35 8 3.5 576 3 4 
리비아 3.2 73 4 33.0 709 3 4 
-까‘‘- 련 272.0 3800 26 1, 450.0 214 , 000 6 4 
니카라구아 2.8 49 11 2. 7 125 2 4 
남아프리카 29.0 82 42 49.4 2, 769 6 4 
모잠비크 10.0 28 2.8 200 1 4 
남 한** 41. 0 62.2 22 68.4 517.3 4 4 
북 한** 19.0 785 15 18.8 1916 3 4 

* 자료 : A Quick and Di rty Guide to War , 1985, 

1, James E. Dunnigan and Austi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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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回빼 모멜림 (Regression Function Model ing) 

본 절에서는 圖防활의 *훌에를的 훌用 00面에서 “입력( INPU1‘) =출력 (OUTPUT) ’ 

이라는 生훌훌훌(Produc t i on . Func t i on) 의 기본 이롤율 척용하여 모델올 추 

정하기로 한다. 이률 위해서 먼저 입력이 되는 요소와 입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훌력 요소를 결정 하여 야 한다 1) 

국방문제에 있어서 入力 要素로는 國防費 (LMILBUDG) 를 들 수 있다. 국방 

비가 투자되어야만 국방 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유지가 가능하고， 무 

기둥의 군장비가 획득， 유지될 수 있올 것이다. 물론 園防費 외에도 국 

방의 입력 요소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성원 및 국가객 차원의 배려 등 

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일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무형적인 변수는 

제외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園防의 出力 要素로는 常備A力規樓(Aα1IAN) . 常備A力의 質

(IANQUAL) , 武器빠系 水遭 (MEQUIP) 둥을 고려한다. 여기서 상비인력수준과 함 

은 상버인력의 양척 지표인 상비인력 숫자를 의미하고， 상비인력의 질이라 

합은 상비인력의 질적 지표률 나타내는 변수이다. 또한 무기체계 수준은 

무기체계의 질적 수준과 양척 수준을 동시에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제 국방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통계폐키지 (SPSS) 의 회귀분석올 통하여 國

防費 決定모텔을 추정 하면 종합 상관관계 계 수가 .92673인 다음의 식 (관계 

식 1) 올 얻을 수 있다. 

상판계수: 

국방비 (LAILBUOC) 
상비인력(나n없N) 

무기 체 계 수준 (톨EQUIP) 

상비 인 력 수준 (삐NQUμ .. ) 

Ll ILBUDG 
1.000 

.903 

.791 

.601 

LAα톰AN 

.903 

1.000 

.651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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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QUIP 

. 791 

.651 

1. 000 

.906 

MANQUAL 

.601 

.542 

.906 

1.000 



C’, 

〈모벨 추정〉 

R Square - .92673 

F - 21.08116 Signif F - .0029 

**** MULTIPLE REGRESS ION **** 
Equation Number 1 Dependent Variable .. LMILBUDG 

--------- Variables In the Equa t i on ------------

Var i able B SE B Beta T Sig T 

MANQUAL -.07055 .04278 -.47732 -1. 649 .1600 

LAC뻐AN .88296 .22461 .63367 3.931 .0111 

MEQUIP .81863 .32328 .81117 2.532 .0524 

(Constant) 1. 11888 .87954 1.272 .2593 

LMILBUDG = 1. 1189 - .0706 MANQUAL + .8830 LACTMAN + . 8186 뾰QUIP 

i. e. A때빼뻐 = e때x째p마[爛꿇젊힘{ -1페1189 + 때삐I매뼈UDG+바070쩌06 ~애M뻐IA빼NQ뻐뻐빼QlψQUA따I새A 

- .β8186 MEQUI매P }] .. …( 관계 식 1) 

상비인력규모= exp [깨끓 { -1. 1189 + 국방비총액 (백만불) + 

상비인력수준 (만) - .8186 무기체계수준 } ] 

※ 단어 의 첫 자 L 은 LOG를 의 미 LAα’MAN = LOG (Aα'MAN) 

위의 상비인력규모 결정모델(관계식 1) 에 우리 나라의 자료를 대입하여 

適正 現投規樓률 도출하면 64.3만명이 된다. 이것은 90년의 상비인력규모 

(65 만) 보다 약간 적은 규모이나 거의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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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南北韓 緊張훌훌和와 軍事力 規構

1. 훌保威톰의 減少에 따혼 常삐A겨規樓의 훌化 

남북한외 긴장이 완화되면 과연 어느 갱도외 상버인력규모가 척정할까? 

본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여건과 비슷한 중진국 및 선진국올 져냥하여 

훌內홉生흩이 500억불 내지 5500억불인 국가를 선발하고， 安傑B훌境에 있어 

서도 남북한파 유사하면서 최소한의 방위체제로 평화와 안정올 누리고 있 

는 국가， 측 安保威첼度의 指훌가 전체 범위 1-9중 2--3인 국가를 선발 

하기로 한다. 이상의 기준으로 비교 대상국가를 선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5-1 > 비교 대상국가의 추출 

구 분 
인구 상버인력 상비인력의 GDP 국방비 무기체 安傑 J 

(백만명) (천명) 質 (십억불) (백만불) 계수준 威짧度 

충 국 1, 059 3, 988 16 360.0 22, 800 3 3 
인도네시아 161 81 10 84.3 2, 926 2 3 
인 디 아 730 1, 120 27 160.6 5, 556 3 2 
표 랑 스 54 493 42 537.4 21 , 381 7 2 -

’ 영 국 56 321 51 473.4 25, 168 7 2 
터 키 49 569 19 52.8 2, 300 3 2 
풀 랜 r::: 37 340 20 120.5 6, 254 4 2 -
유 고 23 240 18 61. 8 1, 774 3 2 
스 페 인 38 347 12 177.5 4, 929 3 2 
폐멀란드 14 103 18 137.0 4, 556 7 2 
님 라 질 131 277 8 288~1 1, 838 3 2 
나이지리아 85 133 15 55.3 1, 800 3 2 

* 자료 : A Quick and Di rty Guide to War, 1985, 

James E. Dunnigan and Austi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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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률 10개 국가롤 대 상으로 회 귀 함수를 이 용， 常備A力規홈 (ACI힐AN) ， 뼈 

防흩 (1 I LBUDG) t Å力水뿔(뻐NQUAL) , 武器빼系水훨(삐EQUIP) 의 관계식올 룡계 

꽤키지 (SPSS) 률 이용， 회귀 (Regression) 하여 구하면 아래·와 감다. 

R- Square = .85187 

F = 15.33585 Si&nif F = .0011 

Equa t i on Numbe r 1 Dependen t Var i ab 1 e •. I펴 IL뻐DG 

Var iables In the Equa t i on 

Var i able B SE 8 8e ta T Sig T 

뼈NQUμ‘ .01254 .01804 .16114 .695 .5066 

LAC맴AN .70100 .16517 .67154 4.244 .0028 

빠괴QUIP .34786 .12868 .64395 2.703 .0269 

(Constant) 2. 71354 1. 11479 2.434 .0409 

내ILBUDG = 2. 7135 +.0125 뻐NQUAL + . 7010 나C때AN + .3479 뻐QUIP 

. (관져l 식 

1 
i. e. AIα'MAN = exp [격Ôl0 { -2. 7135 + Ll ILBUDG + .0125 뻐NQUAL 

- .3479 빠때UIP }] •.••• (관계 식 3) 

상비인력규모 = exp [-켜빼 { -2. 7135 .+ LOG(국방비) - .0125 인력의 

질척수준 '- .3479 무기체계수준} ] 

- .3479 11괴QU IP}] •••••••• (관계 식 3) 

2) 

위의 園防활 決定式(판계식 2) 율 정리하여 適正 常爛A力水핵톨 決定式으로 

변확하면 다읍의 식 (관계식 3) 과 같이 되며， 여기에 우리나라의 자료률 

대입시켜 정리하면 현채(’ 90) 상비인력수준의 58%에 해당하는 38만 3천명의 

遺正 常備A力規훌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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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중에서 

分析感度

決定에 

모댈의 따톨 水첼에 武훌훌빼系 2 

따 뺏化에 水遭의 

변수 .:::;Jt.~ 
T~ 명향옳 ’빼備A力規模 j훌正 여기서는 

感度分析 (Sens i t i v i t Y 

武훌훌11系 고정시키고， 변수률 모듣 다톨 쩨외한 수출율 

통계에서 水遭의 

모벨의 

武器體系각국의 

관찰하는 

세계 

t를感율 

우선 

?톰빼A力規훌의 

한다. 해보기로 

遭正를 

갈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Analysis) 율 

5-2 >와 〈표 

수준 무기체계 국가와 서|계 5-2) 〈표 

비율 
100% 

口

‘ ‘ 50 

‘ ‘ 80 ‘ : 누적 비울 
口 : 비율 

‘ 40 

‘ 
口 60 ‘ 

口

30 

40 ‘ 20 
口

20 
口-8 

디 

口

口10 
국가수 

무기체계수준 

누 적 비율 

35. 1 
50. 7 
71. 6 

비 율 
35.1 
15.5 
20.9 

，ι 

I 
Jr:4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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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수준이 l인 나라의 수는 세계의 1487H국중 51개 국가로서 전체 

외 35.1%률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기체계 수준 6이상의 국가 비옳은 

전체의 6.8%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武器體系 水遭이 높올수록 常爛A力規模의 相혈度數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기체계수준올 높이면 그만큼 상비인력규모 

를 줄일 수 있다는 것올 의미한다. 南韓의 武器體系水灌은 상위 20%에 

속하는 4로 나타나 있다. 

이제 무기체계 규모 변화에 따른 모탤의 感度分析율 하기 위하여 앞의 

關係式 2, 3에 나타나 있는 안보위협도에 따른 적정 상비인력규모 결정식 

에서， 다른 변수는 고정시키고 武器體系 規模 變數만의 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3 ) 무기체계 규모에 따른 척정 상비인력규모 결정식 

안보위협도 적정 상비인력규모 결정식 

4 1 
( 현재상태 ) 상비 인력= exp[.8830 { 8.9843 - .8186 무기 체계수준} ] 

••.••..•...•....•. (관계식 5) 

2 

(긴장완화) 
상비인력=exp [ 7010 { 5.5615 - .3479 무기체계수준} ] 

.................. (관계식 4) 

따라서 武器體系 각 수준의 安~威齊度別 남북한 적정 상비인력규모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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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무기체계수준 

3 

4 

( 현재수준 ) 

5 
( 영국수준 ) 

6 
( 프랑스수준 ) 

7 
( 독일수준 ) 

루기체계 수훈과 혀정 상비인력규모 

척정 상비인력 규모 

안보위협도 = 4 안보위협도 = 2 

( 현재상태 ) ( 긴장완화 ) 

162.5 만명 62.9 만명 

25.4 23.3 

10.1 14.1 

4.0 8.6 

남한은 현채 한반도의 冷厭狀況(안보위협도 4) 下에서 적정한 규모(64.3 만) 

율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그들이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104만올 유지， 

남한보다 50만이나 많은 병력(104만)올 유지하고 있다. 軍縮與件(안보위협도 

2) 이 개션되어 흩軍한다면 현재의 무기체계 수준 하에서 남북한은 38만까 

지 줄일 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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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인력규모 

100만 -

80 

• 60 -

40 1 

20 

’ 0 3 

口

• 

’ 4 

안보위협도 4 口

안보위협도 3 • 

口

• • 
口

l 

’ 5 6 무기체계 

-까「‘τ :;:;1ζ 

< 그틸 5-1 ) 무기체계 규모 뭘 안보위협도에 따른 상비인력규모의 변화 

위의 그립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의 武器體系 水揮올 현재의 4에서 5 

로 한단계 향상시킨다고 가정하면， 適正 常備A力 規模는 安끊威齊度에 따 

라 38.3만명파 64.3만명에서 각각 23.3만명과 25.4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홉뚫빠系 水遭이 向上되면 될수록 常備A力올 裝備로써 代替하게 되 

는 합리척인 컬과률 입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향상(고도 

정밀화 : Prec i s ion Gu i dance 톰uni tion) 과 함께 상비인력올 점차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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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 講

南北韓의 園內總生흩(GDP) 및 안보위협도， 무기체계 
까 ξ 

-r \.!:"' • 인력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 국방환경이 비슷한 국가들올 추출하여 常備兵力規模에 관한 

홈빼的 휩數로부터 軍훌力 規樓를 산정 해 볼 때 , 南韓의 軍事力 規樓는 

현재의 65홈이 適正하며， 북한은 남한보다 50만이나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 

다는 결륜을 본 연구를 롱하여 얻게 된다. 북한의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국가전략이 對南細빼 (GNP 24% , 군사비 지출) 체제에 의 하여 막강한 常備

兵力올 유지하고 있는 원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92년이 되면 지난 40년간 

의 南北韓 軍훌裝簡投홈費 累計에 있어 남한이 북한올 앞서게 되므로 헌 

재 북한의 무력남침 전략은 무위로 .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또한 

92년이후 남북한 軍備훌훌爭에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이 우세해진다는 

것올 북한에게 셜득시킴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 남북한의 1차 軍縮協商에서 상호방어 목표에 군사력을 정너l 

하기 위하여 南韓은 現在 水準올 維持하고 北韓이 104만에서 65만으로 減

縮할 것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에 응할 경우， 제 2단계로 남북 

한이 쭈和條約(安像狀態 2) 올 맺고 65만에서 다시 38만으로 준일 것올 혐 

상한다. 제 3단계로 상호경제가 성장되어 무기체계 까‘ .:.;x. ,.., 1 
T긴=-...， I 향상되면 다 

38만에서 23만으로 줄일 것올 협상한다. 이렇게 될 때 兩國 國防費 對

圖民總生흩의 比寧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안은 

어디까지나 이상객인 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병력의 감축에 따 

른 제반요소， 즉 장비， 무기체계， 失業寧동의 細部的인 홉商이 참으로 어 

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지난 30여년 동안 유럽의 나토와 

바르사바 조약국들 간의 재래식 군비협상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앞 

으로의 군축에 대비， 남한은 숫자 위주의 전력증강 향상이 아니 악 武器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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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 및 훌훌觸現代化， A力 水遭 向上 둥 질적인 측면에서 전력증강사업율 

계속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解*훌的 모텔링으로 각국의 常備A力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앞으로 그 대상을 예비병력(특히 동원예비군)을 포함하는 全빼 園防A力으 

로 확대하는 진정한 국방인력모텔의 추정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예비 

군 개념과는 달리 상비인력과 홉·사한 형태로 據備軍올 維持하고 있는 유 

럽 나토 국가 둥의 상황올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많은 발전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 시률레이션 및 戰거指數 比較 둥올 중 

심으로 하는 南北韓 軍事覆境 比較에 의한 適正 軍事力規模를 도출하는 

문제도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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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훌훌 〈註〉

1) 영국외 쩨햄 (Jerell) , 벤담(Bentham) , 스펜서 (Herbert Spencer) , 프랑스의 

콩트 (Auguste Comte) , 생 시 용 (Saint Simon) 

2) 하혜드 (Iichael Howard) 가 1988년 10월 15일 日海冊究所에서 강의한 내 

용 “ War and Social Change’ pp. 13-14 

3) 圖防白홉(89) pp.175 

4) 제 4차 한미국방세미나 발표논문 (1989. 11. 박재하) “생산합수에 의한 적 

정현역 규모 연구’ pp.6에서 현역정원 = 5951523 + 258 . x 투자비 

5) 전게서， pp.8 

6) 왜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수 (Dunnigan . 1984) 인 安保威齊度는 한 

국가가 위협율 느끼는 수준으로서 통상 l에서 9까지 그 수준을 표시 

하고 있다. 수준 1의 경우는 완전한 평화상태， 수준 2는 평화상태이 

나 상호긴장하는 상태， 수준 3은 평화상태이나 상호 외교적 마찰을 

가지고 있는 상태， 수준 4는 휴전상태이나 상호테러가 계속되는 상태， 

수준 5는 휴전상태이나 상호 소극적‘ 무력도발 상태， 수준 6은 소극적 

국제전 상태， 수준 7은 척극적인 국제전 상태， 수준 8은 세계대전 

바로 직전 상태， 수준 9는 세계대전 상태임. 

7) 圖防빼制를 하나의 대기업으로 볼 때 국방비는 대기업의 총수입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국방비는 상비인력(생산인력)과 무기체계(생산 

장비 및 시얼)에 의하여 생산된 총매출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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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間題의 提起

지픔 한반도 훌뼈統혐j問훌훌는 南北韓은 물론 세계척인 관심거 리로 부상되고 

있다. 그 진의야 어디에 있든 南北韓 사이에는 1948년이후 지급까지 때로 

는 어느 일방이 때로는 짱방이 함께 南北韓 軍備統힘j問題에 관련된 각종 

제의들올 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남북분단이후 27개의 각종 軍備統뿜j 

에 해당되는 제의들을 240여회 해 오면서， 지금이야 말로 南北韓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과제로서 남북한 軍縮問題를 선택하여， 수차례 대 

남성명에서， 국제학술회의에서까 남북한 고위급회답에서 본격책으로 남북한 

軍備統휩j問題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한편 韓國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北轉의 각종 한반도 軍備統制에 관련된 

제의들올 한갖 대남 적화통일을 하기위한 하나의 위장평화전술로 인식하면서 

무관심내지 무반응으로 일관하였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부터 北韓의 軍

備缺制에 관련된 제의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올 보였으며， 1980년대 중 

반이후에는 南韓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반도 軍備統

制問題를 다루고 있다. 특히 향후 南北交流 및 對話， 統-‘올 위해 남북한 

이 해야 할 구체적인 공동노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남북한 

軍備統制問題라고 인식하고 있다2) 

지금 남북한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 실시하든 單備統制는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상호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平和裝置를 위해， 남북한 통일 

올 위한 하나의 실질척인 노력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軍縮實施는 하나의 필 

수적인 일이라고 남북한 공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북한 사이에 單備統制를 실시할 수 있을까? 그 가능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올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한반도에서 실시 가능한 몇몇 군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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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방안톨율 소개하고 그 각각의 유형들율 靜{톨分析하고자 한다. 

n. 軍備훌홈廳l 윷홉型 

훌빼훌t뿜j란 천쟁이 발생될 확률파 무력사용행위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피 

혜톨 획소화 하기 위해 국가간에 제도척 장치률 마련하는 각종 노력이과고 

합 수 있다3) 軍備統制의 일반척인 유형으로서는 그 軍備統制의 대상이 무 

엇이냐， 훌빼統制의 주체가 되는 나라들이 쌍방이냐 혹은 여러나라냐， 부분 

감촉이냐 전면감축이냐 둥에 따라서 여러가지 種類로 분류할 수 있다4 ) 

本橋에서는 한반도 軍簡統制라는 명제와 관련 우선 남북한 사이에 합의여 

하률 중심으로， 또 신뢰구축하에 군비통제를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군비통 

제를 실시함으로서 신뢰구축올 형성할 것이냐 하는 논제중심으로 몇가지 유 

형율 분류한 후 다음장에서 한반도에서 첩근가능한 軍備範制類型들을 분류하 

고 분석 평 가하고자 한다. 

우선 남북한 사이에 군비통제는 상호합의 꾼비통제와 상호무합의 군비통제 

두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相互合意 군비통제란 남북한 사이에 군비 

풍체를 하되 어떻게 하겠다는 상호 사전 합의단계를 거쳐 그 구체적인 군 

비용제방안율 확정한 후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軍備統制의 경우는 

相互協훌훌하고 토론하여 우선 합의사항들을 확정한 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인 몽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군비통제문제가 거론되고， 

남북이 각각 군비 통제 방안들올 제 기 하고， 南北韓 軍事 共同委員슐를 구성 

하여 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여 군축올 실시하자는 유형은 

상호합의 置簡缺휩j 형태다. 

- 116 -



그러나 훌빼홉힘j가 이와같이 상호합외롤 흥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운 아니 

다. 비확 상호합의는 보지 봇하더라도， 륙 쌍방의 合훌、없이 어느 잃방의 

노력에 의해 전쟁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의 감소， 혹은 무력사용으로 인 

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군비용제행위 

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룰 相효無合意 軍備統制라고 활 수 

있다. 예률 풀면 훌훌훌훗單의 철수문제둥은 남북한 사이에 相互合意 군비통 

체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相互無合意 軍爛統制 사항 

으로 취굽되어점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北韓의 경우 團際核安全없定에 

가입여부는 남북한간 상호합의하여 실시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北韓자신이 

알아서 축， 상호합의 없이 실시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이것은 

相互無合意 單備鏡制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軍備統制를 실시하되 어떤 우선순위 하에서 실시하느냐에 따라 먼저 

신뢰구축부터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단행하자는 소위 先

信後縮型과 먼저 군비통제부터 단행하고 다음으로 신뢰구축올 형성하자는 소 

위 先縮後信型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지급까지 세계군비통제사를 볼 때 대개의 경우 先信後縮의 유형이 상례화 

되어 있으나 先縮後信의 경우도 가끔 있다. 군비통제 혹은 군축실시에 있 

어서 핵심되는 내용은 사실상 군비통제를 실시하는 당사국끼리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先이든 後든 일단 군비통제/군축을 실시하 

려는 당사국들끼 리 상호신뢰구축만 형성이 되면 실제 군비통제/군축올 실시 

함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랜세월동안 갈둥， 반목， 척대의식율 

보유하고 특히 천쟁올 치룬 경험까지 갖고 있는 두나라가 서로 상대방율 

신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상호 노력하지 않고는 불가농 

한 일이다. 

한반도에서 어떤 유형의 單備統혐j가 실시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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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언굽한 4가지 유형중심으로 가능성있는 몇가지 종류률 생각해 불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이 상호합의하여 실시합 것이냐 혹운 합의없이 실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두가지 類型올 생각해 불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신뢰구축이냐 혹은 군비몽제 실천이냐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이들 각각율 동시에 고려해 불 때〈도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도표 1) 훌훌半홉에서 고려될 수 있는 軍備統쁨IJ 類型

R톨分 相互無合意 軍備統힘j 相互合훌、 軍備統制

先

信 A B 

後

縮

先

縮

後 C D 

信

A의 경우는 우선 남북한 사이에 軍備統制에 대해 하둥의 합의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에게 신뢰부터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며， 이러한 신뢰구축올 바탕으로 서로 상대방올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 

혹은 통일율 고려 하면서 일 방 혹은 쌍방이 스스로 군축 혹은 軍備統制룹 

실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실현이 된다면 그것은 두 

말합 필요도 없이 가장 理想、的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회박하다고 할 수 있다. 

B의 경우는 남북한 사이에 상호합의하에 우선 信賴賣藥부터 형성하고， 그 

다읍 실질객인 군축 혹은 군비룡쩨문제를 실천에 옮기자는 현째의 노대통형 

의 單備統制방안이 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모헬올 소위 

유럽식 군비용제모헬5)이 라고 하며， 지금까지 軍備統制史에서 가장 혼히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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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제일 JI圓理的인 유형으로 명가받고 있는 유형이라고 합 수 있다. 

C의 경우는 상호간에 單6뽑範뿜j에 대한 하둥의 합의없이 어느 일방 혹은 

짱방이 우선 일방척으로 군촉 혹은 군비통제를 실시함으로써 相互信뼈를 구 

축하고 계속해서 실질척인 軍爛敵制를 실시하는 경우라고 합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한 구쩨객인 예로서는 Gorbachev소련대통령이 집권 이후 

동구권에서 일방적으로 감축， 철군올 한 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하둥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소련국내에서 군수산업의 민수산업 전환 동 

Peres t ro iI‘a 추진과정상 추진되고 있는 실질척인 감축노력 둥 Gorbachev가 

취하고 있는 일방척인 감군， 감축 노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다. 한반도 軍備鏡制의 경우 본 C의 경우를 취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D의 경우， 남북한 사이에 상호합의하에 軍備統制/單縮올 실시 

하되， 신뢰구축보다는 우선 실제 군비통제/군축올 실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신뢰구축올 하자는 방안으로서， 지금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상 실제 軍縮올 실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신뢰구축 

이 남북한 사이에 조성된다면 하둥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우선 軍備

統制/軍縮을 실시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진실로 한반도에 평화장치에 기여하 

기 위합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실 

시하려는 것인지가 제일 문제점이다. 이러한 제의도 그것이 진정하게 한반 

도 평화를 위합이라면 실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까 

지 군축 내지 軍備統制史에서 신뢰구축없이 軍縮부터 실시하는 경우는 혼하 

지 않다. 

이상에서 일벌해 본 몇몇 군비통제 유형올 중심으로 다음 m장에서 한반 

도 軍備統制接近方法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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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훌훌半훌훌 톨홈f홉훌훈없l 接近方法

.. 半훌에서 실시필 수 있는 軍爛統뿜j 接近方法훌 소개하기에 앞서 한반도 

. 군촉/군비용제 실시률 위한 몇몇 기본전제조건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반 

도에서 명화정학과 통일에 군비통제/군촉이 순기능적인 역할올 한다면 한반 

도에서 군비통제 혹은 군축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軍備統制

혹은 군촉실시가 障半島 평화정확 혹은 통일에 역기능인 역활을 한다면 그 

러한 군비용제 혹은 군축은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홍얼율 하되 어떤 식의 봉일올 하느냐 

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웰嚴性과 자유가 

보장받지 봇하는 사회로 달려가는 통일 즉 共훌化統一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통일이다. 평화장치도 마찬가지다. 강한 통제 즉 독재의 철권과 폭압 

에 의해 사회의 각종 처항력과 生動力이 말살되고 그 결과로서 조용한 평 

화가 유지되는 소위 인간다운 삶을 상실한 가운데 확보하는 平和裝置는 우 

리가 추구하는 참된 평화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한이 갈둥 혹은 전쟁지향 보다는 평화지향에 도움올 주고 인간다운 존귀 

한 가치들이 고귀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통일에 도움을 중 

수 있는 韓半훌 軍備統制/軍縮올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천제조컨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남북한 공히 상호공존을 인정하고， 절대로 상대방의 괴멸을 획책하 

지 않는다는 전체하에 한반도 軍備統制/軍縮問題는 다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군축올 통해서 괴멸올 획책한다든가 멸망으로 몰고 갈 

저의를 갖고서 軍備統制/軍縮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北韓이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대남척화전략의 포기가 韓半옮 單縮 질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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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前흩홉件이다6) 아직까지 北韓에서 북한통일정책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확초션 로동당 강령 및 규약이1) 획고봉치권자 김일성， 그 후계자 김 

갱일외 훌훌빠造가， 당 공식기구의 견해가， 언론 논조가， 해외주재 외교판 

돌의 션천내용이， 주민들에 대한 일상교육내용이， 외국학자들율 동원해 내놓 

은 성명서내용이， I톨際훌術討훌홉大톨에서 북한학자들의 주장내용이8) 155Mi le 

휴천션 상에서 전개하고 있는 대남심리전 내용 자체가9) ’ 南北홉位級슐談에서 

표출된 북한측 대표단 및 수행원， 기자를의 의식구조 및 행동들이 10) 모두 

어느것 하나 대남객화의지를 포기하거나 추호도 약화시키지 않고 있는 현재， 

북한의 자세는 근본척으로 진정한 韓半島 軍備統制 問題를 논할 자세가 아 

니다. 한마디로 “가슴에 비수를 품고서 상대방보고는 칼올 버리라”는 현재 

북한의 주장은 논리적인 면에서도 모순일뿐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 군축올 

하겠다는 자세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어떤 종류의 

對南先化戰術올 구사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가 韓半島 軍縮의 성공 실패를 

화우하는 핵심내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진정한 軍備統制問題가 논의되어지고， 실제 軍備統制/軍縮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北韓이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는 대남척화의지룹 

포기해야 한다. 이 대남척화의지의 빼棄없이 수천 번 한반도평화를 논하고， 

군대룹 줄일 것올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혈싸한 내용의 

군축제의를 해와도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요， 대외적인 선전이며， 한갖 월裝 

平和攻홉에 불과하다는 인식올 분명히 가져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北韓의 대남척확의지 포기가 분명히 보장되지 않는 한 

단 한자루의 소총도， 단 한명의 군인도 함부로 감축해서는 안된다. 지금 

미·소간에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군비감축도 정확히 따지고 보면 미국이나 

소련이 자국의 生存權 및 圖防安保에 치명척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예를 

들변 유럽주둔군 둥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지 자국의 국방안보에 결정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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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향율 미치는 군사력옳 감축하지는 않는다. 미 • 소간에 군축이 이루어진다 

고 하여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고， 하둥의 전쟁 방지 장치도 강구합이 없이 

지나친 理想、에만 헛어 군촉율 실시해서는 안된다. 

둘째， 陣半島 軍縮/軍備統制률 실시하기 위하여 南北韓은 비진실된 태도릅 

버리고， 진실되고 신뢰성있는 태도로 입해야 한다. 쌍방간에 날조되고 비진 

실된 내용으로 상호비난하고 비방하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11) 單備統制/

軍縮問題 실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은 서로가 서로를 믿올 수 

있는 상호 신뢰률 구축하는 일이다. 서로 상대방올 불신하면서 軍備統制/單

縮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보려한다든가 가령 어떤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 

도 실제 쌍방간 신뢰성이 없는 경우 실제 군축올 실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지금 남북한간에는 “南北韓 상호불가침”의 필요 

성올 금번 서울에서 개최된 제 l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일단 상호불가침이 선언된 후에 상호 그 선언내용이 여하한 경우에도 지켜 

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진다는 하둥의 보장이 없올 때， 즉， 북한의 룹가 

침선언이 지켜진다는 하동의 신뢰성이 없올 때 선언된 내용은 아무런 의미 

도 갖지 못하게 된다. 

남북분단이후 北韓의 지급까지 240여회의 軍縮提議 중 88%는 실제 軍縮

올 실시하기 위합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올 하기 위한 군축제의들이었 

다. 韓園 또한 지굽까지 총 60여회 군축제의중 77%는 북한의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제의들올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12) 

이와같은 태도로서 軍備統制/軍縮協商에 임하는 경우 실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韓半훌 軍備統制/軍縮實施에 있어 꼭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남북한간에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셋째， 韓半島 單縮/軍簡統制빼商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이느 

한쪽이 군촉/군비통제협상을 이용하여 절대이익올 획득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122 -



남북한은 군비륭제/군촉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만큼 자기도 상대방의 

요구사항돌율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남북한 중 어느 일방이 자기는 

추호도 손해율 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손해볼 것율 강요한다면 그러한 

軍縮/軍備統없j 노력은 시작부터 실패함옳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單備統制/軍縮이 성공올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이성적이고， 합리척인 사고와 협상자세를 갖추고 군축협상에 입해야 

한다. 남북한 중 어느 한쪽이 일반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 

는 사고와 행 동을 갖고 군축에 임 하는 경 우 그러 한 軍縮/軍觸鏡制協商은 

실제로 성공올 거두기가 힘듣 것이 사실이다. 합리척이고， 객관척이며， 냉 

철한 理性율 갖고 상호 토의하고， 합의사항율 도출하고， 그 합의사항률율 

실천에 옮길려고 노력하여도 可視的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 

당히 어려운 것이 군축/군비통제의 협상인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 

와 행동으로는 절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 

남북한 軍備統制/軍縮隨商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척인 사고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는
 랜

 
Rand Corporation의 연구원 Kevin Lewis도 “협 

상자세의 기강’ (D i sc i p 1 i n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중요성올 강조하고 

있다13) 물론 체제와 이념， 사회문화， 각종 價f直觀面에서 상당한 이질성올 

보유하고 있는 남북한간에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이성적인 것인가 하 

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상호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은 솔직 한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합리적이고 理性的인 思考와 行動이 란 국제무대에서 일반척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사고와 행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급까지 韓半島에 적용될 수 있는 軍備統制유형올 소개하기에 앞서 韓半

훌에서 軍備統制/軍縮實施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기본 전제조건 4가지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한반도에 척용되어질 수 있는 軍備統制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최근 세계군축사에서 경험， 그리고 

12’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표출되고 있는 남북한의 제의내용 

륭율 창고로 하면서 한반도에 척 용되 어 질 수 있는 훌빼統빼'J/單縮 유형 율 

Reagan型， Gorbachev型， 盧泰愚型， 옳日成型 4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분석명가하고자 한다. 

1, Reagan훨 뭘를O톨훌뿔힘IJ : 문촉강요톨 우|한 더 길한 군비경쟁 

남북한 사이에 單爛統制/軍縮問題에 있어 합의사항 도출 및 실제 가시적 

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어느 일방이 군비경쟁올 끝까지 하겠다 

는 의지 및 실제 行動表現으로서 타방의 군비경쟁의지를 포기케 하는 것이 

다. 

1981년 미국 Reagan대통령이 집권하자 뿔薰 軍縮協商에 임하는 기본자세로 

서 국력 및 경제력면에서 흙聯에 비해 월둥한 미국이 경제력변에서 상대적 

으로 대단히 취약한 소련올 상대로 “군비중강에 돈올 쓸려면 쓰고， 新파器 

開훌훌훌爭올 하려면 얼마든지 해보자”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재임기간 

중 초기 몇년간 더욱 세차게 對훌훌 군비경쟁올 전개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각 

종 廳훌륭홉올 보유하고 있었던 소련경제는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85년에 집권한 소련의 Gorbachev는 터이상 소련이 미국과 

畢簡훌훌爭을 계속하면서 경제력을 소모하는 경우 소련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까 이러한 소련의 재력을 고갈시키는 

Reagan대통령의 군비경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행동은 결국 Go rbachev 대 

통령의 소위 新思考政策을 도출케 하였고， 유럽에서 과감한 소련의 철군， 

감군율 실천케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뿐만 아니 라 미 • 소간 INF협정 

조인 둥 실질척인 東西軍縮의 가시객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 

韓半훌 軍備範團U/軍縮實施에 있어 Reagan型 軍備統制란 북한이 지금까지 

쳐럼 빼半훌 軍縮/重關統制問題를 끝내 정치척인 선전거리로만 이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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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된 單縮/훌簡範힘j훌、思가 없올 경우， 韓園은 북한이 진실된 군축실시의 

의지를 갖고서 협상에 임하고， 실제 합의된 사항들 혹은 합의에 관계없이 

설쩨 군촉율 實趣합 때까지 계속척인 군비중강을 하는 것이다. 

특， 한국이 북한에 비해 상대책으로 강한 경제력의 鐘/언올 이용 북한이 

군비경쟁을 계속할 경우， 北韓細홉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지고 군비확보에 

있어서도 남한보다 우위률 결쿄 점 할 수 없다는 북한 스스로의 自쩔에 의 

해 군비경쟁올 포기하고 진실된 태도로 南北 軍爛鏡힘j 協商에 임하든가 혹 

은 북한 스스로 솔선하여 軍縮올 실시토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Reagan型 軍備統制方法은 남북한간 어떤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韓

園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유형이다. 

2. Go r bachev型 軍빼統制 : 군촉에 대한 획고한 誠意表示톨 우|한 밀방적 갈촉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法은 한마디 로 남북한 중 어 느 -方이 협 상을 통 

한 토론 내지 합의에 관계치 않고 일방적으로 軍縮實施를 단행함으로써 타 

방이 이에 대한 신뢰성올 확인한 후 화답의 형식으로 대웅감축을 실시하고 

이와같은 상호화답 형식의 군축실시가 增福現象으로 발전되어 한반도 軍備統

制/軍縮實施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美 • 薰간에 군축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올 때 Go rbachev가 우선 일방 

적으로 먼저 군축실시를 단행함으로써 세계여론올 Go rbachev의 군축실시를 

적극 지지하고 그것은 미국의 Reagan 및 Bush 대통령에 대해 相應하는 군 

축올 미국도 실시해야 한다는 압력의 카드로서 작용되어지고， 이러한 압력 

카드에 의해서 미국도 결국 진지하게 군축협상에 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케 했었다. 이와같은 Gorbachev가 취하였던 一方的인 군축실시를 남북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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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일방이 취하여 보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불위기에서 북한에게 이러한 일방적인 군촉실시를 기대활 수 

는 없다. 따라서 각종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韓圖이 우선 일방척으로 韓半島에서 군축을 단행하여 보는 것이다. Gorbachev 

형 군비통제 역시 남북한간 相互合훌、플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톨棄훌휠 軍M톨統힘if: 先信後縮型

盧泰愚型 軍備範制 방안온 우선 신뢰구축을 소성하고 확고한 신뢰구축의 

바탕위에서 남북한의 군비를 감축하자는 先信後縮型 모텔이다. 그 핵심내용을 

보면 3단계 조치로 실시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1단계에서는 政治的인 신뢰구축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서로 상대땅의 

體制를 짧定하고， 존중한다든가 상호 중상·비망 중지 및 내정 불간섭， 상 

대방올 적대시 하거나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중지하자는 등 107TI 

항목에 달하는 정치적 인 차원에서 우선 軍縮/軍備統制의 실행조건인 신뢰구 

축부터 먼저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제 2단계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軍事的인 신뢰구축올 조성하자는 것이다. 군 

사정보의 교환과 相互 通信維持， 중요 군사활동의 공개， 기습공격이나 우발 

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 핵 및 생화학무기의 개발， 제조， 사 

용금지 및 핵시설 감시 허용， 현장 검증올 통한 확인， 南北 共同軍事委털 

슐 설치운영 둥 군사적인 차원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둡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 3단계에서는 政治 • 軍事的 信賴가 조성되고 평화체제가 구축 

된 바탕위에서 단계적으로 군비감축올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適正規模의 

상호균형 戰力의 유지를 .목표로 감축하되 최종 수준은 통일 후 민족국가의 

- 126 -



軍備範制이러한 盧泰愚型것이다. 결정한다는 相互合훌、하여 

실천하 따라 결혼에 도출한 합의하고 상호 간에 남북한 

고려， 

어디까지나 

位相옳 

상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북한 

있다. 

뭘를U톰統힘Ij : 先縮後f름훨 

軍備統制方훌은 

하고 전제로 것율 

훌日成휠 

방식은 

겠다는 

4 

제안』의 

형성하자 

평화를 

相互信賴構藥올 

위한 『조선반도 

31 5. 

결의한 

1990. 

연합회의에서 

옳日成型 

후에 실천한 남북한간에 

설회의·정무원 

美CD 핵심내용은 방안이다. 

군축올 

급진적인 포괄적이고 

우선 

先縮後信型으로서 

내용18)으로서 

\.-l
n @ 신뢰구축， 

그 

군사척 @ 불가침선언， 남북한 @ 평화협정체결， 

~ 

'c 

·北韓

있 고
 

다
 
口올

 
드
 
。평화보장 그뒤의 군축과 @ 철수， 외국무력 @ 북무력축감， 

다. 

비무장지대 제한하고， 군사연습을 군사훈련과 방안으로는 신뢰조성 남북한 

해야 안전조치를 위한 막기 확대를 우발척 충돌과 平和地帶化하며’ 

(1 단계 : 30만 단계적으로 을
 

력
 

무
 

l 

::l-

감축안으로서는 남북무력의 것이다. 한다는 

질적 軍事裝備의 감축하고， 아래수준) 3단계 : 10만명 2단계 : 20만명선， 명선， 

호상통보， 군축정형 금지하며， 更홈올 있다. 하고 

조선반도에서 

내용으로 

마드「 나2. -1..!.., 

검증실시동올 

非核地帶로 조선반도를 철수안으로서는 외국무력의 我

이후의 군축과 것이다. 한다는 공동노력을 위해서 수
 
’ 철

 
圍軍隊의 평 그 

군비통제와 배치하고， 감시군올 中立國DMZ내에 조치로서 위한 화보장올 군
 

내용이다. 운영한다는 구성 北南軍事共同委員會를 위해 해결올 분쟁문제 사상 

유지하면서， 우위를 대남 군사력 북한이 軍備統制方案은 옳日成型 한마디로 

지키면서 고지를 유리한 북한이 철수하고. 외국무력올 실시하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군비통제룹 

남북한 單備統制方案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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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토롱， 합의를 거쳐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결른적으로 Reagan型이나 Gorbachev型은 상호합의없이 단독으로 보다 적극 

적으로 單備統制/單縮톨拖률 위해서 노력합 수 있는 案이라면， 盧泰愚型이나 

옳日成型은 상호합의률 전체로 하는 案이라고 할 수 있다. 

IV. 韓半島 量購鏡휩l方法 類型別 츰~~寶 

이상에서 제시한 4가지 軍爛鏡휴검j方홉들율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까? 즉，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여야만 할것인가? 

훌훌半島에서 군비통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은 우선 韓半島에 

갈둥이나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平和裝置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유 

형들은 韓半島 평화장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 有無에 대해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들은 韓半島 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부룹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또한 각 類型들은 국내외적으로 어떤 지지룹 얻을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군비통제방안은 실제보 

實施可能性이 있는 방안인지 전혀 실시가 불가능한 방안인지도 분석평가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반도에 객용합 수 있는 4가지 군비동제 방안에 대 

해 @ 한반도 평화장치에의 寄與度 여부，@ 한반도 통일달성에의 기여도 

여부， @ 국제적 인 興論支持度，@ 국내여론 지지도，@ 실제실시 가능성 

여부 둥 5가지 기준에 입각 평가하고자 한다. 

1. 훌훌半륙 平和훌훌置에 대한 홉與度 

Reagan型 .빼훌혐j方훌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과 본래의 속성만율 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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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반도 平和裝置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정치의 객관적 현실은 어디까 

지나 힘과 힘의 대결이며， 특히 지급까지 공산주의자들의 速成중에 하나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힘이 약합때는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는 속성이 있으며 

명확니 동족애니 하는 많은 멋있는 단어들올 고도의 政治心理戰을 위한 수 

사로셔 사용한 역사척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韓國이 경제력 우위 확보라 

는 유리한 고지를 충볼히 활용， 힘올 바탕으로， 오직 실력으로 北韓의 대 

남적확의의를 무산시키는 것이다. 

共흩主훌훌者들을 최종 항복케 하는 것은 오직 힘 밖에 없다. 동독의 공산주 

의자들이 서독의 강한 국력 앞에 략
협
 

무
 

꿇었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선 

진자본주의국가들의 강한 국력앞에 결국 。
늘
 

릎
 

무
 

그그L 。
i!ts "C 셈이다. 北韓으보 하 

여금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대납적화 의지를 포기케 하기 위하여 가상 

절실하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韓國이 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추호도 동요됨이 

없어 北韓 스스로 그 *化意志、를 포기케 하는 일이다. 韓國은 北韓이 끝 

내 -대남적화 전략전술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북한의 財力이 철저히 소모 

되도록 강한 군비경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北韓이 南北韓 국력을 비교할 경우 도저히 그들의 도전의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합으로서 北韓의 적 화획 책 을 무산시 키 는 Reagan型 軍備統制는 

韓半島 平和裝置 마련에 실질척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北韓이 지나치게 좌절하여 오히려 전쟁을 도발케되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했爭올 해보았자 國力 및 戰力面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주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本 案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장치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Gorbachev型 軍簡統뿜j方案의 경우 남북한 어느 쪽이든 먼저 군축올 실시 

할 가능성올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먼저 자진하여 宣빼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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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든 실제 군축율 위합이든 군축율 실시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北韓이 자진하여 먼저 軍縮을 실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그 목적이 어디 있둔 간에 만약 

北韓이 먼저 자진하여 軍縮올 실시한다면 그것에 상웅하여 남한이 성의를 

표시하는 軍縮을 실시하고 다시 이에 상웅하는 군축을 실시하며 이러한 서 

로의 相應現象이 증폭되어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평화를 열망하면서 군축올 

실시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한반도 평화장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기대는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따과서 北韓이 자진하여 먼저 군축실시를 기대하기 보다 韓園이 아량올 

갖고 일방적으로 먼저 군축실시를 해 보는 것이 결국 韓半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Go 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이 라고 할 수 있다. 南韓의 일방적인 군 

축실시에 대하여 북한이 신뢰성을 갖고서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면서 실질적 

인 군축옳 실시할 경우 韓半島 平和裝置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 

나 韓園의 일방적인 군축실시에 대하여 北韓이 전혀 도외시하거나 상응하는 

노력올 보이지 않올 경우 韓半島 平和裝置에 하등 기여할 수가 없다. 

만약 韓園의 일방적인 군축실시를 北韓이 北韓자체의 군사력 우위 확보룹 

위한 好機로 해석하고， 대남 무력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획책한다면 한반 

도 평화장치라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파괴에 더욱 기여할 한반도 軍備統뽑Ij方 

案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일방이 단행하는 軍縮行뚫를 상대방이 이느 

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느냐의 여부가 한반 

도 平和裝置에 기여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내용이다. 

11泰愚型 軍簡統制方훌은 남북한 사이에 정치적 · 군사척인 신뢰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합의가 남북한 사이에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질 

경우 한반도 平和裝置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本 單簡統制案이 실칠적으 

로 한반도 平和裝置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北韓이 추구해오고 있는 대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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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용일 의지/대남척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대전제조건이며， 北韓의 대남 

척화외지 포기 없이는 본 군축안은 한반도 평화장치에 기여할 수 없다. 

만일. 北뼈이 버진실된 태도로서 임하는 정치적 • 군사척 신뢰구축 합의를 진 

실된 것으로 오판， 실제로 一方만 군축율 실시하는 경우 본 군비룡제방안 

은 한반도 평화장치에 기여는 커녕 오히려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다. 

本 軍備統制方案이 한반도 평화장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대전제조 

건은 北韓이 진실된 태도를 갖고서 정치적·군사적 信賴構藥에 입하는 일이 

다. 

옳日成型 軍備鏡힘j方훌은 한마디로 실제 훌實性율 갖고 실천되기를 원하는 

案이라면 한반도 平和裝置에 기여할 수 있다. 즉， 北韓이 진정으로 대남적 

화전략전숨을 포기하고， 진정한 동족화합 통일을 목표로 本 案을 제시한다 

면 本 案은 한반도 平和裝置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제 l 

차 南北高位級會談時 북한이 표출시키고 있는 각종 제의들， 북한대표들， 수 

행원들， 기자들이 서울에 입경하여 활동하는 樣態를 볼때 北韓은 아직 추 

호도 對南*化意숍、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들올 추진하고 있음올 목격할 수 있었다. 에룹 들면， 우선 

회담의제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그러하다. 

北韓이 제의하고 있는 會談의 3原則 中 @項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거 

나 회담의 진전에 저촉되는 일올 하지 않는다”는 項올 北韓 스스로가 제 

의하면서， 동시에 정치 군사적 긴급문제로서 @項에 “문익환， 임수경 등 

방북인사 석방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대표들은 방북구속자에게 선물까지 전 

달토록 주고 갔다. 방북구속자 문제를 거론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제의하 

고 있는 회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저촉되는 일임은 

북한 스스로가 더 잘 알면서도 햄南心理戰 차원에서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 

고， 그들의 면회를 요구했던 것이다. 즉， 북한이 의도한 목적은 남한에서 

- 131 -



활약하고 있는 觀北훌命빼爭者， 그 중에서 특히 옳日成의 품안에 안겨본 

소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반파쇼 애국투사’들은 北韓이 救世主 노릇올 하 

면서 끝까지 구하여 준다는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합으 

로써 남한내에 있는 共흩化顧覆혐力， 옳日成 第拜者들에게 더 한충 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방북 구속자 석방문제룹 거론할수록 北은 A遭主옳 

者로서 이미지가 부각되고， 남한은 인권올 탄압하고 통일열망자들을 구속한 

다는 이미지가 부각됩올 北韓은 계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는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平和裝置를 걱정하고， 통일문제를 열망하면서 어떻 

게 해서라도 동족화합의 방안율 모색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 대남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南北高位級會談올 그 수단으보서 최대로 환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북구속자 석방제의문제 뿐 아니라 한국총리룹· 끝내 “총리”로서 

정식으로 호칭하지 않는 문제， 한국의 UN單獨加入 저지괄 정치 · 군사적 낀 

급문제로 취급하려고 하는 북한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유일정동성을 브유하 

고 있는 정부는 어디까지나 북한이며， 美 식민풍치에서 해땅되지 못하고 

있는 소위 남조선올 해방해야 한다』는 소위 북한의 대남적화동일 논리룹·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北韓이 이와같이 대남적화의지를 포기치 않고 있는 한 本 金日}파型 댄備 

統制方案은 한반도 통일장치에 하둥 기여할 수 없고， 오히려 또다른 제 2한 

국전쟁 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군비통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聊半.릎 統-에 대한 寄與度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 

기적으로는 남북한 대결상태룹- 벗어나지 못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불 때 결 

국 北韓이 실질적인 軍備統制/軍縮에 임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통일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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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통일율 하되 북한에서 획책하고 있는 공산화홍일이 아니고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만일 북한이 

군비경쟁올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대결하는 경우 한반도 통일은 그만큼 늦 

어짚 수 밖에 없다. 통일후 수많은 죽음과 잔인한 범죄문화 창출이 담보 

되는 공산화통일보다는 인간이 존엄성이 지켜지는 자유민주 자본주의체제 수 

호가 보장되는 자유민주화홍일이 확실히 보장되기를 원한다면 Reagan型 軍備

統制方案올 적용할 수도 있다.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은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군축에 

대해 北韓이 어떻게 반웅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韓國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군축에 대해 北韓

에서 상웅하게 성의를 보이면서 實質的인 軍縮을 실시하는 경우 남북한 통 

일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 일땅적으로 실시하는 군축실시둡 

北韓에서 친실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韓國 국민들에게 군축실시의 많定專첼· 

化를 국민의 가치관으로 확산되도록 실천하고， 한국만이 계속해서 군축실시 

룹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면 한국측은 결국 일방적인 군축실시뜰 포기하 

면서， 오히려 군비경쟁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本 軍備統

制方案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없는 군비통제 방안이 펼 것이다. 

盧泰愚型 軍備統制方案은 북한의 진실성 여부，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合

훌、 및 實짧여부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 여부를 결정한다.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협정 체결， 정치 · 군사적 신뢰구축 형성， 실질적인 남북한 사이 

에 군비감축 둥올 내용으로 하고있는 본 군비통제땅안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基本 前題條件은 북한의 대남적화의지의 포기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남적 

화의지룹 포기 하고 본 군비통제 방안이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 한반도 풍일에 

기여함은 두 말할 훨요도 없다. 

그러나 만일 北韓이 척화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數聊的인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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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척 • 군사척 신뢰구축 합의사항들에 동의하고， 남한은 그러한 기만적인 

태도톨 진실된 것으로 짧뻐IJ ， 싫제로 군촉살시률 단행하는 경우 본 군버룡 

제방안은 북한의 공산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옳日成型 軍備統뽑j方案은 훨南iffi化意높、 및 그 戰略戰術을 진정으로 포기할 

경우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추호도 대남적 

화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군비통제방안올 실천하려고 합은 결국 

훨南j암化統一율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 外 별다른 의미가 없 

다. 훗 • 北韓間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불가침선언，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 

무력감축， 외국무력 철수 동 제반사항들올 북한이 대남적화몽일올 포기한다 

는 전제하에 다루어질 문제이며， 이러한 전제가 없는 한 북한의 공산화통 

일에 지대하게 기여할 수 있는 군비통제 방안일 뿐이다. 

3. 園際興論 支持度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의 실제 목척은 군비축소를 위한 限時的인 군비경쟁 

일지라도 군비축소가 아닌 군비경쟁이기에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상， 공산주의자둡은 결국 힘으로 밖에 

다스랄 수 없다는 점올 정확히 弘報할 경우 국제적인 여론이 그렇게 부정 

척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올 것이다. 군비증강을 하되 증강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남북군비통제 회담올 중단하는 형식이 실질 적 

으로 Reagan型 軍備統制方좋의 실시를 의미할 수도 있다. 대화와 교류룹

위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올 다한 후라면 韓園이 설사 

Reagan型 單爛統制方훌융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실시하더라도 국제적인 여콘은 

비판척이지만은 않율 것이다. 

Gorbachev型 單뼈統制方案은 한마디로 적극척인 국제적 지지블 얻올 것이 

다.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일방적인 군축실시는 평화에호， 평화지향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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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받으면서 국제객인 지지를 획득합 것이다. 그러나 잘봇 오해하면 실제 

훌縮톨拖를 위함이 아니고 국체적인 전시효과를 위합이라고 비판받올 수도 

있다. 

흩훌 .. 훨 훌빠統뿜j方훌올 일총외 유럽식 군촉모웰록서 정진척이고 단계척인 

방안으로 실제 .縮율 실시키 위한 합리척인 방안으로서 명가받율 수 있율 

것이다. 그러나 정치 • 군사척 신뢰구축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北韓과 협상올 통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 

할 경우， 本 方案도 실제로 군축실시를 위합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비판 

받율 가능성도 있다. 특히 北韓의 軍備統制問題에서 제일 관심사항인 주한 

미군 철수문제를 한미간의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는 본 軍備統制方案은 국제 

적인 여론면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올 수 있다. 

먼저 軍縮부터 실시화고 상호신뢰구축올 조성하자는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

은 世界軍縮史의 경험올 참고로 분석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받기는 어 

렵다. 신뢰조성없이 군축실시란 실제 非現實的이기 때문이다. 본 軍備統制方

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제의내용들이 실제로 軍縮實施를 위합이고， 민족 

화합， 평화통일올 위합이라면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올 수도 있다. 

4. 園內훌훌훌훌 支持度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에 대해서 한국내에 있는 뿜守勢力， 自由民主體뽑Ij 

守홉信念 소지자， 공산주의자들의 속성 및 그들의 전략 • 전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랍들은 적극척으로 지지할 것이다. 한편， 한국내에 있는 共

흩化 顧覆勢力. 훌훌b홉훌훌生， 左훌훌혐力들은 대단히 비판적일 것이다. 그들은 

비록 限時的이지만 군비경쟁으로 몰아치는 남한의 정책에 대해 전쟁지향적이 

라고 맹비난옳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교류 및 

긴장완확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결상태로 전개됨에 대해서 불안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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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Gorbachev型 軍빼統制方훌에 대해 국내의 保守혐力， 自由民主빼뿜j 守護勢力

은 한마디로 한국측의 일방척인 군비촉소에 대해서 불안감 표출 및 비판적 

인 자세를 표훌할 것이다. 한편， 국내의 빼制훌抗勢力， t훌制l훌覆혐力， 훌훌b 

톰훌훌生， 左훌훌力 둥은 훌훌園측의 일방척인 감축에 대해 적극척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南韓의 일방척인 軍縮에 대해 향후 군사력은 

펼요없고 마치 남북한 사이에는 진정한 평화가 온 것으로 착각하고 지나치 

게 통일의 환상에 젖올 가능성이 있다. 

盧泰鳳型 軍備統制方훌에 대해 남한내의 保守主훌者， 自由民主體制 守護信

念 소지자， 共흩主훌者들의 속성올 분명히 알고 있는 국민들은 本 方案이 

실질척으로 실시되기 위하여는 남북한 사이에 확고한 정치적 • 군사적 신뢰구 

축이 기본 전제조건인데， 北韓이 이러한 기본 전제조건을 쉽게 합의하지 

않든가 혹은 합의하더라도 그것이 위장척일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낄 것이며， 

실제 실천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한편 轉

園내의 體制활抗勢力， 共흩化 顧覆勢力들은 北韓이 제시하는 金日成型 電備

統制方案올 지지하면서， 韓國에서 제의하는 盧泰愚型 軍備統制方案에 대해서 

는 각종 문제정올 지적하면서 北韓案올 수용할 것올 요구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가운데， 걸콘 

척으로 한반도 평화장치에 기여하고， 교류 및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옳日成型 軍備統뿜j方案에 대해 남한내의 傑守勢力， 自由民主體制 守護勢力，

共흩主훌훌者들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랍들은 北韓이 주장하는 先軍縮

톨現 後信빼쩨훌훌주장을 북한의 대남척확통일을 위한 하나의 위장책략으로 인 

식하면서 수용하기를 객극 거부할 것이다. 한편 남한내의 體制抱抗흉흉力， 共

흩化 順覆勢力들은 北韓의 포괄적이고 급진척인 군축제의올 척극적으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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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랍률도 잘 속성이 무엇인지 공산주의자돌의 것이다. 환명할 내지 

때 사실 

모르는 

실시한다는 軍縮올 우선 군촉안율 포팔척인 굽진객이고 北뼈의 그 

체계적이며， 조직척이고， 北韓의 국민들은 일반 있다. 가능성이 지지합 문에 

군대를 줄인 그저 대해 군비통제방안에 제시하는 일환책으로 대남척화통일의 

하 문제냐 무엇이 것이지 되는 줄이면 군사력을 환영하면서 사실만옳 다는 

있다. 가능성도 지지할 

可能性

갖고서 

.j훨 

짧훌훌율 

를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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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에 있어서 대북정책에 추진하고 북방정책올 軍爛統制方案은 Reagan型

5 

頂上會삼고 목표로 개혁 • 개방을 북한의 그리고 화해를 교류， 대결보다는 

있는 모색하고 길올 통일의 통해 정상회담올 갈망하며， 성사되기를 談이 

현재 그러나 軍備統制方案이다. 힘든 수용하기 는
 

부
 

l 정
 

제6공확국 한국의 진 

가능성， 교류협력의 남북한간 결렬되고， 철저히 고위급회담이 있는 행되고 

軍備統制方Reahgan型제 6공화국도 경우 사라질 완전히 가능성이 정상회담의 

기 거의 회박하며 극히 가능성은 그러나 있다. 가능성이 채태할 案올 그 

가능성이다. 힘든 대하기 

共흩 

대남적 

않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노력하지 

북한 

고
 빼

 ’ 
결
 

며
 

해
 

되
 

내에 단시간 통일문제를 남북한 만일 

다스려야 힘으로 어디까지나 主훌훌者들은 

경우， 볼 분석해 인식하에 있다는 0)- -:-J í:8-1.!.. 포기하지 주호도 의지를 화통일 

경우， 고찰할 입장에서 절대수호라는 자유민주체제 평화와 한국사회의 그리고 

방안이다. 불만한 채택해 남한입장에서 方案은 本

구체 위해 신뢰구축율 실제로 사이에 남북한 軍簡統制方쫓은 Gorbachev型

합의도 여하한 위한 군축실시를 아니라 않율 이루어지지 합의가 척인 

위해 마련율 구
 

파
 

톨
 

어떤 군축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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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 불 수 있는 방안이나 실제로 실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방안이다. 

왜냐하면 신뢰구촉없이 한국이 일방척으로 감축율 하려고 할 때 한국내의 

自由民主빼制 守훌홉力. 그리고 훌部의 강한 반발율 예상하지 않올 수 없 

다. 한국내외 保守횟力 및 훌都는 신뢰구축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일방 

척으로 군축율 단행한다는 것은 Gorbachev型 軍備缺制方案이 내포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보다는 우선 利敵行끓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盧泰愚型 軍備統없j方案의 경우 우선 북한과 합의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북한이 先軍縮 後홈빼構藥 주장 및 대남척화의지를 끝내 포 

기하지 않는 금번 고위급 제 l차 서울회담에서 제시한 소위 “정치적 대걸상 

태 해소방안’17)둥 諸 제의들올 고수하는 한 남북한간에 本 案의 내용대로 

합의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합의를 보기 위하여 北韓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반 쩨의사항들율 수용하면 그것은 이미 盧泰愚型 軍.備統制

方案은 아니다 

특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내용을 고집하고 있는 

한， 이러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 本 案이 한반도 軍備統制方案으로서 북 

한파 구체적인 합의를 보고， 실제 실천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결론 

척으로 북한이 대남척화홍일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본 軍備

統휩l方案이 실시되기는 힘들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옳日成型 單뼈統制方案은 정치적， 군사적인 신뢰구축 없이 포 

괄척이고 급진적인 軍縮부터 하자는 내용에 대해 남한측은 쉽게 수용할 수 

없율 것이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경험， 그 이후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객화기도 둥으로 北韓에 대해 불신의 度가 높율대로 높은 남 

한측은 신뢰구축 없이 軍縮부터 실시하자는 北韓의 제의를 대남척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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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톨圖이 공산화홍일이 되어도 좋다는 천제하에 모든 것옳 다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천환하지 않는 한 本 方案은 한국에 수용되기 힘플 것이며， 실제 

실시 가능성은 회박합 것이다. 

지픔까지 4가지 유형의 한반도에서 척용 가능성 이 있는 軍爛統뽑j 유형옳 

5가지 기훈 - 훌훌뿌훌 쭈和裝置에 대한 기여도， 韓半島 統一에 대한 기여 

도， 홈際興꿇 支持度， 圍內興훌훌 지지도， 實際 實施可能性-에 의해 分析해 

보았다. 

여기셔 가장 충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北韓의 훨南未化意志、의 포기 여하 

문제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軍備統制方案들은 @ 北韓이 대 남적 화목 

표를 고수할 경우，@ 北韓이 대남적화목표를 포기할 경우 두가지로 나누 

어서 생각해야만 한다. 이 두가지 경우를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분석한 내 

용을 요약해 보면〈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이 대남적화목표를 즉 한국에 대 

해 공산화통일올 목표로 삼고 현재와 같이 부단히 노력하는 한 한국측 입 

장에서는 Gorbchev型， 盧泰愚型， 金日成型 3가지 軍備統制方훌들은 실시될 

수가 없는 방안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 공산화통일도 수용하겠다는 

자세 일 경우에는 어느 방안이든 하둥 문제될 것이 없다. 北韓이 끝내 대 

남척화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자유자본민주체제를 수호하고 공 

산화통일올 거부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에는 Reagan型 軍輔鏡制方案이 실제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만일， 북한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대남적화통일목표를 실제로 포기하고， 

이에 님 o ..;..1 L
Tτ 。rc

수가 없다.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면 Reagan型 군비통제방안은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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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l半.톨 •• 흙뻐l 햄훨j別 뿜슴IJL4I 

0: 긍정척 (1) L : 중간(0) x: 부정척 ( -1) 

北빠이 훨南j한化目 j톨톨 고수할 경우 北빼이 활빼홈i한化目 J훌톨 포기할 경우 

한 한 국 국 살 한 한 국 국 실 

훔F 반기 반 제 내 쩨 종 홉뿌 반기 반 제 내 져l 종 

여 여 실 ’ 여 여 설 도 도 도 도 

I 여 톰 른 른 시 I 여 통 론 른 시 

명 일 명 일 

I톨빼 화도 기 지 지 가 軍備 화도 기 지 지 가 

統휩j훌 장 여 지 지 3 l-- 합 統뿜j훌 장 여 지 지 L。- 합 

치 도 도 도 성 치 도 도 도 성 

Reagan 훨 O O A A O 3 Reagan 型 × × × × A =il 
Gorbachev훨 x × O A × -2 Gorbachey효과 O O O A O 4 

흩훌~ .. 훨 A 4 A A x a훌훌훌k 훨 O O A ιi O 31 
옳日成 型 x X A A × -3 金日成 型 O O ιi ιi 4 21 

다른 말로 표현하면， 北韓이 실제로 대남적화의지를 포기하고 민쪽의 화 

합통일올 원한다면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을 제외한 다른 3가지 유형 

Go rbachev型， 盧泰愚型， 金日成型 - 어느 것이나 한반도 군비통제방안으로 

션태하더라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南韓이 솔선하여 먼저 실제 軍

縮율 실시하는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은 國內外的으로 강한 지지획득은 

물론 한반도 명화장치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업달성올 가속화시 

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韓半島에서 어떤 유형의 군비통제유형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가，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군비통제를 위한 어떤 합의점올 찾아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모든 문제의 결정은 北韓이 진정으로 對南亦化戰

略厭術올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북한이 대남척화전략전술올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 남북이 제외하고 있는 

盧泰愚型 軍備統制方案도， 옳 日 成型 軍爛統制方案도 별 의 미 가 없올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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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論

빼半훌 軍爛範뿜j問題는 지듬 남북한은 그 구체적인 軍爛統制方案들을 제의 

하면서 본격척인 회담울 시작하고 있고， 세계적인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 韓半島 軍簡統制問題를 고려활 時 남북한이 상호합의하여서 실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호합의없이 단독으로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선 信빼홉藥 後에 單縮옵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軍縮율 실시한 後에 信

빼構훌훌율 합 것인가 하는 두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이러한 두가지 고려요 

소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 한반도에는 4가지 軍備統制類型올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北韓이 군비통제/군축실시에 있어 지금까지처럼 계속 정치적인 선전 

거 리로만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군축의 의사가 없올 경우， 韓國은 北韓이 

진실된 軍縮實施의 의지를 갖고서 협상에 임하거나， 실제 합의된 사항들 

혹은 합의에 관계없이 실제로 군축올 실시할 때까지 限時的으로 軍備鏡爭올 

실시하는， 즉 북한의 진실된 군축실시 차드를 받아낼 때까지 군비경쟁으로 

몰고가는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이 있다. 本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은 북한 

이 대남적화의지를 끝내 고수할 때는 - 한반도 평화장치， 한반도 통일에 실 

질적으보 기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韓國이 국력/경제력의 우세라는 유리 

한 카드룹 갖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現‘寶的인 한반도 군비통제방 

안이다. 그러나 北韓이 진실로 대남적화의지를 포기할 경우에는 本 方案은 

한반도 평화장치， 통일에도 기여할 수 없는 실제로 한반도에 적용하기 어 

려운 군비통제방안이다. 

둘째， 한국이 南北韓 합의에 관계없이 일방척으로 군축실시률 단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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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환 相H톨推률로서 북한이 궁축율 실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호신뢰가 

구혹되어 상용조치 t톨뼈推톨가 야기되어 실질쩍인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시케 

하는 Gorbachev型 I톨빼範휩j方훌이 다. 

本 方훌은 북한이 대남척화의지를 끝까지 고수합 경우 국내외적인 여론은 

명화지향척이고， 세계사외 흐름에 부합되는 군비용제방안이라고 지지률 받율 

지 모르나 실질척으로는 실천되어질 가능성이 없으며， 빠半島 平和에도， 하 

동 기여할 수 없는 방안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척화의지 

를 빼훌하는 청우에는 本 單備統制方훌은 가장 적합한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으로서 명가되어질 수 있다. 

셋째， 우션 南北훌훌 사이에 정치척， 군사적 신뢰구축을 형성하고 이꾀한 

신뢰구축의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군비를 감축하자는 방안， 현재 남한이 

제의하고 있는 盧泰愚型 軍備統制方案이다. 本 方案은 북한이 끝까지 대납 

척화의지롤 고수하면서 한반도를 공산화통일올 하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한반도에 적용되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우선 協商過程에서 남북한이 

합의를 보기가 어렵고 얼사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공산화통일올 

원하지 않는 한 실제로 실천되어지기가 어려운 방안이다. 

그러나 北韓이 대남척화의지를 실제로 포기하는 한 本 軍備統制方뚫은 한 

반도 롱일에도 명화장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절적으로 한반도에 適

用可族한 군비 통제 방안이 다. 

마지막으로， 南北韓間에 우선 군축올 실시하고 그리고 신뢰구축올 형성하 

급진척이고 포괄척인 방안이 북한이 제의하고 있는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이 

다. 

本 方훌은 북한의 속성，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올 찰 모르는 사랍뜰은 어 

느 정도 지지를 합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척화의지룹 고 

수하면서 本 方훌율 제시할 경우 이것은 한국올 共흩化하기 위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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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기에 공산화륭얼율 반대하는 한국에 의해 절대로 수용되어질 수 없는 

방안이다. 만약에 북한이 대남척확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남한이 그 

대로 本 方案옳 수용한다면 그것은 韓圖이 공산화통일이 되어도 좋다는 것 

율 전제로 활 경우에 限해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만약 北韓이 진정으 

로 활뼈~化意훈、훌 포기하고 민족화합풍일옳 원하는 차원에서 本 方훌옳 제 

시한다면 本 方훌도 한반도 군비롱제방안으로 실천할 수도 있다. 북한이 

진갱으로 대남객화의지룰 포기하는 경우에는 本 方案은 한반도 평화장치에도， 

그리고 한반도 풍일에도 기여 할 수도 있는 방안이 다. 

韓半島에 척용되어질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군비통제방안들올 분석평가한 

繼結꿇은 어떤 유형의 군비통제방안이 한반도에 적용되어질 수 있으며， 실 

제로 실천되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가장 核心的인 과제는 

北韓이 빽南充化意志、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의해 결정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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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훌훌 〈註〉

1. 南北뼈 훌훌률이 한반도 군촉문제률 놓고 공개 혹온 비공개척으로 국 

제척인 학술토론회률 가진 것은 1990년 접어들면서 3번이나 된다. 

그 첫번째 모임이 1990. 5. 17 - 19 미국 Washington D.C. 소재 

Inst i tute for Sino- Soviet Studies(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 ty) 에서， 

그 두번째 가 1990. 7. 5 - 8 쫓 Stanford대 학 국제 안보 • 군비 통제 

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에서， 그 세번째는 1990. 8. 2 - 5 오사까 경제 

법과대학 아세아연구소 •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주최 제 3차 朝蘇學 국 

제학술토론대회 둥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학술회의는 향후 더욱 더 

빈번히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2. 그 동안 南北韓 當局이 한반도 군축문체에 대해서 표현한 관심을 정 

리해보면 우선 남한의 경우 @ 국방부 [배달민족 軍縮案] 마련(1985. 

6. 20) , @ 전두환대통령 “실천적인 軍縮案 연구” 지시 (1985. 9. ), @ 

합참의장 직속으로 軍備統制室 창설 (1989. 1. 16) , @ 외무부장관 청와 

대 업무보고時， 대북군비통제문제 언급 (1990. 3. 5) , CD 국무총리 주 

재 남북관계 대책회의， 남북한 정치 · 군사적 대결상황의 능동대처 입장 

에서 남북한간 군비통제문제 前向的 검토 방침 (1990. 5. 3) , ~ 안보 

정책실무대책안회의， 북한의 [朝蘇半島 平和를 위한 軍縮案] 적극 검토 

(1990. 6. 7) , (j) 국무총리， 군비통제문제 철저 대비 지시 (1990. 6. 

11) 둥이다. 

한편， 북한은 @ 김일성 신년사를 이용 朝 · 美평화협정 체걸， \....-1- t::f 
l:i~ 

불가침선언 채택 주장(1986. 1. 1) , @ 조션인민최고사령부 “남조선 • 

미국 • 북조선 군사당국자 회담 제의(1986. 6. 17) , @ 조선반도 비핵지 

대화 · 평화지대 창설 제의 (1986. 6 .. 23)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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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園的 軍縮協商] 제의 관련 성명 (1987. 7. 23) , CD 북한 최고인민회 

의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션언 (案)" 제의 (1988. 7. 20) , QD 중앙인민 

위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990. 5. 

31) 둥이 다. 

1990. 6. 26국회 本홈훨훌에서 한국의 이상훈 국방부장관은 ‘군축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남북대화의 핵심의제로 둥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 

급하면서 군축관련 政策들올 개발하기 위한 特別쫓員슐를 셜치해 놓았 

다고 언급했음. 

한반도 군축문제에 관련 국내학자들이 발표한 

편， 1990년 6월말 현재 약 35편이 되고 있음. 

으
 」

글
 

1989년에 약 50 

3. Herman Kahn, On Thermonuclear War , 2nd ed.. New York The Free Press. 

1960. p. 226-227. 

4. 군축의 종류는 무엇올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종류로 분류활 

수가 있다. 군비의 量이냐 質이냐에 따라서 量的軍備縮小(병력 01 디 
Ã 

기의 數를 줄이는 것) • 質的軍備縮小(戰力의 質올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것) • 군축을 실시하는 대상국에 따라서 一方的 軍縮(다른 나라와 영시 

적 또는 묵시적 합의 없이 한 국가가 단독으로 행하는 군축) • 雙務

的 軍縮(二個園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각각의 군비를 줄여나가는 것) • 

多變的 軍縮(二個園 이상이 合意에 의해 군축올 실시하는 것) 동 여 

러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5. 유럽型 군비통제 모텔은 @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를 창설하고 미국 • 

캐나다 포함한 유럽 35개국이 1975년 『헬싱키 협약j올 체결 정치， 경 

제， 사회， 안보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체척으로 망라 실천하 

는 정치적 신뢰구축 조성. cì> 1986년 『스톡홀롬 협약j 체결에 의해 

군사척 신뢰구축 조성，@ 군사력 감축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모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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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6. 安秉俊， “北韓 훌縮提훌의 內容파 問題짧’ (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군 

비 통제 의 방향 세 미 나 발표논문， 1990. 8. 31) , p.6. 

7. 북한 초선노동당의 강령은 1946. 8. 에 채태된 것이 제4차 당대회(1961. 

9. ). 제5차 당대회(1970. 11. ), 제6차 당대회 (1980. 10.) 를 통해 거듭 

수정된 것이며， 1974년 이후 북한사람돌의 필휴 필독서로 되어있는 당 

중앙위원회 발행「훌의 唯-뿔、想、體系確立의 10大原則」에서 前文은 “조선로 

동당의 당면목척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숭리를 쟁취 

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고， 최고목척은 전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함에 있 

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공산화를 궁극적 목표로 고수하고 있다. 

8. 일례로 1990. 8. 2-5 일본 오사까 경제법과대학 아세아 연구소 및 

중국 북경대학 조산문화연구소 주최 제 3차 조선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조 

선과학자협회 김철명 (“90년대 조선통일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 同協

會 박문회 (“조선의 자주척 평화통일올 위한 당면과제")， 군축 및 평 

화연구소 실장 리형철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 

둥이 발표한 논문들은 @ 북한의 대남적화를 위한 철저한 政治心理戰

내용， @ 남한 통일정책 비방，@ 북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선전， 

@ 변질시킨 역사적 사실과 현실의 왜곡， 국제적 선전동의 내용들올 

담고 있음. 

9. 1990. 8. 24 -8. 30 1주일간 155mi les휴전선 상에서 북한은 CD 남북한 

자유왕래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 제거，@ 국가보안법 페지，@ 주한 

미군 철수 옴
 

‘ 묵
 
) 주장하는 52， 419회 확성기를 통한 방송， 37 ， 377매 전 

단 살포 둥올 통해 대남적화 심리전을 전개 하였음. 

10. 남북고위급 제 1차 서옳회담時 북한대표들이 말한 내용들올 예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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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보면 북한이 여전히 대남척화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옳 앓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회담원칙 3개항 中 第@

項 “ 7.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홍일， 민족대단결)올 

재확인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그 숨은 뜻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自主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며， 平和統一은 무력통일이 아닌 남한내 

의 체제전꼭-세력/공산화 전복세력과 연계， 소위 『平和的 前途j어l 의해 

공산척화통일율， 그리고 민족대단결이란 諸훌命勢力 間의 단결을 의미하 

고 있음은 이미 북한연구 전문카들 사이에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럽에 

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의 조국통일 3大原則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北에서 온 기자들은 회담의 주체인 정부당국보다 재야 및 운동권에 

더 큰 관심올 표명하면서 全大協， 全民聯 羅擾時에 『한건 올렀다』고 

하면서 열심히 취재하는 둥 宣傳次元의 ff:務透行에 더욱 열성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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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김일성 주체사상율 소개하는 일， 남한에서 주체사상율 신봉하 

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諸提議들을 볼때 대 

남적화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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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훌 • 西和홈와 뼈力의 새로운 데땅트 시대를 맞이하여， 南 • 北韓은 각각 

굽격한 환경변확에 객용하며 새로이 뼈益율 정의하고 模索하기에 바뻗 상 

황에 놓여 있다. 지난 45년동안 거의 훨決과. 훌훌爭으로 일관하여 온 南 • 

北빼은 활內外 f톨境의 뺏化로 인하여 기존의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환 

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갱책율 수립하고 추구하여야 하는 홉홉와 도전에 

직변하여 있다. 

南 • 北韓의 政策뺏化 또는 빼操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 

제로 둥장하는 것은 쌍방간의 군사척 긴장올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40여년 동안 南北韓간에 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 

되어 옹 결과， 韓半島는 불행히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되고 전쟁의 위험 

이 상존하는 지역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만일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한 危機의 管理에 실패한다면， 한민족 

은 다시금 비극적인 파국옳 맞이할 수도 있다. 南北韓이 민족척 비극의 

채발올 방지하고 위기가 발생하였올 경우 이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安定시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객관척으로 파악하고 理解하며， 다양한 분야 

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올 꾸준히 - 기울이고， 진지한 協商올 통해 공통 

이익올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톡히， 軍훌的 훌張狀顧의 훌和는 우리모두의 생폰과 직결되는 중대사인 

동시에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실현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軍事

的 훌張과 대결상태를 방치한다면， 생존과 경제발전은 중대한 결합과 취약 

점율 지니며， 통일은 더육 생각하기 힘툴어진다. 

獨遭統一온， 南北훌훌이 우션척으로 군사적 긴장올 훌和하고， 인척 • 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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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流훌훌力의 폭율 넓히기 위한 노력율 배가시켜야 한다는 교훈율 우리에게 

주고 있다. 독일용일은 우리의 부러움과 찬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좌 

절감율 느끼게하며 우리 모두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기도 한다. 아무리 

변명율 해도 한민족은 화해와 협력보다는 對決과 경쟁에 치중해 있었다는 

것옳 부인하기 힘들다. 

本 輪文의 묵쩍은 우리의 가장 철박한 과제인 군사척 대결상태를 완화 

하거나 홉消하기 위해서 南 • 北韓이 그동안 어떠한 제안들올 제시하였오며， 

어떠한 환경하에서 어떠한 제의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왔었는가를 검토·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양측의 軍備統制提案들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南 • 北韓軍事흩談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數힘11 ， 문제점 및 시사점들을 발견 

하고자 한다. 

정권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南 · 北韓이 모두 합해 300여회의 군비통 

체제안올 했으나， 거의 선전적 또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으로 認知되거 

나 評톨되기가 일쑤여서， 협상올 통한 진전이나 해결은 기대하기가 어러웠 

었다. 北韓은 기회있올 때마다 美軍搬收와 남 · 북한의 군사력감축을 제의하 

곤 했는데， 이에 대하여 南韓은 최근까지 한반도 적화통일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한 제안으로 파악하며 무시하거나 桓否하는 반웅올 보여왔었다 1) 

그러나， 이제는 南 • 北韓의 대내외 상황이 크게 변하여， 쌍방모두가 과 

거보다는 유연한 입장율 보이고 있다. 북한이 과거처럼 즉각적인 주한미균 

철수나 남북한 군사력의 감축을 요구하지 않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남한도 軍備統뿜j를 더이상 금기시하져나 회피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과 마주앉아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로 전 

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單b홉훌훨制는 유럽의 경험에서 불 수 있듯이 

긴 세월이 필요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南 • 北韓처럼 오랜세월동안 

대결울 지속해온 경우에는 불신도가 높아 군비풍체협상이 어려울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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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유럽에서는 훨決파 熾力이 항상 함께 병존해 왔읍에도， 軍備統制가 

실효률 거두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임올 상기해 불 필요가 있다. 

南 • 北뼈의 單뼈統힘j훌 위한 접근방법은 명빽한 차이점율 보여준다. 北빠 

이 훌 •• 收와 남 • 북한의 군사력율 10만명 수준으로 파감하게 줄이는 방 

법율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데 비하여， 南韓은 ‘운용척 군비통제’인 긴장 

완확 및 신뢰구축올 중시하는 접근방법올 태해왔다 2) 군비통제현상에서 가 

장 어렵고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것은 군비축소이며， 다음이 신뢰구축방 

안(때MS or CSBMS) 이 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南 • 北韓의 제안율 보면， 북한은 곧바로 搬收와 減縮율 단행하 

는 정치 · 군사적 해결입장올 견지해 왔고， 남한은 남 · 북한간의 불신과 적 

대감올 감안하여 신뢰구축의 필요성올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입장차이와 

우선순위상의 차이는 지난 9월과 10월에 열렸던 2회의 南 • 北韓總、理會談에 

서 재확인 되었었다. 

南 · 北韓의 軍備統制 제안들을 비교분석하여 객관적 評慣를 내랄 수 있다 

면， 남 • 북한간의 軍事會談에서 입장차이를 줄이거나 타협점올 찾는데 기여 

할 수 있올 것이다. 양측제안의 評價룹 위해서는 휴전후 양측이 제시한 

軍備統制 또는 군비감축안들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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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lt韓의 軍購藏縮 提案

1. 休빠웰 . ~t.외 •• 훌훌훌 

北.용 휴천후 오놀날까지 일판되게 훗훌외 澈收률 요구하고 南 • 北韓

兵力울 10훌훌훌으로 감축할 것올 제안하여 왔다. 북한의 제안은 신뢰조성 

동의 중간단계률 거치지 않고 무력율 감축하자는 것으로서， 不信과 敵훨感 

이 팽배한 남 • 북한관계의 현실율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올 받 

고 있다. 충공군이 철수한 1958년 이후， 북한은 훗軍의 搬收를 강력히 

主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1954년의 제네바會議에서 最

近의 南 · 北韓 總理흩談에 이르기까지， 10만으로의 兵力減縮을 기회있올 때 

마다 쩨안하여 왔었다. 이러한 북한의 軍備統制에 對한 主張은 ‘運用的

훌備鏡혐j’ (Operational arms Control) 와 대조를 이루는 ‘構造的 軍備統制’에 

속하는 것이다. 

北훌훌의 전후 軍뼈減縮提案은 제네바회담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外相 南日

은 1954년 4월 27일 쩨네바에서 모든 외국군대는 6개월 이내에 조선영토 

에서 철수할 필요성이 있음올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그는 6월 15 

일의 수정안올 통하여 南 • 北韓이 l년올 넘지 않는 기간에 쌍방지역에 10 

만율 넘지 않는 쩨한된 군대를 배치할 것과， 전쟁상태의 점차적 해소 및 

쌍방군대의 2ft和時 태세천환올 위한 위원회를 셜립하고자 제안했다. 

이러한 구조척 單備統뽑j 提案과 더불어， 납 • 북한간의 친선도모를 조성하 

기 위하여 통상， 회계， 청산. 觀善交流， 인민의 이동자유， 문화 및 과학 

교류 둥의 ·경제 및 文化交流’를 발전시키고 수립하기 위하여 합의된 방 

안율 수행하는 ‘천조션 위원회’를 껄립할 것올 주장하였다 3) 제네바회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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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외 쩨안이 ‘구초객 훌빼統뽑j’와 ‘운용척 톨뼈統뿜j’롤 모두 다루고 있 

옵온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그 당시의 정치 • 군사척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치 • 선천객 의도가 질은 실현성이 회 박한 제안이었다고 흙륨할 수 있다. 

다옵 혜인 1955년 3월 11 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션언율 룡하여， 韓 • 

훗간의 군사조약옳 배척하고， 조션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옳 배제하 

며， 조션에서의 2ft和的 조건율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외국군대톨 조션지 

역으로부터 조속히 철수시키며， 南 e 北朝흙의 군대를 10만이하로 각각 축소 

합 것율 강력히 주장했다. 그 해 8월 15일 옳日成은 8.15 10주년 기념 

사에서， (1) 평화보장옳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고， '(2) 숲 外圖군대를 철 

수하며， (3) 南 • 北뼈간 무력불행사 협정율 練結하고， (4) 쌍방의 군대률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며， (5) 南 • 北韓 정당 •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것올 제안했다. 이어서， 북한외상은 11월 16일 제 10차 유 

엔총회에서의 韓園문제토의와 관련한 성명에서， 일체의 외국군대가 총선거 

이전에 동시 철수할 것， 조선의 긴장올 완화하기 위해 南 • 北韓의 병력올 

최저로 촉소할 것올 주장했다.‘) 
* 

1956년 4월 28일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발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올 

위하여’라는 宣言에도 군비와 관r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 

선언은， (1) 南北韓당국이 상대방에게 반대할 여하한 武力行使도 할 수 없 

으며， (2) 조선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를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할 의무를 

지며， (3) 군사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그것올 평화적 건컬에 돌리기 위하여 

南 • 北朝활의 군대를 최대한 축소하여야 하고， (4) 훌圍과 中圍훌勇軍율 포 

함한 모든 외국군대는 조선에서 철거하여야 하며， (5) 조션내정에 대한 외 

국인의 간섭올 불허하여야 하고， (6) 외국과의 군사동맹에 유인되어서는 안 

되며， ‘韓 • 훗相互防衝條約’과 기타 예속척 불평둥 조약은 · 폐기되어야 한다 

는 점둥율 강조했다. 

- 157 -



이와 더불어 동션언은 南·北障간의 부자연스러운 장벽의 제거와 남·북 

한 인민간외 상호접촉과 협상이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민간의 

상효황래， 편지교환， 그리고 경제 • 문화 • 과학 • 예술 • 체육교류를 통하여 南

北聊간의 연결율 강화하고 상호이해의 條件파 분위기를 조성할 것옳 촉구 

했다. 이률 위해서 北韓은 왕래하는 인사에 대한 신변의 안전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으며， 초선통일문제를 구체척으로 토의하기 위한， 南.

·北轉 국회 정부 혹은 사회단체 대표에 의하여 구성될 常設委員會를 조 

직합 것도 제안했다 5) 이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군비 

축소에 가장 큰 관심율 보였으며， 부차척으로 신뢰구축조치를 제시했고， 

이러한 군비통제 제안율 統一問題와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56년 11월 7일 북한의 最홈A民슐議가 南韓의 민의원파 사회인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평화척 통일올 위한 얼체의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南

·北韓군비축소회의 개최를 지지할 것과 휴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올 

위해 투쟁할 것올 촉구하였다. 비록 宣鷹性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미 

1956년에 북한이 軍備縮小會議를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57년에 와서도 北韓은 외국군의 철수와 남 • 북한 병력의 10만 수준 

감축올 거듭 주장했다. 옳日成은 1957년 9월 20일에 행한 최고인민회의 

제271 제 l차연설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南 · 北韓 병력올 각각 10만으 

로 축소할 것올 제의했다. 同年 12월 5일의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도， 그는 美軍의 철수와， 南 • 北韓 병력의 10만 또는 그 이하로의 축소， 

그리고 자유왕래， 郵便通信의 교환 및 각종물품의 교역올 제안했다 6) 

한편， 北韓은 1957년부터 5월 30일자 外相聲明올 통해， 南韓에 신무기를 

반입했다고 비난했으며， 1958년 2월 5일에도 미국과 남한이 신형무기를 반 

입하며 원자무기의 기지를 창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자무기 

반입에 대한 비난은 1959년 3월 4일 中園이 유엔참전국 정부에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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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철수률 11월에 자국군대가 

후 1950년대 

1958년 

주장했다. 한다고 철수해야 

중국은 륙히 나타녔는데， 서한에도 

병력감 남·북한 외국군철수， 이렇듯 

군대률 각자의 유엔측도 했으므로 

반기 

및 통신 자유왕래와 때로는 

초점은 

나타났으며， 

제안의 

반입급지동으로 

군비흉제 北훌훌의 

전개했다. 적극적으로 평화공세를 

있다. 알수 

1톰縮훌훌훌 

곁들였읍율 

~t훌훌의 

신형무기의 

제안까지 

1960年代

촉， 

흉상 

2 

통해， 

北韓은 

‘정당 · 사·회단체 · 대표자연석회의’공동성명올 

서신교환의 왕래 자유로운 

북한은 27일 4월 1960년 

非武위해 

0..1 
^ 

자유왕래를 북한은 

했다. 

7월 

제의를 

발생하자， 4.19혁명이 南훌훌에서 

樹立과 

남북인사의 주장했다. 

개방하자는 

南北經홉委員會 

19일에도 실현율 

，
F
·
r
i
g
i
ι
h
v
L
*
*
·
，
‘
‘

r

‘
‘
‘
‘
i
 ‘ 
.t” 

즉시철수와， 미군의 

자유로운 연설에서 

裝地帶를 

南·北韓총선 

조치로서 ‘파도적 없다면 

8.15경축대회 

받아들일 총선거를 

金日成은 14일 

제안하고， 

8월 1960년 

거 남 

수락할 제안들을 이러한 

~ 
끼-

제의했다. 실시하자고 聯좋P制’를 

실시를 

·北朝鷹의 
까、 

T 

요구하면서， 조직하자고 ‘經漸委員會’를 구성되는 대표로 실업계 없다면， 

南·北韓 교 분야에서의 든
 

모
 

t:: 
ô-과학·문화·예술·체육 

아울러 

왕래와 문화사절 

군대를 남·북한 철수와 즉시 

제의했다7) 

주한미군의 제의했고， 

이하로 

다시금 류를 

통일 점은 주목할 여기서 것올 축소할 그 
rr \.
二c.'C'10만 

점이 제의한 同時에 군축문제를 신뢰구축방안과 제기하면서， 

상식적으로는， 

먼저 문제를 

다. 해당하 군비통제에 運用的감안하며， 

다음으로 

긴장상태를 군사적 

먼저 신뢰구축방안옵 미 해당하는 군비통제에 構造的내놓고， 

南·北韓및 

L
-c-

군철수 제의 통일안을 연방제 끝으로 후에， 

- 159 -

논한 병력감촉올 

것이다. 좋았율 했어야 



4.19칙후 南빼의 혼란한 갱세는 북한으로 하여글 군혹 및 륭일문제외 

주도권율 장악하도륙 만돌었다. 11월 23일의 최고인민회의 제271 쩨 8~차회외 

에셔 획원핵 의장은 다시 한번 남북총선거나 聯웰制를 수락하거나， 여의치 

릇하면 정치문제와 무관한 經톰協力과 交流만이라도 실현하자고 제의했다. 

이 쩨안에는 상품교역율 위한 合同뼈그:흩훌훌所롤 만들어 긴밀한 연계를 맺 

고 各 都市에 공동시장옳 7ß 껄하도록 하차고 제안하고， 과학 • 문화 · 교육 • 

보건 · 의료분야에서 필요한 대책율 강구하며， 운수 • 체신분야에서 全園的인 

화물직속 대책율 마련하고， 서울 - 원산간과 신의주 - 부산간의 간이 직통여 

잭 열차를 운행하며， 남포·청진·흥남·인천·목포·군산항올 서로 개방해서 

빼 • 北빠간의 海上빼i훌훌*策율 강구하며， 南北韓의 자유록운 왕래와 교통은 

물륜 천신 • 천화의 개통올 위해 서울 - 평양간 직통전화를 개통하고 각종 

훨톨빼의 교환대책율 조급히 강구하자고 촉구했다. 아옳러 南 • 北韓 병력의 

10만 또는 그 이하로의 축소와 판문점이나 서옳 또는 평양에서 민족과제 

률 혜결하기 위한 屬商흩훌훌를 열자고 제안했다 8) 이러한 北韓제안에 대하 

여 張뼈총리는 11월 24일 공산측의 .대남원조 및 통일협상제의는 상투적인 

선천공세의 일환이며 政府로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으나t 4.19후에 

北빼뼈이 신뢰구축과 연관되는 정치 • 군사 • 경제분야의 폭넓은 제안올 했었 

다는 사실올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962년 6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최용건 위원장은 보고를- 위해 미군철수， 

南北빼 不可홉뚫約 체결 및 병력의 10만 이하로의 감축올 주장했다. 이어 

서. 1962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 l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 

서 김일성은 南北聯첼制실시와 더불어， 남북한의 ·武力不行使協定의 체결’과 

‘남북 병력율 각각 10만이내로 촉소’하자고 체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1963 

년 9월 8일 정천수립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재강조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2일자로 北韓이 제 18차 유엔총회에 보낸 ‘한국통일문제 해결에의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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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셔에셔도 되풀이 되었고， 12월 10일 최고인민회외 상임위원회 풍이 

남한에 보낸 호소문에도 그대로 반명되었다. 

확한이 1960 - 1963년기간에 훌.柳收와 더불어 不可톨홉定縮結 및 남 • 륙 

한 병력의 10만으로외 감축율 반확제안했댄 사실에 유의합 필요가 있다. 

4.19직후 南빠의 갱세는 혼란스럽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었으므로， 쟁 

권이 안정되고 제 1차 5개년계획울 조기완수한 北韓으로서는 척극척으로 남 

쪽에 접근혜 불 펼요성율 느꼈었율 것이다. 그러나， 5.16훌훌훌짧은 북한 

의 기대를 무산시켰고， 中 · 흙뼈爭의 심화와 쿠바사태 발생 및 北韓 • 薰聯

빼係의 악화가 북한지도충율 우려하게 만들었올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소련외 군사 • 경제원조가 중단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北韓이 불가첨협정과 

남·북한 병력의 10만 또는 그 이하로의 감축올 거듭 제의했었다는 사실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北韓의 經빠計훌j에 차질이 생기고 四大軍훌路繼올 

추구:했던 시기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과감한 軍縮提議를 했었다는 데에 

는 ‘공세적 방어’의 성격올 내포하고 있읍직하다. 

1960년대 後半期에는 남·북한관계가 너무 약화되어 군비통제를 생각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했다. 특히 1967년과 1968년 기간온 북한의 

활南 또는 훨훗 도발행위가 휴전후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다. 이 기간 휴 

전션의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툴율 살펴 보면， 1966년의 

37件에서 1967년에는 445件으로 증가하고 1968년에는 542件으로 더욱 중대 

되었으며， 南훌훌내에서의 도발사건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협악한 분위기는 데땅트가 열리기 시작한 1969년 중반에 가 

서야 진정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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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0年代 北를의 훌훌홉提훌 

1970년 6월 12얼 New York Times지는 닉슨행정부가 훌훌훌훌單 64 ， 000명중 

상당수훌륭 감촉할 것이라는 보도률 했고 7월 11일에는 정총리가 국회에서 

주한미군 64， 000명중 20， 000명이 감축될 것이라고 중언하기에 이르렀다. 이 

러한 변화률 맞아 北훌훌운 6월 22일자 정부비망륙윷 용해， 훗軍搬收후 南

‘· :ft템의 不可톨율 서약하는 .~1홉定올 체결하고 남 • 북한의 군대를 10만 

이하로 감축하는 조치률 논의활 용의가 있옵율 표명하고， 남 · 북한간의 경 

쩨 • 파학 • 문화 동의 交流와 협력율 위한 협상율 제안하기도 했다. 9월 

16일자 北韓外交部 성명도 남북연방제 실시와 相互減軍 및 不可홉被定練結 

율 다시픔 강조했다. 

1971년에 들어와서 훗團은 주한미군중 제7보병사단올 철수시켰고， 비무장 

지대의 평화척 이용율 거듭 제안하였었다. 이에 대해 7월 29일의 군사정 

전위 319차회의에서 :ft韓파 中圍은 미군 全훌며 병력의 철수， 핵무기 철 

거， 휴전선에 얼치된 기지철폐를 요구하고 나왔다. 1972년 l월 10일 金日

成은 요미우리신문 기자와의 회견에서， 정전협정의 남북사이의 平和協定으로 

의 천환파， 미군율 철거시킬 조건에서 남북한의 무력올 대폭 줄일 것올 

주장했다. 北韓으로서는 데땅트의 개막과 더불어 실현된 훗軍搬收에 고무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긍정객 변확가 계속되기를 바랬었을 것이다. 

1972년외 ‘7.4共同훌明’은 南 • 北轉이 데땅트시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척웅할 필요성율 인지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祖圍統一願則중에 

는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통일올 실현해야 한다는 정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공동성명은 불신제거 

와 이해 및 신뢰분위기 조성율 위 하여， (1) 상호 중상 • 비 방의 중지， (2) 

大小武力挑훌의 止빼， (3) 군사객 충돌의 방지， (4) 다양한 交流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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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쩍 남북척십자회담의 성공지핀， (6) 우발척 훌훌훌故외 미연방지와 

문제률의 신속해결율 위한 남북칙용전화의 가셜운용 둥과 같온 훈용척 군 

버룡체 제안돌율 포함하고 있다 10) 7.4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었더랴면， 오늘날의 南 • 北빼빼係는 크게 다른 모슐율 보여주고 있옳 

것이며， 굳벼용제면에서도 훨씬 진천되어 있율 것이다. 불행히도 북한온 

1973년 옳日成외 홈年톨훌가 보여주듯이 7.4공동성명율 勞Iba외 송리라고 주 

장했으며， .홉의 훨北不톰感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즉， 정치객 

계산과 불신이 장게 깥련 가운데， 7.4공동성명은 처읍부터 빛율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1973년 3월 14 - 16일의 南北調節委員會 제2차회의에서， 평양측은 (1) 군 

비갱쟁외 충지， (2) 남 • 북한 군대의 10만 또는 그 이하로의 대폭축소， 

(3) 미군율 포함한 일체의 외군철수， (4) 외국으로부터 일체의 무기와 작전 

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중지， (5) 남 • 북한간의 武力不使用율 담보하는 平

~1옮定縮結올 요구하는 5개 군사조항올 제안했다. 4월 5일의 최고인민회의 

제571 제 2차회의서 옳日成은 南 • 北쭈和協定 練結동 5개항율 또다시 강조하 

였다 11) 

北훌훌의 군사문제해결 重視 立楊은 1973년 6월 23일 옳日成이 후사크 환 

영연켈에서 제시한 조국통일 5대강형중 첫번째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 

치상태의 해소’ 라는 데에서도 재확인되었다. 9월 9일의 정권수립 25주년 

기념회의 연셜에서도， 金日成은 군사적 대치해소와 緊張훌和를 재차 강조했 

다 12) 

그러나 1974년 l월 18일 朴正熙 大統領이 ‘相互不可훌빼定’체결율 제의 

하자， 북한은 l월 26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체결제의툴 거부하는 입장율 

보였다. 그러다가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쩨3차회의에서 採훌된 미 

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미국과 직접 ‘활훗쭈和協定’체결율 제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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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빼聊파 협상하지 않고， 톨형인 미국파의 직접 협상옳 용해 훌 

훌홉l않 폼쩨둥율 혜철하겠다는 立훌의 훌明옳 의미한다. 

그러나t 1975년 헬南의 敗亡이 임박하자 훌日成온 북경방문충에 “남초션 

에서 혁명이 얼어나면 보고만 있율 수 없율 것이며 적극 지원합 것이고， 

澈률이 천쟁율 일으킨다면 천쟁으로 단호히 대답합 것이며， 이 전쟁에서 

잃는 것은 군사분계선이며 얻율 것은 조국룡일일 것이다·라는 好厭的인 발 

언율 하는 태도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13) 이러한 발언이 남 • 북한관계릅 크 

게. 긴장시쳤용온 물론이다. 상대방의 不信減율 중대시키는 이러한 발언은 

신중히 자제되었어야만 했다. 

1975년 10월 10얼 노동당 창건 30룰 을 맞아， 옳 日成은 훗훌澈收 조건 하 

의 2ft~1홉定縮結파 南 • 北훌훌 군대의 10만선으로의 감축 및 군비경쟁 중지 

를 촉구하면서， 천국척 民族鏡一戰線의 형성올 주장했다. 1976년 3월 28일 

옳日成은 일본의 ‘世界’지 편집국장과의 회견에서 南北韓 不可뽑條約 체결 

에 반대하고， 활훗平和置定 체결후 남· 북한간의 군축올 주장했다. 7월 22 

일 키신저국무장관은 美 • 中을 포함하는 4자회담올 체의하였으며 8월 15일 

박대룡형은 남 • 북대화의 째개를 혹구했다. 

8.18판문점 사건은 韓半훌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위기를 조성했었으나， 

양측의 자제로 ‘위기의 안정’에는 일단 성공하였으며， 南 • 北韓과 美國은 

훌뼈홉制의 필요생율 절감하는 경험을 한 셈이다. 차터大統領의 활韓美軍澈 

1& 표명은 주로 월남전의 명향때문이었지만 판문점사건의 영향도 아주 무 

시합 수는 없율 것이다. 차터행정부의 동장은 북한의 큰 기대감올 불러 

일으켰으나 홉際빠혐의 악화와 훨內外 톨力에 직면한 카터행정부가 훌韓美 

훌빼JIt훌f훌l율 보류합으로써 북한율 크게 실망시키고 말았다. 카터 취임후인 

1977년 9월 29일에 김일성은 미국의 쟁책때문에 양국관계가 척대관계에 놓 

여 있으며， 카터*統領이 공약대로 훌 .. 훌훌율 械收시킨다면， 이는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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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견해률 희망척인 것이라고 제거될 판계는 나뿔 미국과외 

률定的으로 철수를 주한미군의 카터가 

것이며， 

그러나 

좋은 

방문하여 서울올 

10일 

1일까지 

2월 

29일 - 7월 

1979년 

발표하고， 

력했었다. 

중지한다고 훌軍톨효따，올 

미군철수시기 

6월 

1981년에 속도롤 및 

맹비난했다. 

‘시대조류에 

20일 

미국율 

7월 확신시켰으며， 

발표하자， 

박대용령에게 

中央通홈 22일자 7월 북한은 

가르켜 大統領도천이며， 대한 

파렴치하게 3當局者훌훌훌 짓밟았고， 그
 

했으나 

가지기 

철군충지률 

공약율 큰 

분열책동과 

재검토하꼈다고 

카터의 성명은 

되기위해 

‘, 
i,‘,‘
til

t-
‘‘‘,
·t--

-,,,
,‘
lgt??l 

’ 

社

이 

술책임에 분명하다"고 

기대가 

외교적 

카터행정부에 

위한 천쟁책동율 

북한으로서는 공격했다 w 

제안도 

신랄하게 크
 
口만

 
컷던 대한 

훌縮提경훌 

10 - 14일까지 

것이다. 

北훌훌의 

컷율 

1980年代

실망도 

4 

10大나온 薰大홉에서 제6차 勞動黨

대치상태를 

열렸던 

남·북한이 

10월 

t훌政方針에서는， 

1980년 

종식시 同族相爭올 해소하고 

15만명으로 내지 

군사적 

10만 군대를 쌍방의 위하여 키기 주장하 줄여야 한다고 

일대의 없애고 군사분계선올 아울러 제거하며， 군사시얼올 모
 

:2 

해산하고 民間軍훌組훌훌들올 

..ïl 
’ 

南·北의 ‘民族聯단일한 금지하여， 민간훈련올 

지휘밑에 통일척인 연방정부의 조직하여 현실상 

제의한다 

제의했다. 

초직까지 

뚜자고 

민족연합군의 때， 생각할 대결상태를 긴장파 

合單’올 

군사척 의 

‘ 高훌民主聯훨共和圍 ’ 의 벼약이지만， 개으 
ι’‘ L.. 

있다. 대상이 

상당한 

관심의 

강하고 

시켰다는변에서는 

쟁치·선전면이 

구체화 

L.. 
"c::" 

구상올 

非核平和

도
 

수
 
’ 

·동북아시아 

될 

16일 

발표했다 : (1) 동북아지역의 

3월 

共同宜름文율 

1981년 일본사회당은 

다읍과 

조선노동당과 

地혐홈j훌훌’에 

한편， 

생산， 시험， 개발， 生化훌武훌훌의 核武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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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
 

및 파기 

관한 

철거， 핵무기 모든 



소유， 운반， 저장， 반입， 사용을 일체금지하여 ; (2) 동북아 인민률의 의사 

에 어긋나는 非法的으로 배치된 외군기지와 군대률 철거하고 ; (3) 동북아지 

역의 첨략객 군사를럭 및 새로운 군사동맹 체결시도률 저지하며 ; (4) 동북 

아 비뼈 • 명화지대의 범위는 조선과 일본 및 주변해역으로 한다. 

이는 北聊이 본격객으로 빼半홉의 非核地빠化률 이슈화하기 시작한 것을 

외미한다. 南뼈외 반웅은 비교객 냉담한 편이었으나， 일본사회당파 공동으 

로 이러한 선언율 한데 대해서는 관심올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北韓은 1984년 1월에 남 · 북한간의 군사척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 

률 훌和하기 위하여， 미 • 북한간의 회담에 남한올 포함시키는 '3자회담’올 

빼빼하여， 미 • 북한간에는 平和屬定율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남 ? 북한 

간에는 ·不可톨宜룸’율 채돼하는 문체를 토의하자는 주장을하였다. 2Ji和協定

에서는 주한미군문제를 포함시키고， 不可홈슐言에서는 상호간 무력불행사와 

쌓방군대의 갑촉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음올 제의했고， 이와는 별도로 政治

짧商흩훌를 소집하여 聯훗g圍家를 창설하는 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그 

러 나， 량군사태 의 후유증으로 인 하여 남한의 반웅은 냉 담했으며 , 단지 남북 

간의 직접대화를 촉구했었다. 

1984년 韓江유역의 홍수를 계기로 남· 북한은 *十字會談올 재개하여 고 

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류를 성사시켰으나， 북한은 1986년 1월 11 일자 

외교부성명올 통해， ‘팀 · 스피리트’군사훈련때문에 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일방척 중단율 선언했다. 북한으로서는 A的 交流의 後續的 餘波를 우려하 

지 않율 수 없었올 것이며， 척섭자회담보다는 군축 및 통일문제를 CP~-.;:: r，τ: 

政治單훌톨V議에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적십자회담올 중지한 것으로 

생각해 붙 수 있다. 

1986년 6월 7일에 북한은 기 존의 대 화창구를 무시 한채 , ‘ 3자군사회 담’ 올 

제의하고 나왔다. 6월 28일에는 薰政聯合슐議를 열어 핵전쟁방지와 核武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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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23일외 이는 

해 것이다. 

6월 

같이 

제시하였는데， 

맥락올 政府뿔明과도 

역검방향으로 버동맹운동의 동율 澈톨훌 

하는 

연합성명에서는 발표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관한 

14일 

웰j짧’에 

맞아 

非核地빠 半훌훌 

~ 
끼一 

軍事會談제안에 북한의 위해 聚張훌훌和를 

8월 

聊·훌양국이 

41주년율 

철수와， 

방 

한미군의 n -r 

했다. 촉구하기도 것올 호웅할 조건 

A民軍과 따라， 조치에 최고사형부의 조선인민군 北빠은 5일 9월 

인민갱비대가 뼈·훗당 보도하면서 것옳 投入中이라는 경쩨건셜에 사회주외 

국자들이 전진적 三:t.
'-보다 

合意없이도 일방적으로 밝혔다 ， 15) 

조치로서， 감축하는 긍정적 위한 유도하기 조치를 호혜적 상대방의 

그러나， 조치를 그러한 인하여， 閒銷性으로 북한의 

여부를 

수
 
’ 붙

 

이행했는지 

1986년 

위해 韓半島를-

雙方의 

있다. 

병력율 

조치로 인 

실제로 

취한다면 

이는 

평화척 조치를 

있읍율 용의가 

대둥한 

취할 조치률 

건설현장으 現投올 특히 없었으며， 길이 檢證할 

除隊시킬 아니면 투입했는지 판단 南뼈에서는 조차 투입했는지 병력을 

있다. 지니고 문제점올 없었다는 길이 

로 

할 

「園際平和의 유엔이 北韓은 6 9월 이용하며， 것올 정한 해」로 1986년올 

‘非核· ‘平和를 평양에서 일 - 8일까지 개최하였다 . .zp:壞國際會훌훌’를 위한 

이해 북한은 위해 회의률 

’ ’ 
t t ‘ , ! 

「조선 하는 위원장으로 朴成哲을 닙 Z서 
TT''':; 3월에 

조직」을 기념 해 국제평화의 

. ‘ , ·r 
g 

‘‘ 
l 

바 있 파견한 유치단올 50여개국에 구성하고 

78개국의 대회에 었으며， 韓회의에서는 선전하였다. 참석했다고 

철수가 

대표들이 

주한미군의 핵전쟁위험성과 半훌에서의 李鍾玉은 특히 제기되었으며， 

非核平和地뺨 韓半島3훌훌談과 8 9월 마지막날인 회의 강조했다. 꿇定’올 

·평양션언’에서 채택흰 일에 조션반 강조되었다 : (1) 7개항이 같은 다읍과 

시험， 개발과 核武器의 도에서의 使用전파와 전개， 보유와 저장， 생산과 

禁止 ; (2) 일체 의 외국군대주둔의 

군사 새로운 및 

설치와 

군사조약폐기 

외국군사기지의 

맺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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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에서의 

주변에서 그 不許容 (3) 조선 반도와 



r P 
F 
F.‘b 
--

를력외 형성기도 엄止 ; (4) 조션반도의 홉훌張홉化와 전쟁위험외 요인이 되고 

있는 천챙연습과 무력충강의 충지 및 병력 • 문벼의 축소 ; (5) 조션반도에서 

훌훌훌狀빼훌和 및 후和와 꾸~統一의 유리한 前提를 조성하기 위한 3者홉談 

또는 궁사당국자회담파， 이를 흉한 협상분위기 조성후의 여러 남북대화의 

째재 ; (6) 조선에셔 훌훌훌狀I훌훌和와 민족척 단합율 위한 제 24차올림픽대회의 

共向主뿔 ; (7) 초션반도에서 톨久的 2ft~률 보장하는 가장 근본척 방도는 

7.4공동성명의 3대원칙에 따롤 民族的統一의 .現이라는 내용들이었다 16) 

1986년 6월 17일 A民武力部훌 훌振宇는 훌훌圖의 李基白국방장관과 립시 司

令官에게 군사회담옳 제의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군사책임자들간의 

회담율 흥해 군사훈련의 中止와 군버촉소 및 정천협정 춘수 문제 둥올 7 

월 충순에 논의하자는 이폐척인 것이었다17) 韓園빼이 반웅올 보이지 않자， 

北빠운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 8기 제 1차회의에서 행한 옳日成 

의 政治홉훌훌율 흥해 南 • 北韓 ‘高位級 政治軍훌홈談’올 시사했다. 여기서 

주복합 점은 군사회담에서 정치 • 군사회담으로 바뀐 점이다. 

북한은 1987년 l월 11일 政務院繼理 李根훌와 인민무력부장 吳振宇의 명 

외로; 정치 • 군사회담에 관한 편지는 흩信永국무총리와 李훌白국방장관에게 

천달하였다. 편지내용은 상호 비방 • 중상의 중지， 合作파 交流， 군비경쟁중 

지 및 무력촉소， 비무장지대의 平和地帶化，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지， 중립 

국 감시군의 초직에 관한 다양한 내용올 포합한 것이었다 18) 

톡기합 검은 훗圍의 참여에 관한 언급이 없이 南·北韓이 정치·군사문 

제의 해결율 위하여 부총리와 참모장급율 단장으로 하는 회담을 판문점에 

셔 열자는 것이었다. 

1987년 7월 23일 北빼온 갱부성명율흥해 다시금 군촉협상올 체의했다. 

쩨외 내용은， 첫째로 남· 북한 빛 미국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들올 옵 

셔버로 참판시킨 가운데 1988년 3월 쩨네바에서 多훌間 軍縮協商올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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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틀째로는 1988-1991년 기간에 3단계에 걸쳐 남 • 북한 병력을 10만이하 

로 유지하는 문제 륨을 논외하자는 것이었다.깨) 

이어서 7월 30얼 북한은 7.23군촉쩨의의 l단계로셔 연내로 10만병력율 

감촉하겠다고 벌표했으며， 8월 6일에는 외교부대변인 성명옳 용해 군촉문제 

동의 논의를 위한 남 • 북한 및 미국간의 3자 外務長官를談율 8월말 경 

제네바 또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열자고 제의하였다 30) 이러한 제의의 

배경에 훗 • 훌뻐외 중거 리핵미사일(INF’)폐기 合意와 훌훌團내 6.29선언 둥외 

환청변화가 있었옵에 유외할 필요가 있으며 3자회담쩨외이유로서 ‘군촉제의 

해결에 주한미군문제가 불가피해께 관련’되어 있옵율 지척한 사실에도 관심 

율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는 1988년 11월 7일 北韓은 ‘中央A

民훌員슐’와 ‘最高A民훌훌훌 常짧홉議’ 및 ‘정무원’동의 연합회의에서， ‘평화 

보장 4원칙’과 이에 기초한 ‘包括的인 緊張繼和 方案’올 채태하였다. 이회 

의에서는 나랴의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음율 일치하게 확인했다면서 특히 盧大統領이 10월 19일자 유엔연셜에서 

군사문제협의 용의를 밝혔움을 지척한 정은 北韓이 대웅형식으로 군축문제 

를 척극객으로 제기하고 나왔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緊張農和方案은 (1) ‘2 

개 조션’에 반대하는 統一올 指向하고， (2) 3단계에 걸쳐 1991년 말까지 

미군의 철수를 진행시키고， (3) 南 · 北韓병력올 1989년 말까지 40만명으로， 

1990년 말까지 25만명으로，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하며， (4) 남 

• 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담올 진행시켜， 미 · 북한간에는 ‘平和協定’올， 남 • 

북한간에는 ‘不可홉 宣言’올 성사시키고， (5) 남 • 북한간 상호비방 및 중상 

의 중지 및 다방면적인 합작교류의 실현을 통한 정치척 대결상태를 완화 

시키며， (6) 非武裝地빼의 ~和地빼化와 대규모 군사연습 빛 무력충돌올 일 

으킬 수 있는 군사행동 둥의 중지풍을 통해 군사척 대결상태를 완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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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7) 그리고 당면한 갱치 • 군사객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고위굽 정 

치회담율 혹구하는 구체객인 내용물로 구성되고 있다 21) 

이 包括的 훌훌훌和方훌올 아래와 갈이 상당히 구체객으로 되어 있으며， 

총합척 쩨안이라는 혹성율 지니고 있다. (1) 핵무기는 2단계로 나누어 

1990년 말까지 철수시키고 ; (2) 미군병력은 1991년 말까지 3단계로 철수시 

키며 ; (3) 南 • 北빼 무력은 3단계에 걸쳐 10만명 이 하로 줄이고 ; (4) 減縮

通뼈와 충립국감독위왼회 권능율 확대하여 검중사업율 진행시키며 ; (5) 남 • 

북한과 미국간 3차회담옳 진행하고， 이 테두리 내에서 2자회담도 열도록 

하며 ; (6) ·청치척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비방중지 몇 교류 · 합작율 

실현시키고 (7) 군사훈련중지 동율 룡해 ‘군사척 대결상태를 완화’하며 ; 

(8) 남 • 북한간의 ‘고위급 청치 • 군사회담’올 진행하되 高位級 政治會談과 

훌훌훌훌했율 따로 할수 있다고 구체척으로 북한의 입장과 방안올 밝힌 점 

。1 다 22) 이 쩨안이 금년 5월 31일자 북한의 군축제안파 9월 -12월에 걸친 

3차의 남 • 북총리회 담에서 나타난 북한측 軍備範制안의 근본올 이루고 있음 

율 알 수 있다. 

1989년은 北韓이 쩨 13차 좁年 · 훌生祝典때문에 바멧던 해였고， 축전이후는 

동구에서의 연속객인 뺏훌이 북한의 지도충을 극도로 긴장시켰던 어려운 

한 해였다. 특히 11월의 베를린장벽 붕괴와 12월 말의 루마니아 사태는 

북한지도충으로 하여를 빼뿜j 및 政빼의 維持에 온 힘올 쏟지않을 수 없 

게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의 활南關係는 2次的인 문제가 되었으며， 韓園

은 한국대로 국내문제와 北方政策에 주력했던 것올 볼 수 있다. 

5. 1990年代 北를의 훌삐統톰j훌 

1990년 1월 l 일 옳日成은 지난 혜의 성과와 1990년도 대내외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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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제시하는 신년사률 발표했다. 그는 동구권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사회 

주외제도의 우월성과 社슬主훌 路훌훌 固守立빼율 분명히 하였다. 동구변화를 

가리켜 ‘사회주외쩍 배신’ 또는 ‘反훌t*主훌훌的 책동과 융모’라고 비난하는 

북한외 업장융 객글척 객웅이 아닌 수세객 입장율 보여 • 준 것이었다. 

주륙할 검은 옳日成의 훌R年훌훌에서 남 • 북한이 분단의 장백율 쩨거한 후 

자유황래를 싫현하여 쟁치·청제·분화 둥 모든분야를 全面빼放하는 동 결 

정척 救빼훨鷹율 세꿔야 한다고 강초한 첨이다. 그는 ‘북과 남의 최고위 

굽이 참가하는 당국파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하자고 체의하 

고， 자유왕래의 천제초건으로 한국측의 콘크리트 장벅 철거를 촉구했다 23) 

障훌除去와 자유왕래 실현 및 각 분야개방 동은 상당히 전향객인 인상율 

주지만， 북한의 대내외 환경올 고려할 때， 진정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 

고 오히려 ‘공세적 방어’의 성격올 띤 혈南提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北빼온 4월 22일에 제971最高A民흩훌 대의원 선거를 예전보다 앞당져 

실시하여， 옳日 J成 父子룰 포함한 687명의 새로운 대의원율 션훌했다. 이는 

굽척한 안보환청의 변화에 따른 꿇制 및 政權의 재정비를 위한 것이었으 

며， 改훌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기본 권력서 

열에 변화가 없었고， 갱치 • 경제척 改草案의 제시가 없었다. 

옳日成은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71 제 1차회의에서 행한 施政演꿇에 

서， 사회주외톨 위한 후쟁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사회주의 원칙옳 버 리고 

흩本主훌的 본보기에 의거하여 문쩨를 해결하려 든다면， 난관은 극복할 수 

도 없으며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올 마비시키고 혼란상태에 빼지게 되 

며 피로서 쟁취한 혁명의 없取物 마저 잃게 된다고 경고하면셔， 社흩主훌훌 

고수 입장율 강력히 훌明했다.μ) 

옳日成의 뾰政엄훌훌훌은， 강력한 사회주의 노선 견지의 입장표명과 더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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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촉외 혹히 초국륭일의 검과， 

긴장완화 

제시한 

한반도의 

문제해결책율 5가지 위하여 월현율 

평 

불
 

및 

南·北韓간의 문제이며， 

그는 

해결합 

돋보인다. 

先?x的으로 

혹잭으로 

위혜셔 

첨이 

명화흉일율 

강초한 필요성율 

화보장이 

10만 무력옳 남·북한 룡해 2ft和짧定練結율 채핵과 훗 • 北.. 간외 가챔션언 

강조했다. 그는 한다고 

천면개방율 

철수시켜야 

자유내왕의 

외국군대률 및 핵무기 를이고 이하로 

실현하 

마련하 유리한 

남·북한간 허물어 

南·北韓이 

장벽훌 분단외 

하며， 

다융으로 

환경율 국제척 

이어서， 

2ft和鏡一에 

강조했다. 나가야 

셋쩨로는 

발천시켜 활外빼係톨 

여야 

평 룡일문제롤 한다고 

해결하는 

‘'c' 

계충이 특정한 것이며， 발전시키는 대화를 은
 

길
 

사회단체들과 

유일한 화객으로 

아닌 반영하 민주적으로 의사를 인민들의 각계충 정당， 모듣 

鏡一戰線전민족척 뾰
 

강조했다. 한다고 되어야 훌*홉폼로 숲民族的 

하여 되게 연대로 祖國統一의 역사척인 1990년대를 역컬하면서， 

강조했다. 

의 형성율 

야 한다고 

‘"c' 

관련하여， i훌縮間훌훌와 군
 

외국군대와 폐기하고 완전히 핵무기를 옳日成은 

요구하고， 철거하라고 사기지훌 쟁취하여 풍해 투쟁올 아닌 구걸이 평화는 

강조했다. 한다고 야 

군축에 施政演훌훨중 옳日成의 ‘中央A民委員會’와 31일 5월 
o 

-
」

님
 
T 
· 관한 

및 常훌훌훌훌훌’ ·훌高A民홈議 구제적 軍縮方案에 나온 聯合會議에서 政務院

전지역에서 15만 중지하고， 군사훈련을 대규모 

건셜에 社*主훌훌 병력율 

으로 

여명외 제 장병올 10만명의 일방척으로 

주장하면서， 군축옳 대폭척 남·북한간의 

11월에 聯合훌훌훌에서 혹구했다. 

쫓 

북한은 반영되었다. 

돌렸으며， 

취했다고 조치률 실질척 대시키는 

더욱 명화방안’올 척
 

괄
 

포
 

제안한 1988년 

單縮方案마련하였다는 구체화하여 같다. 다음과 내용은 

위해 흠 .. 造成올 南 · 北훌훌간의 첫째， 군사연습올 

군사훈련 중지 (2) 사 

군사훈련과 납·북한이 

및 합동군사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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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1) 외국군대와의 째한한다. 



단굽 이상의 군사훈련 및 연슐 중지 : (3)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얼체의 

군사연습 급지 : (4) 自 E領內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 불혀용 : (5) 군사연 

습외 사천 호상 홍보. 

둘째， 남 • 북한은 非훌裝地휴률 쭈和地혐로 만듣다. (1) 非武훌地빠 모든 

군사 인원률 및 궁사장비물 철수 ; (2) 非武裝地빼내에 썰치한 모든 군사시 

설물의 해체 ; (3) 非훌훌훌地휴를 민간에 개방하고， 명화목척에 이용. 

셋째， 우발객 충툴과 확대훌 막기 위한 安숲推흩률 취한다. (1) 쌍방 

홈位.훌賞局훌 사이에 직흥청화 셜치 • 운영 ;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 

측에 대한 일체의 군A}척 도발행위 금지. 

넷째， 南北聊운 武力율 단계척으로 감촉한다 (1) 병력감축은 쌍방간 군 

촉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 동안 3단계에 나누어 실시하되， 첫 단계에 

서는 각각 30만명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각각 20만명 선으로， 셋째 단계 

i 가 끝날 때에는 각각 10만명 이하로 兵力올 유지 ; (2) 단계별 병력감축에 

상웅하게 군사장비들을 축소， 폐기 ; (3) 표規武力 감축의 첫 단계에서 모 

든 민간 군사조직과 민간무력올 해체 

다섯째， 南 • 北韓은 군사장비의 질척 갱신올 중지한다 (1) 새로운 軍훌 

技術裝備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 중지 ; (2)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 

•·lF---L

F‘,‘“
r·
‘r”tu 

---‘‘ 

술과 무장장비 를 반입 하지 않음. 

여섯째. 南 • 北韓은 군촉정형올 호상 통보하며， 검증율 실시한다 : (1) 무 

력감축 갱형을 상호 통지 ; (2) 상대측 지역에 대한 상호 현지시찰올 통한 

군축합의 이행여부를 검증. 

일곱째， 南 • 北韓은 조션반도를 非核地혐로 만든다 (1) 남한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들율 록시 철수시키기 위한 공동노력 ; (2) 핵무기를 생산 · 구입 

하지 않읍 ; (3) 핵무기를 척재한 외국비행기 합션의 조션경내로의 출입파 

통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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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뭘째， 南 • 北빼운 초션반도에서 일체의 외국군대률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주한미군 및 장비들율 남 • 북한 무력감축에 상응하 

게 단계척으로 완천 철수 ; (2) 美單搬收에 상웅하는 남한내 미군사기지들의 

단계척 철폐. 

아홉째， 南 • 北빼은 군촉과 그 이후의 平和像障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 非武裝地빼안에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 ; (2) 군비통제와 군사상의 분쟁문 

제들율 협의 • 해결하기 위해 짱방의 참모장급올 책임자로 하는 ·南 • 北軍事

共同훌員홉’를 구성 · 운영. 

열째， 南 · 北韓은 협상을 통하여 不可優宣言올 채택하고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해야 한다 25) 

위의 10개항에는 신뢰조성방안 및 緊張繼和方案과 더불어， 실제적인 무력 

감축과 검중 및 평화보장 방안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물론， 북한 나름 

대로의 이익파 필요성올 계산하여 이러한 제안올 하게 된 것이지만， 이때 

까지만 해도 韓國뼈에서는 구체적인 군비통제안을 제시하지 못했었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北韓은 유럽에서의 軍備統制 成果와 신데땅뜨 및 

韓園의 消極的인 군비통제에 대한 자세를 감안하며. 이와 같은 구체적 案

융 攻勢的으로 제시했던 점올 지적할 필요가 있다.훌) 

6. 빼理훌혔에서 提示됨 北훌훌의 軍빼統힘j훌 

1990년 9월 -12월에 걸쳐 개최된 3차의 南 • 北韓總、理會談은 정치 · 군사척 

대결상태를 해소합 데 대한 양측의 입장올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 

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南훌훌이 신뢰구축올 통한 聊進的 군비통제 및 불가 

첨에 대한 보장율 강조한 반면， 北韓은 不可홈흘픔과 더불어 군축올 과감 

히 실현하자는 입장율 견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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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JI에서 열렸던 제2차 총리회담시， 북한의 延享默총리는 기조연옐에서 

북한의 시각에서 남 • 북한의 입장차이를 다읍과 같이 밝혔다. 

첫째， 문제해결의 先後<ki톰j와 판련하여， 北韓은 정치 · 군사척 대결상태훌 

해소하는 문제에 先次性융 부여하고 이와 화行하여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 

류룰 실현해 나갈 것율 쩨의하는 반면에， 南韓뼈은 협력과 교류문제에 선 

차성융 부여하면서 군촉문제를 차후의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둘째. 군사문제 해결의 단계설정과 관련하여， ~t韓은 군사문제 해결율 

하나의 範一的 過程으로 보고 있으나， 南韓은 군사척 信賴빼훌훌훌段階와 군축 

단계를 서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i 훗單 및 核武器搬收와 관련하여 北韓은 이를 대결상태 해소를 위 

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나， 南韓測은 어떠한 대책도 예견하 

지 않고 있다. 

넷째， 쌍방의 제안들이 부분척인 근사점이 있으나 總體的으로는 그 성격 

이 다르다. 즉， 北韓안이 철저히 통일지향적인 것이라면， 南빼提案들은 현 

상고착화라는 과거의 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낀) 相互不信 문제와 관 

련하여， 북한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치 • 군사적 口，]1 ;3 
고:-~I 등도 해소함으로써 不

信올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인도주의 문제 및 교류·협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不可홉선언의 채태올 강력히 촉구했다. 

12월 12-13일의 제3차 總理홉談에서도 北韓은 교류협력보다 불가침선언의 

선차척 채태율 고집했고， 南韓測은 ‘기본합의서’의 채태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웅수했다. 남한은 신뢰구축을 전제로하여야 하며， 불가침선언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實隆意옳、와 불가침 이행올 보장하는 確固한 裝置가 강구되어 

야 한다는 점율 강초했었다 28) 

不可홉宜픔 채태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南韓測이 北韓의 과거 도발행위 및 불변한 대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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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保障훌훌흩의 

북한이 

확고한 훌正과 대남갱책의 폼어 의문율 싫천외지에 때문에 

혹 

때 

채핵후에 

우려하였기 철거요구훌 

불가챔션언 

核武훌훌의 

또한 때문이다 28) 

및 주한미군 

요구한 

나올 

션차척으로 

주장하고 

련을 

각객으로 

연형묵총리 의도는 한 성사시키려 집요하게 

있다. ^ -r 톨 문으로도 

것이다. 있율 

채핵율 不可톨宜룸 북한측이 

륙
 

요구가 

/‘ -r 이해함 보면 검토하여 기본입장융 북한의 설명한 가 

필연객으로 

武力減縮

非核地빠化 

불가첩션언초안에서 

한반도의 및 외국군철수 武力훌縮과 남북한 

따르게 

본격 

남·북한 

南·北韓간 이유는 

北빠이 

非核地빠化를 

예상된다. 것으로 훨 

때문으 우션시하였기 

않은 

도훌옳 

언급하지 

합의 있는 들어갈 

빛 주한미군철수 과 

척인 

; 
; 
l 
9 !t 

정도릎-敵훨感의 불신과 

/ι 

-r 훌[~홉훌훨휩j협 상으로 

가능하다고 둥이 미군철수 

실재하는 

相互武力減縮과 

약점은 北韓提案의 그러나 보인다. 로 
h’r1‘ ‘‘‘
1,‘
r,,‘ 
‘ 

단시일내에 않은 인정하지 

불가침션언 南測이 기초연설에서 북한총리는 

검이다. 

南北빼理*鼓시 

주장하고 있는 

비 것이라고 보여 없음올 관심이 

연형묵 

전쟁방지에 것은 회피하는 

제3차 

채태율 

장치이 

는
 

즈
’
 
信賴傑障

하나도 南·北韓사이에 의심하면 

. 
‘‘,,‘,,,‘‘.,

slr

‘rgi

‘l‘
r 

있는 믿음성 공고하고 가장 자체가 불가침션언 난하면서， 

역설했 없다고 것이 해결될 이를 며， 

과거 아니나， 거으 
/‘ '--없는 타당성이 전혀 접근방법은 이러한 北훌훌圖의 다 30) 

지적 있음올 과소평가하고 

인정하고 

피해의식옳 

과거 솔직하게 

우려나 

北韓빼이 

의
 

빼
빼
 

輔
다
 

없
 

c 
τr 바탕율 

끼」 

-r 않율 

경험에 

하지 대남정책의 

이는 

사실을 

變化가 남북한관계에는 表明한다면， 공식객으로 변화를 

北韓의 

오겠으나， 큰
 

문제이다. 어려운 요하는 ·훌R뿔、考’ 와 북한지도충의 韓圖測도 決斷올 

파악하고， 보다 훌훌훌껄知를 있 필요가 훌~ß릎할 未來指向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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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備南韓의 때， 

提案

비교합 

軍購훌f蘭l 

제안들과 軍爛縮小

훌훌圍의 

일관성있는 

m 

집요하고 北훌훌의 

신뢰구축방 批웹j하거나， 것으로 정치션전척인 쩨안들율 北훌훌의 提훌은 統휩l 

왔 하여 대웅을 消홈的 제시하는 군비통제안율 범위의 뿜j限的인 안과 

가시지 둥이 피해의식 인한 남침으로 6.25 느
 」

유
 

이
 

, 소극적인 

같은 

南훌훌뼈이 

地政學的비해 北韓에 있는 까‘ -,--받올 쉽게 支훌올 中·薰의 있으며，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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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목
 

공산화 범위에서의 전국적인 北韓이 처해 1L훌에 

韓·美間軍備統制문제는 존재때문에 

있고， 

주한미군의 있으며， 않고 

不利한 

포기하지 

으로 

톨톨 

흔! 

, ‘ ‘ 
L a r‘ 
1 , ‘‘ 
1 
: 
t ‘ ‘ 

단， 

더 

때문이다. 되기 문제가 복잡한 요하는 조정올 이해관계 및 협력 의 

軍備統制問題를 南韓도 인하여， 급변으로 정세의 국내외 와서는 最近에 

前向的인 논의하겠다는 마주앉아 정면으로 北韓과 않고， 금기시하지 이상 

대한 北韓에 인하여 

軍備統힘j提훌 

6.25南優으로 만큼 거부할 

호단국의 

서명올 

되었다. 

1960年代

휴전협정에 

보이게 

1950年代와 

南韓은 

자세를 

만큼 강조할 北進統一올 상징적으로 휴전후에도 李政權은 강했다. 객대감이 

했었다. 분명히 타도의 적대시하여 :it韓올 비현 

포기되었다. 

정권하의 

둥장하면서 

自由훌 

張뼈정권이 

대상임올 

4 . 19학생혁명으로 ‘북진통일’은 실적인 

강 하는 국시로 反共올 들어서면서 軍事政權이 5 . 16軍事草命으로 그러다가， 

되었었다. 경직화 다시금 南·北韓빼係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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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휴전후로부터 1960~年代 기간의 南 • 北훌훌關係는 척대관계의 지속이었으 

며， 1훌P뼈鏡험j는 생각조차하기 힘들었었다. 

南빼올 休厭없定에 서명융 거부했으나 미국외 압력에 굴복하여 休厭協定練

結율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南훌훌은 새로운 남침시 효과적인 美園의 지원 

보장율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韓 · 美相互防衝條約이 1953년 10훨 1일 縮

結되기에 이르렀다. 이 條約 4條는， ‘韓園은 훗園의 健海空軍兵力의 한국영 

토 및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용하고， 미국은 그 권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율 담고 있다 31) 韓 • 美防衛條約은 휴전후 미군의 한국주둔올 합법화하 

는 끈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1954년 제네 바홉談시， 韓國측도 軍備統制提案을 제시했었다 1954년 5월 

22일 변영태 외무장관이 제시한 147ß 항목의 韓半島문제 해결 방안가운데， 

3개항이 軍備範制와 관련이 있었다. 그는，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후 전국적인 의회가 구성되면， 그 의회가 군부대의 해체문제를 논의하 

자고 제의했다. 또한， 그는 모든 中共軍이 선거 l개 월전에 철수를 완료하 

록
 

도
 

하며， 유엔군의 는
 

수
 
’ 철

 
선거전에 시작할 수는 있으나 統一政府가 韓

半島 전체를 관리하고 유엔이 이를 확인할 수 있올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올 했다.월) 결국， 제네바會談은 실패로 끝나， 統一은 커녕 軍備統制問

題에서도 하둥의 접근올 볼 수 없었다. 

1955년 10월 8일 韓國 園會에서 채태된 통일 및 안보에 관한 결의문에 

는 공산주의자들의 韓半훌장악 음모에 대한 경계와， 中共軍이 무조건 철수 

해야 한다는 요구와， 유엔이 북한 괴뢰군의 무장을 해제해야한다는 주장과， 

세계는 平和共存의 션전에 기만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둥이 포함되어 있다. 

회) 이 決훌案은 당시의 南韓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서， 北韓과의 軍備統

휩j를 위한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 되어 있다. 

1956 -1958년 기간， 北韓은 單簡縮小提案올 여러 차례 내놓았으나， 南韓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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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용율 얻지 봇했다. 특히， 1958년에는 中共軍의 철수와 연계시켜 모듣 

외국굳대외 동시 철수훌 北빼과 中圖이 공동으로 요구하기도 했으나， 南뼈 

과 유엔측은 그에 대한 거부입장율 분명히 했다:W) 

1959년 3월 4일， 中圖은 유엔참전국 정부들에 서한을 전달하여 중공군의 

완전철수률 상기시키면서 南훌훌內 외국군대의 걷
 댐 

회
 

g 요구했다. 10월 26일에 

는 北韓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회의에서，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南北朝

뺨單障률 각각 10만 이하로 감축하며， 상대방에 반대하여 무력올 사용하지 

않율 것율 션언하자고 제의했으나 韓園은 북진통일 입장을 견지했다.월) 

4 • 19훌生훌뼈의 발생으로 기회를 포착한 북한은 1960년 8월 14 일 연방제 

제안과 함께 미군의 철수 및 남 · 북한 병력의 10만 또는 이하로 줄일 것 

을 제의했었다. 이에 대하여 8월 17일 정일형 외무장관은 北韓의 제의가 

韓園內의 政治， 經홈， 사회적 교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맹렬한 비 

난 성명올 발표했다 36) 그러나， 정 장관은 24일 발표한 7개항의 외교정책 

성명에서， 과거 자유당이 주장한 무력에 의한 통일과 같은 무모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정권의 활北政策변화를 발표했다.앙) 

그러나t ~t韓측의 훨南平和攻勢는 5 . 16軍事華命으로 韓國內의 정세가 급변 

하면서 큰 화절올 겪게 되었다. 軍事政權은 黃命公約에서 反共을 國是의 

제 l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하 

며， 통일올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전력올 집중한다 

는 강경한 대북한 입장을 밝혔다.훌) 반공올 국시의 제일로 내세우는 때에， 

南 • 北韓間의 軍爛統뿜j協商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60년대 전반기 北韓은 쿠바사태와 중 · 소분쟁의 惡、化로 인해 自衝路線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軍簡統制는 사실상 생각하기 힘돌게 되었지만， 北韓은 

1963년 9월 8일 15주년 기념식에서 훗單搬1&， 불가침조약 체결， 10만이하로 

의 갑군올 제의했으며 t 11월 22일자 제 18차 유엔총회에 보낸 통일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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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판한 각셔에서도 뼈 • 北뼈 무력불가칩 및 평화초약체결과 10만이하로 감 

군율 반복 쩨의했다. 이어서. 12월 9일 유엔에 제훌한 흉일방안과 다읍날 

인 12월 10일 南聊의 민중， 정계인사 및 사회활동가톨에게 보낸 호소문에 

。
‘
.
，
‘
r,. 
‘ 

셔도 똑감은 제의룰 했다.훌) 

이에 활한 南.. 혹의 반용은 정치션전척인 것으로 무시하는 편이었으며， 그 

보다는 경쩨객 실력배양에 우션 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율 추구했다. 김종필 

씨는 1963년 11월 6일 서울대학교에서의 토론을 통해 룡일율 위해 同族끼 

리 싸우는 것은 찬성하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통일할 수 

있도록 경제실력올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ω) 

한편， 北훌훌도 1965년 4월 15일 김일성이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루함 사회과 

학원에서 행한 연설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3대 훌命力量의 강화를 강조합 

으로써 , 軍備統휩j의 11意를 의 심 케 만들었 다. 

1966년에서 1969년까지의 기간은 南 • 北韓關係가 심각한 정도로 惡化되었던 

,,‘‘‘
L‘,.
,,6L
‘
Lir 

-
ι
 

시기였다. 휴전션 내부 및 주변에서 무수한 무력 충돌이나 도발사태가 발 

생했으며. 1968-1969년에는 청와대기습 사건파 푸에블로호사건 및 EC-121기 

격추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41) 이 기간은 南韓의 對北 경 

계심이 극도로 고초되었던 시기로서， 軍備統制보다는 오히려 軍備聽爭으로 

나아갔던 시기가 된다. 

健合的으로. 1960년대 韓圍의 軍備統制提훌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오 

히려 자체의 體빠力훌훌化 및 국방력강화를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 특기할 

점은 韓園單이 훗圍의 월남전 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대를 해외에 파병했었 

고， 월남전경험과 사용하던 병기들올 풍해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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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0年代 훌률의 톨삐統힘j 提훌 

E 

197Ó年代는 데땅뜨 시대로서， 훌톰半훌에서도 주한미군중 1개사단 병력이 철 

수되었고， 남 • 북한간에도 ‘7 · 4공동생명’이 성사되는 둥외 변화가 나타났었 

다. 벅슨독트련의 .半훌에서의 척용파i 월남의 敗亡 및 카터행정부외 청군 

갱헥온 한편으로 南聊율 긴장시켜 전력보강책옳 강구하도확 만률었으며， 다 

론 한편으로는 北韓파의 긴장완화 및 명화공폰율 모색하게 만툴었다. 

r‘‘‘ 
J↓
‘
，χ
f
n
 ?g
F
ι
F
 

r
ι
ν
L
 

1970년 6월 12일차 ‘뉴욕타임즈’紙는 주한미군 64， 000명중 상당수가 감축 

될 것이며， 수 주일내 韓圍政府와 서울서 협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7월 

11일 청일권총리는 주한미군 64， 000명중 20， 000명이 감축될 것이 라고 圍슐에 

서 증언했으며 7월 16일 국회는 미군감축 반대와，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및 군수산업육성 지원의 선행올 요구하는 훨美 메시지를 채태했다. 

8월 15일 朴대통형은 北韓이 무장공비 남파 동의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무력에 의한 척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大韓民園의 전복올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포기하겠다는 점올 명백히 선언하고 行動으로 實護하라고 요 

구했다. 이어서， 그는 北韓이 전쟁준비에 광분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어느 體制가 圍民올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여건 

올 가진 사회인가를 立露하는 개발 및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셜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42) 이에 대하여 8 · 23일자 노동신문사껄은 8 . 15선언이 統

一올 위한 실질적 方案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미군의 철수를 거듭 

주장했다.a) 

1971년 6월 12일 유엔군측 單훌停厭쫓員홉 홉席代表 로저스 소장은 제 137 

차 본회의에서， 비무장지대로부터 모든 군인파 무기률 철수시키고 모든 요 

새확된 진지와 훌훌趣훌훌율 破훌할 것과， 비무장지대률 명화척인 민간활동율 

위해 이용할 것율 체의했다. 7월 4일 로저스 소장은 南 • 北間 접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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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혜 fflt훌 유엔굳혹 수석대표롤 빠뼈A에게 념기는 것이 좋다는 발언 

을 .했다. 7월 9일파 7월 28일 로저스 수섹대표는 버무장지대의 명화척 이 

용율 다시금 제안했다.“) 

1972년은 획기척인 변화가 있었던 해로서 1월 1일 朴正熙 대통형은 南

• 北 *十字*鼓율 척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2월 12일에는 김용식 외무 

장판이 긴장완화롤 위한 4개 선행초건으로서 (1) 비무장지대의 명확척 이용， 

(2) 간협남파의 충지， (3) 억류 민간항공기 송객의 송환， (4) 그리고 무 

력척화 야육외 포기를 요구했다. 3월 15일에도 철거와 무장병력의 철수를 

요구했다. 3월 30일 박대통령은 채차 무력 척화통일정책의 포기와 비무장지 

대내 軍훌施設의 즉각 철거 및 무장간첩의 남파중지와 비정규 특수부대의 

해체 둥을 요구했다. 

1972년 5월 2일 -5일 이후락 정보부장의 은밀한 平빼 방문과 5월 29일-

6월 l일 사이 박성철 부수상의 비밀리 서울방문올 통해， 南 · 北韓은 환경 

변화에 맞게끔 南·北韓關係 개선올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 7 • 4공동성명’ 

에 나타난 역사척 합의가 탄생되었는데 내용중에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조 

치들이 들어 있읍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의 배경으로， 1971년의 주한 미 

제7사단 병력 철수，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방문 및 5월의 미 • 소간 전략 

무기제한협정 (SALT-1) 練結 둥의 큰 변화들이 있었음올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주목할 만할 軍備統制의 실현으로서， 일방적 조치였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73년에 들어와 北韓은 南北調節쫓員會 제2차회의 (3. 14-16) ,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4.5) 에서의 金一報告， 그리고 南北調節委 제3차회의 (6. 12-

14) 를 통해 軍簡훌훌爭中止와 미군철수 및 南 • 北韓 兵力의 10만이 하로의 감 

촉율 요구하는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하여， 朴正熙대통형은 ‘6.23선언’올 통 

하여， 1ft和的 統一과 相互 내갱불간섭 및 不홉略 둥을 강조하는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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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신뢰구축초치의 및 긴장환화 중요한 6.23선언윤 발표했다. 기죠를 

있다. 수 

남 기념식전에서， 제29주년 광복절 15일 8월 1974년 다융혜인 박대룡령은 

를 

相하며， 總結.하여야 不可톨協定옳 相互위하여 겨i후口솔.율 훌훌半훌 북한이 

鳳則

다각척인 

강조했다. 한다고 져야 

그는 

이루어 

다 南~t뿔話再開롤 練結파 不可홉빼定 연두기자회견시 14일의 l월 1975년 

수락 相互不可홉協定율 기념식에서도 l 北韓이 25주년 촉구했으며， 시금 

3大基本

대화와 

쭈和統一 

성실한 

둥의 

남·북간의 

한다는 회복해야 

위해 신뢰회복을 

홈훌률 開放하고 

제시했다. 

문호롤 互

율 

交流· 없力이 

4월 훌차問기간인 北京金日成은 北韓의 그러나， 

6.25 

촉구했다. 거듭 것을 할 

옹! 
\i-~ 
따 

하였으 발언을 호전적 않겠다는 좌시하지 발생하면 혁명이 남조선에서 18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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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可慢傑約회견에서도 편집국장과의 ‘世界’誌일본 28일 3월 1976년 며，%) 

역설했다. 軍縮올 南北韓練結후의 반대 하면서 훨美平和協定 ..2... 
톨:!. 

필요 가할 박차를 전략중강에 더욱 하여금 韓園으로 출범은 카터행정부의 

철 20， 000명이 주한미군 인하여 출현으로 닉슨독트린의 했다. 느끼게 성올 

심각한 더욱 철수계획은 地上軍모든 카터의 충격이었지만， 드:i. 
‘-것도 수한 

군사력 통한 전력증강올 韓國은 따라서， 문제였다. 있는 ~ 
T 초래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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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압력으로， 內·外의 다행히， 없었다. /‘ T 않올 쓰지 신경올 t굉홉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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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발표 3， 400명으로 예정에서 6， 000명 철군규모가 제 l차 미국은 21 일 4월 

北韓軍事力보고에서 제출한 의회에 대통령은 카터 15일 1월 1979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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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이어서 시사했다 46) 있음올 될수 재조정 철군계획이 결과로 재평가의 

발표했다. 중지한다고 잠정척으로 철수를 주한미군의 10일에 2월 대통형은 

北뼈에서 반면， 중대시킨 우려를 위협인지와 南훌훌測의 기간은 카터행정부 

생각 單b빼縮小를 韓園측으로서는 기간으로서， 일으켰던 불러 기대를 큰 ‘τ= 

실 기옳이고 관심율 레
 네 

보강하는 전력차질올 따른 미군철수에 보다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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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로도 전력증강율 추진시켰던 시기가 된다. 

1970년대톨 천제혀으로 살며톨때， 훌훌톨측 제안은 신뢰구축과 남 • 북대화률 

많求하는 수줌에 머물렀었고， 본격객인 .빼훌뼈l提훌은 생각하기도 힘률었으 

며. 정치션전척 차원외 .t빼統뿜l提훌마저도 벌로 시도하지 않았었다 . 
• 

3. 1980年代 빠뼈의 톨빼統힘j 提훌 

1980年代 陣뼈의 훌備훌t뿜j 훌훌은 前半期와 後半期로 나누어 생각 할 필 

요가 있다. 천반기에는 10.26사태 발생파 薰聯의 아프간 침공사태로 인한 

훌 • 훌관계의 환化 둥으로 南北훨話가 어려웠먼 시기였다. 반면에， 후반기에 

는 고르바초프의 둥장이후 미 • 소관계의 호전， 한국의 올림픽개최 준비 및 

성공척 개최， 6.29션언， 북방정책 추진 둥의 영향으로 南 • 北韓 關係에 많 

은 변화가 나타광었다. 

10.26사태 이후 北韓이 繼理會談올 1980년 1월에 제의하여 實務接觸이 진 

행되었으나 9월부터 중단되고 말았다. 韓國으로서는 국내사정때문에 남 · 북한 

대확에 소극적인 수 밖에 없었고， 北韓은 남한내의 불안정한 정세를 이용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總理슐談이 성사되기는 어려웠었다. 

北훌훌이 1980년 10월의 제6차 당대회를 통해 ·高麗民主聯훨共和國’창립방안 

과 10大趣政方針율 제시한 후， 南韓은 全斗樓대통령의 1981년 1월 12일자 

국정연셜율 흥해 ‘南北韓홉局 最高責任者 상호방문’올 제의 했다. 全대통령 

은 최고책임자간의 만남이 신뢰회복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데 획기척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北韓

은 ‘조국명화흉일위원회’위원장 金一의 성명율 통해 상호방문제의를 거부했다. 

1년 후인 1982년 1월 22일 全대홍령은 국정연껄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옳 제시하고，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율 체결할 것율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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厭爭防止률 위 긴장환화와 韓半島에서 쌍방이 넷째항은 잠정협정안충 했다. 

해 대치상태의 軍훌力 지양과 軍簡훌훌爭의 유지하면서 休øt훌뽑j툴 현존 하여 

民族의 인한 분단으로 항에서는 다섯째 내용이며， 협의하자는 소조치를 고 

相互위해 조성하기 분위기를 화합의 신뢰와 민족척 해소하며 불편율 용과 

1월 그러나 쩨의했었다. 

발표했다. 

고
 

자
 핸

 짧
 

추
 

뽑
 

거
 

개방옳 사회척 륭하여 협력옳 交流와 

조국평화홍일위원회는 北훌훌의 26일 

‘207" 통해 성명올 통일원장관 1일에 2월 이어서， 1 • 22체의에 南韓測은， 

있는 .;'

T 분류할 軍備統制’안으로 .훌用的 이는 제의했다. 示節實훌훌훌業’올 

해 모두 20개항은 때， 생각할 폭넓게 신뢰구축방안올 軍輔統혐j 提案들이 다. 

톡히 친선경기， 및 시껄마련 공동경기장 非武裝地帶內의 제 17항의 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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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항의 공동학술조사， 위한 연구를 생태계 동식물 비무장지대 제 18항의 

協議남북간 軍備鏡制裝置제 20i앙의 철거， 완전 

軍備缺制提案들이다. 분명한 설치·운용은 직통전화 

군사시얼 

軍事責任者間의 

비무장지대내의 

쌍방 및 

南있어 결과가 진전 아니였으며， 것은 성숙된 분위기가 협상 그러나， ‘
7) 

보였다. 듯이 지닌 관심올 三코 
~ 더 정치선전에 서로 ·北韓은 

및 是認·謝過대한 버마사태에 통일원장관은 손재식 11일 1월 1984년 

개최하여 회담올 각료급 

협의 선언’문제를 ‘불가침 

또는 

하는 

最홉責任者會談 

둥을 내용으로 

요구하면서， 처벌올 관련자 

軍備훌훌爭中止 긴장사태해소와 

3자회담 미국의 및 남·북한 북한의 10일자 1월 이는 촉구했다. 하자고 

제 채택 불가침선언 남·북한 및 平和協定縮結미·북한 통한 그
 

제의와 

셈이다. 

南·北韓關係가 되어 계기가 링 l풍가 및 引導

웅답이 되는 

水淡物홈 

대한 의에 

9월의 1984년 

相互不可南北의 롱해 기념사를 40주년 팡복절 全대풍령은 가운데， 선되는 

원칙에 대한 교류·협력에 상호 동시에， 실천조치와 구체적 및 약속 f룻 

강조하는 北韓이 통일원장관은， 28일에는 朴東鎭8월 촉구했다. 것올 합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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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완확와 신뢰초생 및 불가첨션언 문쩨는 말파 션언에 그철 것이 아니라， 

상호블가훨외 .훌훌훈、톨 대내외쩍으로 중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쳐럼 1980년대 천반기에 제시된 .. 뼈의 훌備統뿜j 훌훌은 거의 모두 정 

치 • 군사척 홈훌빠훌에 판한 것들로서 , 北뼈의 구조척 軍備統制안파는 큰 

차이훌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남한내의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쩨척으로는 훗·薰빼係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국내책으로는 민주화열기와 서율을림픽개획가 명향율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86년에는 聊園圖際政治훌훌가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軍簡鏡制問題를 주제 

로 서율에서 圖際훌術*훌훌 개최하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48) 이는 한국의 

1톨簡統뿜l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읍율 보여 주는 단척인 뺑j가 된다. 

옳日成이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71 제 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올 

흥해 ·고위급 정치 • 군사회담’을 쩨의한 후 北韓은 軍備觀制를 더욱 강조하 

기 시작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명향을 받아 軍備統

혐j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중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6.29선언이후의 民主化추세와 성공적인 88서울올림픽은 軍備統制에 

대한 南빼의 기피현상올 완확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軍備統制問題를 외면 

한채 남 • 북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데에 한계까 있음올 인식하게 되었으며， 

韓圖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신감 중대를 바탕으로 北韓의 제의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전개에 맞게끔 南·北韓關係를 이끌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 

다. 韓園內 변화는 국방부내에 軍備統制室올 신설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으며， 최근 ‘韓園圍防훌퓨究院’， 외교안보연구원， 국제문제연구소둥에서는 南

• 北韓 單備홉制를 주제로 園際훌術홈議를 여러차례 개최한 바도 있고， 통 

일원에서는 오래전부터 개팔척으로 군축연구를 한데 이어 單簡鏡制와 관련해 

서 먼저 상당수의 연구문헌을 발간했다. 이는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한국 

내 單뼈統휩j에 대한 관심과 연구펼요성이 크게 중대되였음율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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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유엔 훌縮特jU빼슬에셔 제3차 외무장판이 뿔光洙 

륭 相互홉力율 남북대화와 이르렀다. 

10일에는 

제시하기에 

6월 

~ ... 빼3훌훌階 

1988년 

장치톨 ~. 없l흩的 륭한 

그는 

불가청협갱체결율 거쳐， 

방안율 

단계톨 상호신뢰구축 

체의했다. 개시하자고 .縮홈홉商율 위에서 토대 상기 마지막으로 후， 

한 

마련한 

대규모훈련의 쩨 1차예비회담에서， 위한 고위급회담율 8일 "홈은 

제의하 가셜옳 홉通.話 單훌賞局者간의 고위 남북 및 

2월 

참판초청 

였다. 

南北頂上會談에서 흥해， 유엔총회연설올 18일 10월 1989년 JI훌훌대용령은 

기자회견시 워싱턴 7일 6월 1990년 이어서， 체의했었다. ‘남북불가챔션언’율 

南및 주한미군 바탕위에서 신뢰구축 및 포기 무력풍얼공세 北빼의 에도， 

밟혔다. 있음올 ^ T 논의활 軍縮rJt훌훌를 ·北

훌 언급하거나 직접 軍觸統힘j를 이렇듯 훌훌園政府도 이르러 말에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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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사천홍보와 

이르렀다. 내놓기에 軍蘭훌훨制훌올 단계척 주안점옳 훌lf홉훌훨뽑l에 用的

주장하는 

선호하는 제안 

그 

감축올 이하수준으로의 10만 병력의 南北韓및 훗單澈1& 러나， 

해결올 점진적 먼 거리가 아직도 때는 비교할 제안과 北훌훌 

더욱 繼理會談에서 개최되었던 9월 -12월에 1990년 입장은 韓뼈뼈n 들이었다. 

률톰U훌統힘l훌 훌훌園의 

나타났다. 

훌훌示된 *훌理훌훌했時 

분명히 

4 

南北總理톨t談 걸친 세차례에 평양에서는 서울과 12월까지 9월부터 1990년 

대한 軍備統뼈j에 통해， 총리회담을 걸친 3차에 개최되었다. (고위급회담)이 

역 1Jv홉減縮에 역시 北個은 밝혀졌다. 명백혀 상이점이 입장과 南·北韓의 

접근 퍼홉備統뿜j 검친척 흉한 신뢰구축율 청치·군사력 南빼은 두었고， 검을 

제시했다. 방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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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척 신뢰구축， 정치척 韓圖뼈은 제 l차회담에서 4일 -7일까지의 신 

제시했다 ，.. 1 단계 單爛統制案율 3단계 검중의 및 i홉빼減縮 그리고 

9월 

뢰구촉， 

신문·라디오· 비방중지， 상호 및 체제인정 상호 홈聊쩨I훌’에서는 

셜치하는 연락대표부률 상주 각각 평양에 서울과 상호개방， 

‘政治的

TV. 훌판물의 

및 상호방문 A土의 • 홈 •• 훌훌훌’ 에서는， .훌훌的 2단계 제시되었다. 안이 

기 및 이동 군부대의 륙정규모이상 교환， 및 상호공개 군사정보 교류실현， 

위한 확산방지를 및 예방 무력충돌 우발적 참관신청， 사전통보 및 동훈련 

이 평화적 非武裝化와 실질적 非武裝地帶의 설치운용， 직롱천화 軍톨任者간 

造購
햄
 

용
 

적
 

공격형 우선 (1) 

많은 원칙을 保有

켜4 

ffi (3) 실시하며， 同數均衝減縮올. 

軍備縮小段階에서는， 

相互同數

減縮한 후 

제3단계인 제안했다. 용율 

(2) 전환하고， 천력구초로 방어척 

우선 수준으로 ~ ..., 척은 쪽이 

(4) 감축하며， 군사조직도 유사한 및 예비전력 상웅하여 군
 

쌍방 (5) 실시하고， 現‘樓檢證과 위해 보장을 이행의 

감축에 

합의사항 축 

,‘
t&

‘?C

’afJ;iFt&vf

‘·v@??

‘
*-vv

‘ 
. 

b뼈厭力 

결정 협의하에 쌍방 

훌솥視를 

감안하여 소요를 군사력 範一圍家의. 최종수준은 군사력 

제안했다.‘IJ) 것율 한 
-‘. 

ι
l
c
 
if 

‘‘ 
‘‘. 

30 만， 각각 병력은 3-4년동안 구체적으로 ::ft韓이 軍簡훌t制案은， 훌훌圖빼 

감축규모나 구체적 비해， 데 제의한 감축하자고 수준으로 10만명 20만， 까、 
..L-

있음을 

없다. 툴림 進展임에 상당한 자체만도 이 있다. ^ T 볼 

,‘ 
!
，
‘
‘
，
‘
‘i
ι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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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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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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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고 軍備統制방법올 p"1 
^ 기본입장 않았지만 명시하지는 요기간올 

‘南北-
즉
 

우리 제 2차총리회담에서 개최된 평양에서 16일 -19일 η}지 10월 

통행·통신·경제교류협력에 한편， 제시하는 基本合훌훌홉’를 위한 빼係改選율 

해 不可優채태후에 기본합의서 韓園측은 제안하였다. 방안율 관한 問題뜰 

l차회 

軍備쩨훌造的 신뢰구축， 군^}력 신뢰구축， 정치척 같이， 바와 제시된 담시 

불가침 北韓은 2차회담시， 제시했다 50) 방안들올 및 접근방법 3단계 ltf뿜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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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備統制提案은 제시한 韓圍測이 2차회담시 취했다. 입장올 결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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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체 내리지 결정율 성급한 南훌훌測은 촉구했으나， 채핵율 륙시 션언’율 

귀경했다. 

11일 -14일까지 12월 기대속에 일반인들의 가능하다는 합의가 

수청안 기본합의셔’의 관한 개선에 ‘남북관계 훌훌뼈뻐온 

쩨 3차회의는 

열렸는데， 서율에셔 

첫 남측은 대하여， 촉구에 서명 불가첨션언 그러나 北빼의 제시하였다. 

셋째로 실현， 고향방문 이산가족의 둘째 것과， 포기할 대남혁명노션율 

율 

째로 

서명요 不可홉宜롬 북측의 혹구했다. 것율 할 폼性化 협력율 빛 갱쩨교류 

불가침의 
、‘ 

l ’ / 
1 
l ‘ 

/ 
I 
l ‘ 
、강조하였다. 중요성을 보장’의 ‘실효성 남측운 판혜서， 구에 

체제훌륭 상대방 (2) 필요성; 뒷받침 톨훌훌意훌、의 확고한 지키겠다는 약숙율 

이행율 불가침 (3) 포기; 

강조했다 51) 

태도의 정책이나 파괴·천복시키려는 부청하고 

필요성올 강구의 ~障裝置확고한 보장하는 

미군 서명후 

북한의 

불가침선언 

감축올 요구하려는 

요구는 보장장치 분명한 강력하고 남측의 이러한 

조속한 병력의 南·北韓및 비핵지대화 철수와 

켜 
/、거부한 불가침선언올 남측이 그렇다고 걸었다. 제동을 구상에 軍備統制

分‘交流 • 協力이내에 1개월 채택되면 기본합의서가 남측은 아니었다. 

더불 

敵

실시문제와 

취했다.양) 

不信과 

교류협력 설치하여， 分科훌員슐’를 ‘政治 · 軍훌 

도 

科훌員홉’와 

입장을 유보척 하자는 논의를 구체척 관한 불가첨문제에 어 

남·북한간의 것은 못한 合意을 보지 ‘불가침선언’에서 어뺏든， 

軍備鏡制南·北間동시에 것이며， 보여준 있음올 팽배하고 아직도 활感이 

계 남·북한은 것이다. 
• 

숨
 

보여 한계를 미숙과 인한 경험부족으로 협훌商의 

..\1.1- 。-.--경험옳 온갖 가까이 20여년이나 있으며， 필요가 협상할 접촉하고 속
 

배꿔야 점을 많은 부터 실패로 및 성파 통한 그률 軍觸統뿜j힐홉商파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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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南北훌훌 훌훌훌훌間훌훌톨훌훌훌 提案 比훌훌춤~i賣 

南北훌훌은 군비룡제문제에 있어 뚜렷하게 다른 立場파 接近方法을 擇해 

왔다. 휴전후 톨호훌훌훗軍은 韓園防衛를 위해 정치 · 군사 · 심 리적으로 중요한 

역합올 수행해 왔으며， 특히 北韓의 남침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어왔다. 반면에， 北韓은 미군의 존재를 지상목표인 共塵化統一올 저해하 

는 가장 근본척인 장애로 인식하여 왔으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직접 · 간접 

으로 北韓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믿어왔다. 따라서， 韓國은 미군의 주둔올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여 온 반면에，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 

를 안보 및 통일문제 해결을 위 한 先決條件으로 삼아 왔다. 

1. 北웰의 톨빼統힘l 提案 評↑훌 

北韓측 군비통제 제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간의 불신감 및 敵對感을 선차적으로 해소하지 않은 체로， 

군비통제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構造的 統制에 속하는 병력철수나 감 

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북한 군비통제 제안의 뜩색은 

유럽식의 단계적 과정올 거침이 없이， 곧바로 주한미군철수나 남 · 북한 병 

력을 10만 또는 그 이하로 減縮하자는 입장을 휴-전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은 긴장완화나 신뢰구축 자체에 큰 의미룹 

부여하기 보다는 통일올 위한 불가결의 선결요건으로 간주하여 주장하여 

왔다는 정이다. 즉， 統一과 單縮올 運廳시키고 있는 것이 북한 군비통제 

체안의 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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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정치 

색채률 

어차피 

政治·宣빼的 

군비통제가 

대내외척인 제안은 군비통제 북한의 셋째， 

정율 유익하다는 불구하고 

Lewis) 박사는 

그럼에도 

W. 

있으며， 

루이스(John 점이다. 있는 띠고 

보다는， 감안하기 실현성올 제안은 군비용제 

지니고 

북한의 

政權安~에 및 정통성 정권의 

따라서， 강조한다.앓) 

μ
 
π
 

역점옳 롱한 

수가 

긴장완화 추구하는 現狀打破를 

없다. 배제할 인상을 듯한 

6.25경험 

입장인데， 

남측의 

왔기때문에 

중요성올 와 

강하게 면을 선전척인 

그를 선전과 활內外的 

있으며， 못하고 

過小評價

인지하지 

제안은 

충분히 

군비통제 북한의 

신뢰구축의 

넷째， 

무시하여 rr ‘;ιτ: 올
 

。

놈
 

며
 끼
 

두
 

경계와 대한 무력도발에 1i.l 
^ 

못하였다. 얻지 

북한의 밀접한 한 • 미관계와도 아니라 남한뿐 제안은 군비통제 

고려하지 

다섯째， 

관계가 이해관계도 

해결하려면 

효과 기울여야 노력올 對美關係改善상당한 평화협정체결에 즉각적인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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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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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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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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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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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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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드i 
'-

렇월國들의 

핵무기문제를 

周邊있으며， 

주한미군이나 

않고 

있다. 면이 

충분히 

-()l
‘-소홀히 

있음을 

얽혀있음을 

요구하는 협정체결만올 고조시키면서 敵對感을 

앞서 

불구하고， 임에도 적 

변화가 약간의 최근에는 있다. 

對美

구사하고 접근방법올 생겼지만， 

비생산적이고 敵對政策은 활美 북한의 지속된 

非現實的

오랫동안 것이었 비효과적인 

다. 

다양한 추진해 강력히 정치·군사회담올 북한은 여섯째， 인 반면에， 오 
l... 

때문에， 왔기 경시해 협력올 교류와 적 • 불적 훌 논의의 통일 군비통제나 

實性이 따랴서， 어렵다. 부인하기 점올 왔다는 잃어 신빙성을 대외적으로 

총리회담에서도 나오 제기하고 보장문제를 실천의지와 불가침선언의 남측이 

해소하는 훨決狀態를 政治·軍훌的 

것이다. 

북한은 

된 

일곱째， 

게 

않고 

문제돌은 

합의하지 

다른 

문제에 

해결하면 문제를 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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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三i

‘-교류 • 협력이 서는 



껍게 풀월 시굽한 문제훌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긍정척 측면율 이 

해는 할 수 있으나， 불행히도 신뢰하지 봇하는 사이에서는 그토록 중요한 

문제률 선훗 합의하여 해결하기가 결쿄 용이하지 않다. 현시점에서， 교류 

• 협력옳 북한사회 개방올 흉한 홉透로 인지하기때문에 북한지도충이 정치 

• 군사회담에만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에는 限

界가 있기 마련이다. 

종합척으로 평가할 때， 北韓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一貴性있게 주한01 궁철 

수와 남·북한병력의 10만 또는 이하 수준으로의 감축올 주장해 왔다. 

는 聊造的 軍簡統뿜j 제 안으로서 , 가장 어렵고 마지막 단계에셔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군비홍제 체안이다. 運用的 單b홉統制로 불리우는 긴장완화방안 
‘、

이나 신뢰구축방안올 도외시한 구조적 군비동제는 불신감과 적대감이 해소 

되지 않은 대치상태에서는 생각하기 힘들다. 北韓의 최근 제안에 신뢰구축 

조치들에 관한 부분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단 

기간인 3-4년내에 10만수준으로 군축을 하자는 것은 지극히 非現實的이고 

非合理的이다. 신뢰구축으로 기 반을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군비축소룹 해나 

가는 南빼의 제안을 이해하고 수용할 태세를 갖출때， 진정한 軍備·縮小 협 

상이 가능해 질 것이다. 

2. 韓園의 軍W홉統홈IJ提훌 評{훌 

韓園은 1949년 미군철수 후에 당한 남침과， 北方三角勢力의 존재 및 地

政學的 不利함， 휴전후 북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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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둥으로 인해， 늪 安1*

問題에 민감해 왔으며， 주한미군의 는
 

수
 
’ 철

 
북한의 재침을 유발한 것이과는 

우려속에서 살아 왔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략증강 

올 흉해서 군사력 란형태세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홉追觀念、에서 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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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축은 기만척이며 政治 · 宜傳에 불과하다는 否

定的 視角올 지녀왔으며， 혼히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북한의 군축문제룹 내세운 攻勢가 가 

열화되고 국내외 정세가 크게 바뀌면서， 군비통제문제를 점차 심각하고 필 

요한 것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올림픽의 성공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 

되기 시작한 北方政策은 소련 및 동구의 變훌과 맞아 떨어지면서 .큰 성 

과률 이룩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對外的 자신감이 크게 중대되었 

다. 

北方政策은 對北韓關係로 이어지고 성과가 나타날 때， 비로소 의미가 있 

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i 韓國의 다음 목표는 자연히 남북한관 

계의 개선이라는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 데， 관계개선올 위해서는 북한 

이 요구하는 정치·군사회담에 웅하지 않올 수 없게 되었다. 

北韓의 대내외 상황이 악화된 점도 韓國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군 

축협상요구에 응할 수 있게 된 배경이며， 전세계적 和解協力추세와 韓國內

의 民主化로 인한 壓力 -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韓國의 軍備統制 제안을 최근 제시된 案들올 중심으로 분석 •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 미군의 주둔， 군사력 룹균형 인지， 

많守횡力의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군비통제문제에는 비교적 消極的인 입장 

올 택해왔다. 이는 北韓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올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 

산주의자들과의 對끓나 협상올 근본적으로 혐오하거나 兩面戰略에 기만되는 

것으로 경계하여 왔다. 南韓이 군비통제문제에 소극적인 다른 이유중의 하 

나는 정책결정과청이 北韓처럼 단순하지도 않으며， 정권교체나 정치변동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는 점이다. ~t韓은 韓國社會가 불안정하거나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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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때 룡일안이나 굳축안을 제시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 납측이 

소극척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군비통체문제 접근에 있어， 미군철수나 병력감축이 아니라， 

信賴構藥方法을 중시해 왔다. 신뢰없는 군비축소는 생각할 수 없다는 입상 

올 견지 하여 왔으며， 신뢰구축이 된 후에 군축올 논하자는 현실적이고 

段階的인 접근방법올 선호해 왔다. 이는 반면에 현상유지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셋째， 휴전선과 서울의 거리가 불과 30여마일이라는 취약점과 북한군의 

65%가량이 평양 - 원산 이남선에 집중배치되어 기습공격이 가능한 점올 감 

안하여，잉) 韓國은 총리회담에서 공격형 戰力構造룹 방어형 전력구-조로 전화 

할 것올 제의했다. 이는 군비통제의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서 전략이나 군 

사독트련에 주안점을 두
 

방법으로서 장비나 병력의 수를- 감축하는 문제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최근 蘇聯의 방위개념이 ‘合理的 充分性’을 강 

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대방을 위협함이 없이 충분한 방어력을 보유 

하는 방향으로 군사문제를 조정 · 해결해 나갈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넷째， 한국의 군비통제 제안에는 주한미군 및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 

다. 이 는
 맨

 
韓·美關係나 美·蘇關係의 범위내에서 생각해야 는

 
하
 

문제 

이긴 하지만， 세계적 추세릎 볼때， 韓國으로서도 독자적인 구상이나 뚫을 

지녀야 하며， 北韓과의 군비풍제협상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올 것이다. 미국이 해외주둔 병력이나 치지룹- 축소하는 추세이고 

韓園도 마냥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 만람， 우리의 쫓을 기-지고 

미국과 절충하고 북한과 협상할 태세룹 갖추어 나기·야 할 것이다. 우리기· 

계속 受動的으로만 나가면， 미국이 국내외 사정으로 澈軍올 결정할 경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이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룹 전 

혀 사용하지 못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靈備統뿜IJ는 오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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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율 요하는 ‘긴 과정’인만큼， 한국도 미군의 궁극척 철수룰 전제로 한 

군비흉제 안율 마련해야 하며， 특히 핵무기에 대한 대처방안율 마련해야 

겠다. 

다섯째， 한국은 不可홉宣言 홈名율 위해서는 북한의 실천의지나 무력사용 

포기 및 보장올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천의지나 보장올 처음 

부터 요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서명후에도 불가침선언올 준수하지 

않올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한국은 충분한 藍視手段올 지니고 북한 

에 충분한 영향력올 행사할 수 있는 美·驚와 같은 나라들을 포함한 國

際藍視團의 보장올 확보하고서 군축올 실현해 나갈 필요를 느낀다. 

여섯째， 한국은 북한도 군축의 필요성올 느끼고 있다는 사실올 어느정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經濟安保가 점점 중요시 

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북한의 안보는 상당한 취약점을 지닌다. 북한도 

군축을 통해서 經濟難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기때문 

에 이를 원하고 있을 것이며， 무력적화통일의 꿈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 이 다. 名分으로나 外形的으로는 사회 주의 나 한반도의 공산화플 

포기할 수 없겠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 지 

고 있으며， 그러한 목표는 국제적으로도 호응올 얻지 못한다. 따라서， 한 

국은 군비통제를 좀 더 前向的으로 생각하고 정면으로 북한의 제안을 당 

당하게 받아들이는 여유를 지닐 필요가 있다. 북한보다는 분명 우리에게 

여유가 있으니 만큼， 한국은 軍備統制問題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여유와 진지함과 성숙함 및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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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 論

훌훌半훌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위험한 지역의 하나이다. 지리적으로 

협소한 이 지역에 150만명 이상의 重武裝한 兵力이 대치하고 있으며， 확 

인하기는 힘들지만 핵무기까지 존재하고 있음올 생각한다면， 南 · 北韓間에 

굳비용제가 필요합은 누구나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옳해 國防白폼에 의 

하면， 한반도에는 자체방위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탱력과 무기가 

존재하고 있어，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韓國戰爭時 보다 80배에 이료는 

'i力水準으로 인하여， 일주일내에 24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l개월이 되 

면 500만명 이상의 사상자와 시설의 90~()가 파괴될 것이라는 ‘ Wargame ’걸 

과까지 나오고 있 다. 닮) 

軍備鏡制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룹- 극소 

화하는데 있으며， 군비경쟁에 드는 비용을 建設에 프ë.. 2-1 
2 i":'.. 수 있다는 利點을 

지닌다. 또한， 군비통제는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는
 

주
 
’ 해

 
접도 있지만， 危

機安定 (Cr i s i s S t ab i 1 i t y) 에도 도움을 준다. 즉，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전쟁으로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위기를 안정 • 수습하는 데 도움음 준다. 이 

러한 점들올 생각할 때， 韓半島 軍備統혐Ij는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노랙과 

現實慶、覺 및 비 천올 요구한다. 

北韓이 칠수와 병력감축만을 주장하고 韓國은 신뢰구축을 통해 점낀적으 

로 군축문제를 해결하자는 상이한 접끈땅법을 택해 왔기때문에， 아직까지 

南 · 北韓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군비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가 비관·적인 것만 

은 아니다. 사실， 휴전후 37년동안 양측은 전쟁의 再發防止에 성공했고， 

전쟁이 나변 모두가 敗者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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圍際1育勢도 군비통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남 • 북한의 국 

내정세도 시간이 갈수록 군비풍제콜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美·薰關係의 호전과 유럽에서의 화해·협력무드는 亞·太地域으로도 확산되 

고 있으며， 남북한 국내분위기들도 계속 변하고 있어， 군비풍제 실현전망 

이 반드시 어둡지는 않다. 

그러나， 군비통제를 가능케 하는 相互信賴의 심각한 결여는 남북한 군비 

통제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에 예고한다. 北韓은 신뢰구축이 선차적임을 

과감히 인정하고 보다 유연하게 협상해 웅할 필요가 있으며， 南韓은 과거 

경험에만 집착·하거나 ::ft韓의 호전적 발언 및 비방에만 신경올 써， 군비풍 

제 협상을 좌초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軍備統制로 不利益을 얻는 계충이나 집단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군비통제가 필요하고， 군비동제 실현이 

巨視的으로 모두의 안녕과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올 같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의 주장대로 군비통제 없는 統一을 생각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그러 

나， 통일을 달성하기 전에， 가장 시급한 현실 문제인 긴장완화와 무력충 

돌의 방지 및 危機安定을 위해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문제괄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군비통제는 오랜 세월과 거듭-되는 

협상올 요하며， 양측 모두에게 利益과 成就感‘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풀 

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땅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며 인내하는 

자세가 양측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總理暫談에서 군비통제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고무객이다. 

이제 겨우 시작에 룹과하지만， 양측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하게 되었다 

는 사실은 중요한 변화이며 큰 진전이다. 양측이 서로 軍備統制問題룹 진 

지하게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비교적 간단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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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정에서는 보다 核心的이고 柳造的인 문제률도 해결합 수 있는 날 

이 율 것으로 믿는다. 

현시대는， 理念과 體制의 차이를 극복하여， 南北韓이 共存하고 和解協力

올 모색할 것올 요구하고있다. 지속적인 軍備聽爭이 궁극적으로는 ~族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이상 한민족은 용기와 슬기를 발휘하여 軍備

鏡制를 흉한 生存과 훌展의 길올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軍備統制는 南

• 北韓 모두에게 利益이 되며， 雙方올 함께 勝者로 만드는 길로 우리 民

族율 인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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